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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기계번역의 발전 속에서 번역물 감수1)역량의 중요성은 크다. 핌(Pym 2013: 
496)은 기계번역의 시대에 포스트에디터나 감수자가 번역자의 직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감수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신지선(2019: 48)은 과거에는 번

역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감수역량에 부가가

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25개 번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번역자에게 기대하는 역량을 조사한 연구(Mroczyńska 2016: 204)에 따

르면, 언어적 역량과 번역 경력, 번역 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혔지만, 
그다음 순서로 강조된 것은 감수역량과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지식이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번역 전공자나 경력자 대상의 채용공고에서도 번역에 대한 확장

적 관점이 수반된 다양한 업무가 요구되고 있으며(김순미 2018: 15-18), 전현주

(2017: 250)는 전통적인 번역자의 역할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번역 유관 산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감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송연석(2018: 132)은 앞으로 번역 교육은 번역물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평가와 감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역역량만으로 감수를 효율적

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번역자를 위한 감수 교육은 필요하다. 한센(Hansen 
2008)은 좋은 번역자가 꼭 좋은 감수자가 될 수는 없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감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상빈(2013)은 학부생의 감수 결과물에서 여러 문

제점을 확인하고 구체적 감수 지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10명의 전문 번역자에게 

감수를 의뢰한 후 결과물을 분석한 이향(2007: 117)은 대부분이 표현 차원의 수정

에만 집중했고 오역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 효율성 문제까지 나타

났다는 점에서 감수는 번역과 다른 방법론과 훈련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원문과 비교하여 번역문을 수정하는 이중언어감수(bilingual revision) 작업을 하

는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김자경 2023)에서도 번역자로 일하

다 감수자로 일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별도의 감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2) 번역 경험이나 경력, 번역 교육이 감수자 채용 과정에서 긍정적으

1) 본고에서 ‘감수’는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물을 감수하는 자기감수(self-revision)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 번역물을 감수하는 타인감수(other-revision)를 뜻하며, 기계번역물의 감수는 포스트에디팅으로 

표현한다. 
2) 참가자 모두 번역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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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번역자가 감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고 감수자와 번역자의 입장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감수 작업에 대

해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감수자로 일하면서 가이드라인 제공이나 툴 교육 외에 감수자를 위한 별도의 훈련

을 받았다고 답변한 참가자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서 번역물의 감수를 가르치는 수업은 

찾기 어렵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

지고 있고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더욱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지만, 감수 교육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다. 감수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수 수업을 계획한다면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테린 외

(Terryn et al. 2017: 2)는 감수 수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헤이즈만(Hagemann 2019: 92) 역시 오랜 기간 번역 수업을 

진행했으나 감수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경험은 없고 감수 교육에 참조할 수 있는 

문헌도 많지 않아 두 학기 동안 감수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의 계획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수 교육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첫째, 번역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수 교육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살펴

보고, 둘째,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수역량과 감수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셋째, 감수 수업의 사례와 학생 의견을 

공유한 연구들을 토대로 이론과 실습, 협력적 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수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2.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시도와 논의

번역 교육 과정 내에서 감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이미 

주었다. “학교(외대)에서는 번역 실무만 가르치고 번역 감수 교육은 없다. (감수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감수자와 번역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

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감수자와 번역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배우면 좋다고 생각

한다. 업계에 대한 트렌드를 감수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번역과 리뷰는 

어떻게 다르고 리뷰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번역자가 리뷰 직무

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알게 되면 리뷰할 때도 편하고 리뷰를 잘할 수 있는 분도 많다. (번
역자가) 의외로 (리뷰)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알면) 업계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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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마틴코빅(Martinkovič 2022: 85)은 감수 수업 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번역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감수 수업을 포함하는 

것이 비용이나 최종 목적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콘티넨 외

(Konttinen et al. 2021: 194-195)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수 교육을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

이 효율적이며 수정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거나 번역물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하고 

번역자와 소통하는 부분은 번역 수업에서 쉽게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에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의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

을 진행한 후 수업 방법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논의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콘차(Concha 2019)는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8주에 걸쳐 일주일에 2차례씩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헤이즈만(2019)은 독일 마인츠

대학교의 통번역·문화·언어학부에서 2016~17년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감수 수업

을 진행한 후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조사하였고, 스코체라(Scocchera 
2020)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에서 출판번역 수업 모듈의 한 부분으로 10주 

과정의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숄다거 

외(Schjoldager et al. 2008)는 EMT(European Master in Translation) 프로그램에서 

석사생을 대상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1주일간 강의와 실습, 학생 발표를 

포함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 후에 3달 동안 온라인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콘티넨 외(2021)는 핀란드 투르쿠 대학의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진행하

였고, 히치와 피터린(Hirci and Peterlin 2020)은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대학교에

서 번역 전공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13주 동안 진행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라토라카와 에일로(Latorraca and Aiello 2021)는 이탈리아의 나

폴리 대학에서 전문 번역 수업을 듣는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17년 

파일럿 감수 수업으로 진행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 뒤 2017~18년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의 여러 번역 교육기관에서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을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이러한 연구

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학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향한 관심이 높지는 않

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수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숄

다거 외(2008)는 감수 수업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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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한 결과, 시간 제약을 고려해 고쳐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하며, 감수자의 역할, 전문분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 텍
스트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 상황에 가까운 연습도 필요한데, 예를 들

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품질이 낮은 텍스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스코체라(2014: 4)는 번역자와 감수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수 교육의 

측면에서 다섯 가지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감수가 번역을 포함한 모든 글

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둘째, 감수역량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감수에 초점을 맞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적, 전략적 역

량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감
수 교육의 콘텐츠와 방법, 툴이 필요하고, 넷째, 감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용어 공

유가 필요하고, 다섯째, 감수 교육에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수 수업에서 번역물 감수의 정의

와 개념, 감수 유형과 절차, 분석적·비평적 메타언어, 오류 유형화, 감수 항목과 관

련 소프트웨어, 전문가적 활동으로서 번역자와의 관계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다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실력 향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Kabiri and Lzadi 2021; Kasperavičienė and 
Horbačauskienė 2020; Latorraca and Aiello 2021; Liang 2021; Liang et al. 2023 
등). 구체적 수업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 연구들은 호주, 리투아니아, 중국, 이란 등 여러 대학의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

서 감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나 수업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수 교육을 진행한 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센(2008: 270-271)에 따르면, 감수 

수업을 들었던 번역자 14명 중 10명이 감수 수업이 졸업 이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답변했다. 스코체라(2020: 34)는 감수 수업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22명 중 19
명)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남겼다고 보고했으며, 헤이즈만(2019)은 감수 수업

을 들은 학생 13명 중 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모두 감수 수업이 전반적으로 

예비 번역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그중에서도 5명은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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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불만족스러운 의견도 볼 수 있는데,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언어학 교수자가 아니라 번역학 

교수자가 감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수 절차나 감수의 항목에 대해

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수업에 대한 여러 불만이 제기되었고

(Kabiri and Lzadi 2021),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 감수 수업이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

서는 학생 대다수가 동의했으나 수업 내용의 적절성이나 감수역량 개선에 대해서

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라토라카와 에일로(2021: 467) 역시 감수 수업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수 수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

만 실질적으로 감수역량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체계적 교육 방법을 제

시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논의한 연구는 없으며 수업 방법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거나 수업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업 후 학생 의견이나 실력 향

상 정도를 점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수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과 방법이 포함될 수 있

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수역량과 감수 

교육의 목표, 감수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감수역량

번역역량도 감수역량의 주요 하위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감수역량에서 번

역역량을 강조한 연구가 많다. 로빈(Robin 2016: 48)은 감수자는 번역역량이 있어

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버트 외(Robert et al. 2017: 10)도 기존 감수역량 연구에

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하위요소로 번역 경험을 언급했을 만큼, 감수역량에서 번역 

경험은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다. 감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연구에서

도 번역 경험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었다(김자경 2023: 189). 하지만 번역역량이 

좋은 감수자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감수역량에 관한 종적 연구를 진행

한 한센(2009: 274)은 감수역량은 번역역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부분적으

로 다르며 감수는 특정 영역에서 추가적인 기술과 능력, 태도, 향상된 역량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번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감수 교육을 진행한다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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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역량과 달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섭(Mossop 1992)은 실무와 교육 경험을 토대로 교육적 관점에서 감수자가 가

져야 하는 능력과 태도를 설명하였는데, 재번역과 감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수정을 설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하며, 번역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과 다르

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않고, 분쟁 상황에서의 외교적 능력, 리더십과 조심성 등 개

인적 자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쿤즐리(Künzli 2006)는 감수를 하면서 발화한 내용의 분석을 기반으로 감수역량

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 전략적 역량(감수 작업에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결정하는 역량), 둘째, 
대인관계적 역량(번역가와 감수자, 번역 회사, 의뢰인, 원문 저자 등 여러 관련 주

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셋째, 전문가적/도구적 역량(감수의 실제와 관련된 지

식 및 감수 작업을 위해 필요한 도구 활용 역량)이다. 
로빈(2016: 48)은 감수자는 번역역량에 더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점을 파악

하고 비교하며 감수가 필요한 오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빠진 부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추가를 삭제하고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도착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하고 번역물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

명했다. 
한센(2008)은 감수역량과 번역역량의 접점을 고민하면서 감수역량 모델을 만들

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번역역량과 별도로 감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첫째, 감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둘째, 화용론적, 언어적, 문체적 현

상과 오류에 대한 주의력, 셋째, 다른 사람의 번역문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

는 능력, 넷째, 수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버트 외(2017)는 번역역량 모델을 토대로 9개 하위역량과 하위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변수로 구성된 감수역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이중

언어역량, 언어외적역량, 번역지식역량, 번역절차활성화역량은 번역역량과 겹치는 

부분이며, 감수 작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역량으로 전략적 역량, 감수절차

활성화역량, 감수지식역량, 대인관계역량, 도구적 역량이 제시되었다. 번역과 감수 

규범 및 브리프, 정신생리학적 요소와 번역자와 감수자로서의 자기개념 및 전문가

적 에토스는 감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포함되었다. 감수지식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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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역량에는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감수절차, 감수의 역사, 개
념, 정의, 원칙과 항목, 품질, 감수 브리프와 고객과의 관계 등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수의 실제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전략적 역량은 감수 작업의 

계획과 실행, 최종 목적을 고려한 과정 및 결과의 평가, 하위역량의 활성화 및 약

점의 보완을 위해 효율적 감수 과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포함하며, 대인관

계역량은 감수 작업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번역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감수자로서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포스트에디팅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스트에

디팅 역량과의 접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콘티넨 외(2021: 193-194)는 감수와 

포스트에디팅의 하위역량을 비교하며, 감수는 인간번역 결과물에서 발견될 수 있

는 오류를 이해하고, 포스트에디팅과 달리 인간 주체와의 의사소통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포스트에디팅에서는 정해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

하다면 감수 작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스트에디팅에 비해 기술 지식이 덜 요구되지만, 감수를 위해 사용되는 유

저 인터페이스나 코퍼스 툴, 문법, 스펠링 체크 툴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감수 작업에 필요한 역량을 감수 작업의 의미와 오

류 유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략적 역량, 번역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수정 내용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역량, 감수에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4. 감수 교육의 목표

교육 목표는 교수자에게 수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활동을 계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향(2007: 144-152)은 이론적, 실무적 고찰을 종합하여 감수 교육의 원칙을 제시

하였다. 교육의 원칙으로는 첫째,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

며, 둘째,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되 초기에는 번역물 감수를 본격적 번역 수업

에 들어가기 전 연습 정도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에는 실제 수행할 감

수자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셋째, 원어민 검독자나 협력 방식, 코디네이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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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식 등도 다뤄져야 하고, 넷째, 교정기호 숙지를 활용하며, 다섯째, 감수 브리

프를 교육 상황에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고, 여섯째, 초반에는 이론 교육과 실습

을 병행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이론 비중을 낮추고 실습 비중을 높인다. 이 원칙을 

토대로 3단계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 목표는 번역물 감수 및 품질평가 

개념들을 인식하고 원문 구속에서 벗어나 번역문을 독립적 텍스트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며, 2단계에서는 국내 번역시장에서의 감수 현황 및 감수자의 역할을 파

악하고 실습을 통해 감수의 기본적 방법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

습 비중을 늘리며, 3단계에서는 전문 감수자로서의 역량 제고를 목표로, 난도가 높

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감수하는 실습을 하고 원문을 모르는 원어민과의 협

력, 코디네이션 등의 작업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구체적 감수 브리프를 감안하여 

작업하는 연습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도 여러 학자가 교육 경험 등을 토대로 감수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였

다. 모섭(1992)은 캐나다에서 감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종합하여 감수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번
역사로 일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감수로, 재번역이 아닌 감수가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수정한 내용의 타당성 입증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효율적 방법으

로 자기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야 하고, 둘째, 텍스트를 읽고 원문 없이 

감수하는 연습을 목표로, 독자 입장에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고, 텍스트를 단어

나 문장 차원이 아닌 더 큰 단위로 보고, 도착어의 정확한 구사법을 익혀야 하며, 
셋째, 글쓰기 연습으로, 번역과정에서 왜 감수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감수나 편집

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쿤즐리(2006)는 교육 경험과 감수 과정 연구 결과를 통해 감수역량을 토대로 한 

수업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적 역량의 확보, 즉 특정 감수 작업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고, 감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초안의 오류를 판단하고 

필요한 감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대인관계 역량의 확보, 즉 다양한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감수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번역자의 작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번역자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초안에 이루어진 감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주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 가능해야 하고, 셋째, 전문가적·도구적 역량의 확보, 즉 감수자의 

역할과 전문가로서 가치와 윤리를 이해하여 감수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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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적절한 정보와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에 따라 감수의 역사와 이론, 연구, 관련 개념과 정의, 감수의 원칙, 절차, 항목, 
감수자와 번역자의 관계, 전문적 활동으로서의 감수, 감수자의 도구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수업 활동으로 첫째, 교수자의 강의, 둘째, 팀 활동과 

학생 발표로 구성된 세미나, 셋째 현실적인 감수 브리프에 따라 번역물을 평가하

고 감수하고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는 개별 감수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보면 감수 수업에서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 감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이론 수업, 
둘째, 감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습, 셋째, 감수자로 관련 주

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쿤즐리(2006)처럼 감수역량

을 적용해 설명하면, 전문가적·도구적 역량 확보를 위한 이론 수업, 전략적 역량 

확보를 위한 실습, 대인관계적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다. 실제 수

업 사례에서도 유사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섭(2022)이 진행한 감수 수업은 

교수자 강의와 토론, 감수 연습으로 채워지며, 라토라카와 에일로(2021)는 감수에 

관한 인식 개선, 감수역량에 대한 구체적 이해, 협력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실습

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콘티넨 외(2021: 193-195)는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는 기

계번역 활용 능력,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적용 능력이 중요하지만, 감수 교육에서

는 감수 개념과 직무에 대한 이해, 번역자와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으며, 감수 수업의 환경을 강의실, 사무실, 토론방의 세 공간으로 구성하여 강의실

에서는 교수자가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이 감수역량 개선

을 위해 실습을 하고 토론방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Konttinen et al. 2017: 152). 따라서 본 연구는 감수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론, 실습, 협력적 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정

리하고자 한다.

5. 감수 교육을 위한 방법

본 연구는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한 연

구들을 토대로 첫째, 이론 수업의 측면에서 내용과 수업 시기, 둘째, 실습의 측면

에서 단일언어감수의 연습, 감수 코멘트 작성과 논의,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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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가 결과물 참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셋째, 협력 활동의 측면에서 수업 

내 발표와 토론,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참조 가

능한 교육 방안을 정리하였다. 

5.1. 이론 

이향(2007: 145)은 효율적 감수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론 수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볼 수 있다. 스코체라(2020: 
35)는 감수 수업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론 수업이 유용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특히 감수 개념의 소개와 오류 유형화와 분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론 수업을 들은 이후에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메타언어를 사용한 설명이 늘어났

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감수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감수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론 수업을 포함하고 있다(Concha 2019; Hagemann 
2019; Konttinen et al. 2021; Martinkovič 2022; Schjoldager et al. 2008). 캐나다 몬

트리올 대학교의 번역 석사 과정에서 진행한 감수 수업에서는 감수 개념과 품질평

가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번역물 감수의 역사를 소개하여 기본 개념을 정립한 후

에 감수의 기준과 원칙, 감수 작업 시 빠지기 쉬운 함정, 직업으로서의 감수 등을 

설명하고, 교정부호를 숙지하도록 하였다(Horguelin 1988; 이향 2007: 137에서 재
인용). 번역 수업에서 2주간 감수 수업을 진행한 정(Cheong 2010)도 실습 전에 이

론적 설명을 제공했으나, 번역자 의사 결정의 역할과 중요성, 스코포스 이론에 따

른 번역 브리프 개념, 번역물 독자의 정의와 번역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소 

번역 방법, 장르 인식, 감수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인 번역 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감수 이론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언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1.1. 이론의 내용

이향(2007: 147-151)은 감수 이론 수업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감수의 

개념, 정의 및 기준, 교정부호,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 감수의 역할과 현황을 제

시하였는데, 해외의 감수 수업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에서 이론적 설명이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콘차(2019)는 6주에 걸쳐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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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들을 읽으며 감수 원칙과 항목 관련 논문을 읽도록 했고, 콘티넨 외

(2021)는 감수의 개념과 유형, 감수 항목 등을 설명하고 번역물의 생산 과정에서 

감수자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마틴코빅(2022)은 세 차례에 걸쳐 이론 수업을 진행

하며 감수 유형과 작업 과정, 감수자의 직무와 역할, 감수의 역사에 대해 다루었다. 
웨이(Way 2009)도 감수 관련 문헌을 읽도록 하여 감수 개념과 과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번역 회사에서 감수 작업이 진행되는 사례를 논의하였다.3)

이론 수업에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감수 개념과 원칙, 감수 유형과 

감수 항목이 다뤄졌으며, 일부 수업에서는 감수 역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고, 
번역물의 전체적 생산 프로세스에서 감수 작업의 절차, 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설

명도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이론 수업의 내용 

감수의 이해 

▷ 감수의 개념과 정의

▷ 감수의 원칙  

▷ 감수의 유형

감수 작업의 

도구  

▷ 감수 항목

▷ 감수 범위

▷ 번역물 품질평가 방법과 오류 유형화

▷ 감수 작업에 필요한 툴 (X 벤치 등) 
▷ 전문용어, 코퍼스 활용 능력 

▷ 감수 관련 메타언어

감수의 실제 

▷ 감수자의 직무와 역할  

▷ 감수자의 작업 여건 (요율, 채용, 고용 형태 등)
▷ 감수자의 협업 방식 (PM, 번역가와의 관계 등) 
▷ 시장에서의 다양한 감수 프로세스, 감수자에 대한 요구 등

▷ 감수자의 윤리적 문제나 딜레마, 직업적 특징

3) 흥미롭게도 이론 수업에서 감수 유형이나 항목 등을 설명할 때 모섭의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를 교재로 활용했다는 설명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여러 연구(Hagemann 2019; 
Konttinen et al. 2021; Martinkovič 2022; Scocchera 2020)가 모섭의 감수 유형과 항목을 수업 시간

에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모섭의 감수 유형 틀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포스트에디팅이나 번역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의 맥락에서 쉽게 참조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감수 이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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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론 제공 시기 

이향(2007: 145-146)은 감수 교육의 초반부에 이론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초반부에 이론적 설명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여러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숄다거 외(2008)는 감수 수업을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감수 이론을 설명했고, 마틴코빅(2022)도 13주로 구성된 감수 수업에서 초반 

3주는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이후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

업 초반에 이론이 너무 많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초반부

에 이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후반부에서 실습에 집중하는 것이 다소 불균형적

인 구성일 수 있으므로 이론 수업을 나눠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

었다. 후반부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 스코체라(2020)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불

만이 있었는데, 스코체라는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론 수업을 가능하면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수 교육의 초반부나 후반부에만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머피

(Murphy 2013)는 감수 연습을 먼저 진행한 후에 관련 자료를 읽도록 하고 읽은 

내용을 적용하여 감수 연습을 한 다음에 코퍼스 언어학이나 코퍼스 툴 등 활용 가

능한 이론이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이를 적용하여 연습을 진행하는 등 실습과 

이론 수업을 교차 배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러 수업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론 수업을 초반에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초반

부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나눠 제공하며 이

론과 개념, 툴을 직접 활용 가능한 실습과 묶어서 차례로 교육하는 방식도 가능하

다. 따라서 표 1에서 감수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초반부에 제공하고, 감수 

작업을 위한 도구에 포함된 항목은 적절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감수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

은 마무리 단계에서 제공하거나 교실 밖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5.2. 실습 

감수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감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

의 중요성은 크다. 마틴코빅(2022)은 수업 전 실시한 조사에서 감수 수업에서 실습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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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고 설명했으며, 스코체라(2020)는 감수 수업 진행 후 설문조사 결과에서 22
명 중 18명의 학생은 이론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4명은 불만을 드

러냈고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습 중심의 수업을 선호했으며 감수 연습과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았으

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5.2.1. 단일언어감수의 연습  

번역 수업에서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하면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이중언어감

수 연습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데, 원문을 참조하지 않고 번역문을 고치거

나 번역문이 아닌 글을 감수하는 단일언어감수 연습도 추가할 수 있다. 원어민이 

아닌 저자가 쓴 글을 고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의견(Schjoldager et al. 2008: 804)
을 고려할 때, 단일언어감수 연습에서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텍스트의 감

수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향(2007: 147)은 1단계 감수 실습에서 원문 없이 번역

문을 주고 자유롭게 논의한 후에 원문을 주고 비교하는 ‘구두감수’와 ‘원문 없는 

감수’를 연습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처럼 실습 시작 단계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지 않는 단일언어감수 연습부터 진행한 여러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다. 
스코체라(2020)는 감수 실습을 네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초기에는 단일언어감수

를 진행한 후에 이중언어감수를 연습하고, 그 이후에 코멘트 작성과 함께 이중언

어감수 연습을 진행했다. 이러한 단계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일언어감수와 이

중언어감수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문이 있거나 없을 때 감수 가능

한 부분의 차이점,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

이 학생들의 분석-비평적 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헤이즈만(2019)도 실습 초반부에 단일언어감수를 진행하였는데, 비번역문의 감

수 연습을 먼저 시작한 후 번역물 감수 연습을 진행한 것이다.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이 아닌 텍스트를 감

수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감수 유형과 항목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

록 한 후에 번역문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마틴코빅(2022)도 단일언어감수 연습을 포함하였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들이 읽

을 수 없는 언어(러시아어)에서 번역된 텍스트도 연습하도록 했다. 원문을 읽을 수 

없는 감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함으로써 원문을 확인

할 때와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원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수할 수 있으므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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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단일언어감수를 연습할 때 맞춤법과 

문장부호, 문법적 측면의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단일언어감수 연습에서 언어적 

차원의 수정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은 언어적 수정, 문법 중심의 연습이 실

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참조한 것이다. 
마틴코빅(2022: 81-82)은 단일언어감수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도 설명했는

데, 예를 들면 빈번한 실수가 포함된 구나 문장의 목록을 작성하여 오류 유형을 

나누고 수정 방식을 논의하는 연습이나 텍스트의 단락 구분을 지우고 단락 구성을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감수자가 일반적

으로 글의 구조까지 변경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연습

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림 1. 마틴코빅(2022: 81-82)의 단일언어감수 연습 예시

5.2.2. 감수 코멘트의 작성과 논의  

송연석(2018: 125)은 기계번역 결과물이 번역목적에 비추어 최선인지는 인간이 

판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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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번역 교육에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능력의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수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본 조사에서도 감수 의견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Schjoldager et al. 2008). 감수 이유를 쓰고 설명하는 연습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는데, 헤이즈만(2019: 95)은 감수 수업에서 수

정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으

며, 콘차(2019: 14-15)는 감수 수업 후 학생들의 감수역량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

과, 감수 수업을 들은 후에 학생들이 번역문에서 찾는 오류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

으나, 찾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화하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감수 수업 후 오류 인식보다 문제 해결과 정당화 역량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수 실습에서 수정 이유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연

습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감수 수업에서 감수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논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틴코빅

(2022: 80)은 감수 이유를 설명하고 감수 내용을 정당화하며 논의하는 활동은 학

생들이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텍스트를 다루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졸업 후에 자신이 감수한 내용을 옹호하고 설명하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콘차(2019)는 번역물을 감수한 이후 감수 내용과 이유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정했는지 감수 방법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른 학생들

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스코체라(2020: 32)는 학생들이 감수 내용을 

설명할 때 적절한 메타언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고려할 때 감수 코멘트를 작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수 항목과 오류 유형 등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충분히 연습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감수 코멘트의 내용으로 수정 내용과 이유에 대한 설명, 감수 기준과 항목에 따

른 분류가 포함될 수 있는데, 수정에서의 우선순위, 즉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인지, 
오류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번역과 감수를 

구별하며 필요한 수정과 수정 가능한 부분을 구별하고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숄다거 외(2008: 803)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시간 제약이나 감수 목적을 고려할 때 수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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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수 코멘트를 작성할 때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성이나 오류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콘차(2019)는 번역물의 품질을 고려할 때 감수 또는 재번역이 필요한지 먼저 평가

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뒤에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감수 항목에 따라 오류를 

확인하고 분류하며, 정당화할 수 있는 수정과 꼭 필요한 수정만 하도록 연습을 진

행하였다. 
헤이즈만(2019)은 감수 내용을 네 항목(must, should, could, won’t)으로 분류하

여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 수정하면 좋은 부분, 수정 가능한 부분, 수정이 불필요

한 부분으로 나누어 감수 연습을 하도록 하였고, 이런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오류 심각도에 따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1등급부터 수

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4등급까지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Ammour 
2002). 하지만 이향(2007: 143-144)은 오류 심각도에 따라 네 단계까지 나누는 방

법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류 수정’과 ‘개선’으로만 분류하

는 방법을 추천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로빈(2018)은 학생들의 번역물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필수적 

수정과 선택적 수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여 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

어 종이라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컴퓨터로 한다면 위치를 바꿔 규범과 규칙에 

따른 필수적 수정은 번역문에 쓰고 선택적 수정은 별도의 메모로 표시하여 학생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수 코멘트 작성에서도 이처럼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과 수정이 가능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을 활

용할 수 있다. 

5.2.3.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 연습과 전문가의 감수 결과물 참조

마틴코빅(2022)은 손댈 문제가 매우 많은 번역문부터 고칠 것이 별로 없는 번역

문까지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을 활용하여 실습 수업을 한다고 설명했으며, 숄다거 

외(2008)도 실제 상황에 가까운 연습이 필요하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품질이 낮은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습이 감수 작업에 대

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수자를 대상

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감수 작업의 어려움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문제점은 번

역문의 낮은 품질이었음을 고려할 때(김자경 2023: 192), 감수 수업에서 재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번역문부터 고품질의 번역문까지 다양한 품질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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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 감수자의 작업 결과물을 원문, 번역문과 비교하며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연

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머피(2013)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직접 감수하는 것이 아

니라, 전문가가 감수한 텍스트를 주고 감수 전후 결과물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왜 

그렇게 수정했을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즉,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감수 결과물을 

확인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준 후에 이론적 설명과 구체적 감수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감수하는 실습을 진행한 것이다. 전문가의 결과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판

적으로 고찰하도록 하는 활동은 감수 범위와 항목, 우선순위 등 감수 작업의 이해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업에 활용 가능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세미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틴코빅(2022)은 감수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업계에서 감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수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5.2.4.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감수 실습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하여 감수 실습을 진행한 사례도 볼 수 있는데, 무들(moodle) 온라인 플랫폼을 활

용하여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거나(Latorraca and Aiello 2021) 1주일

간 집중적인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그 후 3달 동안 온라인 기반의 감수 실습을 

진행한 수업(Schjoldager et al. 2008)을 예로 들 수 있다. 히치와 피터린(2020)은 

감수 수업에서 위키(wiki)를 사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유용

성을 강조했다. 위키는 웹페이지에서 쉽게 에디팅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고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으며 바꾼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한 사람과 수정 시간, 수정 내용이 모두 기록된다는 점에서 감수 수업에서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면 또는 위키를 활용하여 감수 활동을 

했을 때 감수 방식이나 유형,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번역학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그룹을 나누어 번역 후 서로 감수하

도록 한 결과, 위키를 사용했을 때 수정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정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더 활발하게 감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은 대면 수업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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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숄다거 외(2008: 812) 역시 대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학습을 계획한다면 대면 수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대면 수업을 병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양성혜와 송상기(2012)는 통역 

수업에서 협력 학습을 강화하는 학습 도구로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후 활동을 강

화하기 위해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직 번역물의 감수 활동에서 온

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다룬 사례는 없지만, 번역 수업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

용하여 감수 피드백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도 면대

면 수업을 보완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하나로 온라인 학습모델 개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3. 협력 활동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더 초점을 맞

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만큼(Konttinen et al. 2021: 193) 감수 교육에서 대인관

계적 역량 개선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왔다. 감수 교육에서 라토라카와 에일

로(2021: 467)는 협력적 태도, 리앙 외(Liang et al. 2023)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스코체라(2020: 22)는 감수 수업

에서 협력적 감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티

넨 외(2021: 196)는 이러한 활동은 번역 생산 과정에서 관련 주체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번역 수업에 포함하기 쉽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번역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적 감수 활동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5.3.1. 수업 시간에서의 발표 및 토론

수업 시간에 교수자와 감수 결과물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활동이 

가능한데, 마틴코빅(2022)은 수업 시간에 학생 2~3명이 차례로 자신의 감수 결과

물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서를 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수 결

과물을 발표하고 설명한 뒤에 함께 논의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하며,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번역물을 공개하고 수업 시간에 다 함께 고치는 방법도 가능하

다. 콘티넨 외(2021)는 감수 교육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두세 명의 번역물을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고 함께 고치는 것이 잘 알려진 유용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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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번역물을 고치는 과정에서 번역 결과물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

을 배울 수 있으며 번역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피에츠작(Pietrzak 2014: 4)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방법을 설명했는데, 번역

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수자가 취합하여 익명으로 공유한 뒤 함께 감수하였

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오류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감수 작업에 집

중하며 품질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감수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거나 번역물을 교수자와 함께 고치거나 교수자가 문제 지점을 제

시한 후 함께 감수하는 활동은 번역 수업 내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이론 수업에서 학습한 감수의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는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5.3.2.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리앙 외(2023)는 교수자-학습자 소통에서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감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공유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학습자-학습자 소통에서는 감수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학습자는 비슷한 학습 경험을 통해 다른 학습자

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조별 

활동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조별 활동이 감수 수업에

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콘차(2019)는 두 팀으로 나눠 가상의 고객을 위한 감수 작

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헤이즈만(2019)은 소규모 팀을 만들어 감수 작업을 함께 진

행하도록 했는데, 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완성된 감수 결과물을 도출하고 

교수자가 공동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한 후 팀원들이 상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수업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팀으로 모여 논의하며 연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이 소규모 그룹으

로 함께 논의하며 감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조별 활동의 장점을 고려하여 감

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별 활동에서 중재자를 활용한 짝 활동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리앙 외(2023)

는 감수 교육 방법으로 동료 중재자 활용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통번

역 석사과정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사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텍스트

를 감수하고 코멘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두 명의 평가자가 감

수 결과를 평가하고 감수역량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짝을 지어주었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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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높은 그룹의 참가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감수역량이 낮은 그룹의 참가

자들은 학습자 역할을 하며, 짝 활동에서 감수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 뒤

에, 다른 텍스트를 감수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두 

그룹 모두 감수역량이 향상되었고 특히 감수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수 빈

도의 증가가 꼭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적극적인 감수 활동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중재자와 학습자로 짝을 구성한 후 논의한 과

정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자는 학습자가 해결책 찾기에 실패하면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문제

를 발견했는지 묻는 전략을 많이 활용했으며, 학습자는 감수 선택을 설명하고 정

당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중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고, 중재자와 학습자 그룹의 참가자 모두 감수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찾고 

수정하는 역량과 대인관계적 역량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조별 활동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짝을 지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5.3.3. 프로젝트 수업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감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도 고려할 

수 있다. 콘티넨 외(2021)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번역 수업을 진행하며 품질관리 절
차에 따라 감수자의 역할도 경험하고 번역물 평가와 감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번역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작업량을 계산하고 마

감 시한을 협상하여 맞추고 수정 사항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번역물 생산 과정의 부분으로 감수 작업을 경험하며 번역 품질, 효율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감수를 바라볼 수 있고 대인관계 역량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

다. 전현주(2020)가 제시한 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의 번역 수업 사례

도 참조할 수 있다. 전현주는 번역 산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성 높은 스토

리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팀별 협업을 통해 문제 분석, 역할 분담, 스
타일가이드 활용, 용어집 구축 및 통일, 번역 전략, 의견 조율, 번역 품질 향상 방
안 모색, 팀원 간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수업 

사례를 설명하였다. 특히 번역물 생산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 감수하는지에 따

라 감수자의 직함이나 역할, 업무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자경 2023: 
179) 번역물 생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감수자의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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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주체와 소통함으로써 대인관계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나가는 말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의 방안을 이론, 실습,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수업의 측면에서 제공 가능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감수의 개념과 정의, 원칙, 유형 등 감수와 번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감수의 의

미에 대해 명확하기 이해하기 위한 설명, 둘째, 감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수 

항목과 범위, 가이드라인, 번역문의 품질평가 방법, 감수 작업에 활용 가능한 툴과 

메타언어 등 감수 작업의 도구, 셋째, 감수자 직무와 역할, 작업 여건과 협업 방식, 
감수 프로세스 등 직업으로서 감수 업무의 실제에 대한 이해이다. 시기적 측면에

서 교육의 초반부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내용

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 있다. 감수의 전반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은 초반부에 설명하고 감수 작업에 활용 가능한 도구는 여러 단

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으로

서의 감수와 업계의 실제에 관한 내용은 후반부에 설명하거나 별도의 전문가 세미

나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실습의 측면에서는 단일언어감수의 연습을 포함할 수 있다. 비번역문의 감수 또

는 원문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함으로써 원문 참조에 

따라 감수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적 차원

의 감수 연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 감수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문법적 오류 등 언어적 차원의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

할 수 있어야 하고 번역의 목적과 텍스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독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수 코멘트 작성과 논의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감수 이유에 대한 

설명, 감수 기준과 항목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오류 심각도, 감수에서의 우선순위, 
불필요한 수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습도 포함되어야 한다. 감수 내용을 오류 심

각도와 필요성에 따라 두 단계부터 네 단계까지 분류하는 연습도 활용할 수 있다. 
번역문의 낮은 품질은 감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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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김자경 2023: 193)에서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을 활용한 연습도 필요하며, 현
실적 작업 제약을 고려해 낮은 품질의 번역문을 제한된 시간에 감수하는 연습도 

유용할 수 있다. 전문가의 감수 결과물을 분석하는 연습도 추천할 만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 학생들의 수정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수업 사례를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적 수업 활동의 측면에서는 수업 시간의 토론,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고려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감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활동은 감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설명 능력을 키우고 감수 기준이나 항목을 적절

하게 적용하며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심적 부담 없이 감수 과정이나 이유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도 

필요하다. 팀을 나누어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 팀 내에

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등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조별 학습활동의 필요성도 있다. 조별 활동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

태로 짝을 지어 논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번역 프로세스에서 단계에 따라 

감수자의 역할과 직무,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실제로 진

행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담당하며 여러 범위의 감수 작

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주체와 협업을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수업도 

유용할 수 있다. 
감수 교육은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업계 변

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 국내 

번역학계에서 기계번역의 활용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을 위한 고

민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십여 년도 더 전에 이향(2007)이 

번역자가 언어서비스제공자로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

각에 따라 번역물 감수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고 이를 번역 교육에 도입하기 위

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국내의 번역 교육 현장에서는 

번역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번역물을 다듬는 감수가 아니라 전문 감수자의 관점에

서 다른 사람의 번역물을 다듬는 적극적 감수 교육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
계번역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번역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계번역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계번역의 시대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몫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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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고 다시 쓰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감수 교

육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에 관해 제한적이나마 여러 시도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이를 토대로 감수 수업의 필수적 요소로 판단되는 이론, 실습, 협력 

활동의 측면에서 감수 교육의 방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감수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이

며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이며 유

용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감수 교육을 

위한 수업 모델을 설계하고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감수 교

육의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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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echnology1) has long transformed the ways in which people live, work, and 
communicate, and the work environment of conference interpreters is no exception.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and the ongoing tid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k environment for conference interpreters has undergone significant upheaval 
due to a surge in remote interpreting and the emergence of numerous digital tool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established new workplac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2023, along with training 
sessions to help the community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South Korea adapt to the 
novel environment. Notabl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Korea in 2023, a time whe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just beginning to emerge, and the public began 
anticipating great transformations. Furthermore, investigating the use of tools by 
interpreters in Korea at the time is also significant as the country was one of the world’s 
most connected countries and a leading host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where 
interpreting is in demand. According to a 2022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ranked second globally as a host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2021. According to Electronic Times (March 22, 2023), internet service penetration in 
the country stood at 98% and Korea outperformed the G7 economies in key ICT 
indicators such as the adoption of 4G Long-Term Evolution (LTE), mobile phones and 
internet services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where the 
Go match of the century between master Lee Sedol and the computer programme 

1) The terms ‘technology’ and ‘tools’ are used synonymously in this paper to refer to “the ensemble of artifacts 
intended to function as relatively efficient means” as defined by Willoughby (2004: 38). Other terms 
associated with technology, such as ‘technological practices’ are also used as defined in Willoughby (200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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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Go took place in 2016. In such an environment, how technologically adept are 
Korean interpreters? 

Contrary to the tech-savvy ambience of the nation, it is quite surprising that the topic 
of technology use by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academia in Korea until recently, compared to other regions like Europe or China 
where translation memories and other technologies to facilitate the translation process 
have been explored for decades. Since the very first research paper on 
technology-assisted interpreting and education in 2012 (Lee and Choi)2), a total of 39 
studies on CAI (Computer-Assisted Interpretation) and CAIT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 have been published in South Korea as of April 2024. Of these 
studies, six focus specifically on the application of CAI in practical interpreting contexts, 
if we exclude any research on remote interpretation. Additionally, there are four studies 
on specialized terminology (Choi 2018, 2022a, 2022b; Lee and Lee 2020) and two 
studies on voice recognition (Lee 2021, 2022b). Research on machine translation (MT) 
became a prominent theme for researchers after neural MT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in 2016 (Lee 2020: 76-77). According to Choi (2019: 276) Korea's first-ever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published a total of 49 research papers on the topic between the years 
2007 and 2018. The articles were published at a rate of one or two per year up until 2016 
when four articles were published. The number of publications on MT, however, 
exploded to 14 articles in 2017 followed by at least 21 articles annually since the year 
2018 (ibid: 282-3). Initially, studies compared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Choi and 
Lee 2017; Han 2017; Jin 2017; Park 2017, 2018; J. Lee 2018; J. H. Lee 2018; Kwak and 
Han 2018; Seo and Kim 2018). This discourse was followed by a wave of calls to 
leverage the affordances of technology to augment human professionals (Kim 2018; Jin 
2020; Lee 2021, 2022a, 2022b, 2022c; Choi 2022a, 2022b).

As shown in these studies, a growing number of Korean researchers are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s well as various interpreter assistance tools. 
CAI refers to a broad suite of technologies that aid in the delivery of interpreting services. 
As defined in this study, CAI includes terminology management solutions, note-taking 

2)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search o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database, the first mention of CAI 
tools in Korea is found in Lee and Choi (2012). While the paper was not focused on CAI per se, the 
researchers studied the use of a smart pen for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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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speech-to-text programmes, interpreter training tools and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CAT) (Tsai 2020: 50). Despite the progress in technologies to assist 
language professionals, we often find that availability does not always equate to use. This 
is shown in a number of studies which report that interpreters do not rely heavily on 
technology (Corpas Pastor and Fern 2016; Corpas Pastor 2018, 2020; Martin 2020; 
Al-Jarf 2022). In fact, due to cognitive overload and fatigue associated with multitasking, 
interpreters tend to avoid using technology during interpreting (Braun 2019; Costa et al. 
2014b). Despite such existing research,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ate on how 
interpreters use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in the Korean context. 
To collect the latest information on how conference interpreters in Korea use 
technologies to assist their profession, KATI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in 
February 2023. Based the outcome of the survey, we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1. How do interpreters in Korea use technologies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2. Is the status of technology use affected by the interpreter’s attributes (age, 

experience, type of employment)?
3. What are the needs of Korean interpreters when it comes to utilizing CAI? 

Whereas most research on interpreters’ use of technology to date has been conducted 
in Europe, studying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may provide insight into similar 
situations elsewhere, including Asi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intend to suggest ways to support interpreters in an increasingly technology-driven 
future and begin to build a framework that, with adequate data from follow-up studies, 
can eventually help us improve work environments and standards. As such, this research 
potentially contributes to the body of findings to be shared with potential employers, 
standards bodies, policymakers and industry stakeholders. Before presenting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ponses, the next section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latest research 
on CAI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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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rrent Research on CAI

CAI tools are a broad suite of tools encompassing terminology management, corpora, 
speech recognition, translation memory and machine translation devices. In 2010 
(Berber-Irabien), interpreters were using online dictionaries and databases, portable 
electronic dictionaries, CD-ROM dictionaries, DVDs, satellite TV for interpreting 
practice, Interplex (for terminology management), Trados Multiterm (for term 
extraction), Dragon Naturally Speaking (for speech recognition) and portable MP3 
players. Some of these technologies have faded into obscurity, such as CD-ROMs and 
MP3s, while the number of web-based terminology tools and interpreter applications has 
risen quite significantly. According to Ortiz and Cavallo (2018: 19), CAI tools can be 
used for terminology management, corpus building, term extraction, note-taking, speech 
recognition and remote interpreting. These categories will be used to summarise the tools 
found in the literature.

Firstly,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edit, store, manage and search glossaries, 
which are often used before interpreting. Booth-friendly examples include Interpreters’ 
Help and InterpretBank. The Interpreters’ Help app can be used with BoothMate, a free 
app that allows terms to be searched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while InterpretBank 
combines speech recognition and term extraction. Several universities and organisations 
in Europe and Asia as well as the OECD have adopted the latter (Prandi 2015; Fantinuoli 
2016; Rütten 2017). Interpreters’ Help, Interplex, Intragloss and LookUp are used by 
some universities in Germany (Tarasenko et al. 2021). There are other studies (Costa et 
al. 2014a, 2014b; Corpas Pastor 2018) that mention Interpreter's Wizard, the glossary 
generation function in EU-Bridge, and Flashterm.

Tools for corpus building such as BootCat are discussed by Fantinuoli (2006) and Cho 
(2021). Such tools build corpora by finding URLs of web pages based on keywords or 
combinations of keywords entered by the user. Ortiz and Cavallo (2018) mention SDL 
Multiterm Extract, Simple Extractor, Sketch Engine, Terminus and TermSuite. For 
interpreters’ preparation phases, Sketch Engine is also included in studies by Xu (2018) 
and Choi (2018).

Technology-assisted consecutive interpreting includes the use of digital pe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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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Due to the commercial availability of electronic devices in the mid-to-late 
2000s, researchers began experimenting with the use of voice recorders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Hamidi and Pöchhacker 2007). Orlando (2014, 2015) and Braun (2019) 
experimented with the concept of “SimConsec”, otherwise known as simultaneous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researchers used a special dot paper connected to a 
computer and a digital pen to take notes while the speaker was speaking, then tried to 
interpret the speech while playing back the speaker's voice and reading from the notes. 
The proliferation of tablet PCs in the 2010s also led to research on consecutive 
interpreting utilising note-taking applications on tablets (Goldsmith 2018), a field yet to 
be explored further (Fantinuoli 2021).

The early 2010s similarly saw the emergence of speech recognition tools. Gaber et al. 
(2020) examined apps that facilitate transcription of video files and Lee (2022b) categorised 
speech recognition app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summarised the best apps for 
interpreting situations. Several general-purpose speech recognition features in Google, 
Microsoft, Dragon Naturally Speaking and ClovaNote have been tested for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sentence segmentation (Wang and Wang 2019; Lee 2021, 
2022a, 2022b). Defrancq and Fantinuoli (2021), Fantinuoli and Dastyar (2022) and Choi 
(2022b) have developed systems that can recognise and extract numbers and jargon.

Chen and Kruger (2023) devised a method that incorporates voice recognition into 
consecutive interpreting, testing the efficiency of Computer-Assisted Consecutive 
Interpreting (CACI). The method involves interpreters respeaking the original sound into 
voice recognition to produce text, which is then inputted into machine translation (MT) 
for interpreting. The system highlight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source text when the 
cursor is placed over a sentence generated by machine translation. The left side of Figure 
1 shows the voice recognition of the source text, and the right side shows the machine 
translation results. Apparently, the system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igure 1. A Case of CACI, a Convergence of Voice Recognition and MT 

(Chen and Kruger 2023: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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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onset of the pandemic, interpreters have been increasingly using video 
conferencing systems. Sang’s survey (2020: 136) indicates that the demand for 
Interprefy, a cloud-based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platform launched at the end 
of 2019, has grown dramatically since April 2020. In the Japanese market, it was initially 
anticipated that the pandemic would boost the demand for remote interpreting platforms 
such as Interprefy, InterpreteX, KUDO and Interactio. Instead, Zoom with its simplified 
simultaneous interpreting features was used overwhelmingly more in the field, due to its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ibid: 145). Meanwhile, efforts are underway to add new 
features that support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existing remote conferencing 
platforms. SmarTerp, as discussed by Rodriguez et al. (2021) and Fritella (2022), offers 
a collaboration window for handover, a view of the speaker's presentation materials and 
extraction of terminology and numbers using speech recognition. Table 1 summarises 
the CAI tools discussed above.

Functionalities Products/ Services Description (if applicable)

CAI

Corpus extractor/ 
manager

BootCaT, SDL Multiterm Extract, 
Simple Extractor, Sketch Engine, 
Terminus, TermSuite, Translated 

s.r.l, Kea, JATE
Term extractor/ 

manager
Interpreters’ Help, Interplex, 

InterpretBank, Intragloss, LookUp
Speech recognition Dragon Naturally Speaking, 

speech recognition features of 
Google and Microsoft, Naver 

Clover Note
Translation memory
Machine translation

Speech banks Speech Repository
RSI platforms Interprefy, InterpreteX, KUDO, 

Interactio, Zoom, SmarTerp
Features vary by platform. 
SmarTerp can extract terms 
based on speech recognition 
(proper noun, terminology, 

numbers) and provide a 
collaboration window for 

interpreting partners.

Table 1. Overview of CAI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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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studies examined the use of technology by interpreters. Berber-Irabien 
(2010) studied how 200 interpreters in Europe use a variety of technological tools and 
Bilgen (2009) proposed ideas to develop a glossary for interpreters based on a survey of 
interpreters. According to Pérez Pérez (2013), students produced better interpreting 
when using corpus management software. Despite consta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xperiments showing their value, studies suggest that it is difficult to use these tools 
during interpreting. Corpas Pastor and Fern (2016) surveyed 133 interpreters in Europe 
about their use of technology during interpreting preparation and performance and found 
that it was rare for respondents to use technology when interpreting; they mostly used 
bilingual dictionaries and glossaries. About 50% of interpreters used technology to 
prepare for interpreting. Only UN and EU conference interpreters reported using 
multimedia databases, term banks, or dictionaries and glossaries during or before 
interpreting. The only technological tools used by the other participants were handheld 
devices like earphones, microphones, laptops, tablets and smartphones. Meanwhile, in a 
study by Melinger and Hanson (2018), an online survey conducted with 152 interpreters 
showed that conference interpreters use a greater number of devices in greater 
proportions compared to community interpreters. Additionally,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tendency to adopt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anxiety, 
indicating that higher levels of anxiety are associated with a preference for mediated 
communication through technology and a desire to rely on technological resources or 
equipment for support in interpreting tasks.

The following chapter presents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in Korea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Korean interpreters use technology in 2023. As no comprehensive 

Consecutive 
interpreting-specific 

applications

Voice recorder, digital (smart) pen

All-inclusive 
(integrated platform)

Voice-text integrated system for 
interpreters (VIP)

Term/corpus 
extractor/manager, speech 
recognition, QA, suggest 

symbols for note-taking, text 
summary, sight translation 

dr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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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has been identified regarding the technological adoption by interpreters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crisis in the 202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substantial insights not only into the context of Korea but also implications for other 
regions.

3. Results

3.1. Overview of Survey 

From February 6th to 13th, 2023,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active conference 
interpreters in Korea, resulting in a total of 200 valid responses. Respondents included 
members of KATI and graduates of maj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master’s degree 
programmes in Seoul, includ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and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oogle 
Forms was used to collect anonymous responses. The respondents provided consent to 
offe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urvey and were provided customary 
compensation for their participation. Table 2 presents the attributes of respondents.

Table 2. Respondent Attributes

Category Description
Age group 40s (29.5%), 30s (56.5%), 20s (12.5%)

Gender Female (92.5%), Male (7.5%)

Freelance
< 1 year (22.5%), 1 – < 2 years (15.5%), 2 – < 5 years (11.5%), 

5 – < 10 years (15%), 10 + years (16.5%), None (19%)

In-house
< 1 year (12%), 1 – < 2 years (19%), 2 – < 5 years (30%),
5 – < 10 years (14.5%), 10 + years (3.5%), None (21%)

A language Korean (89%), English (5.5%), Japanese (4%), Chinese (1%), Other (0.5%)
B language English (69.5%), Japanese (20%), Chinese (7%)

Employment type Freelance (45%), In-house (44%), Unclea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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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language combinations, this study will us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AIIC) definition of A and B languages, where A is the 
interpreter’s native language (or its strict equivalent) and B is the language in which the 
interpreter is fluent, but not a native speaker. The term “other languages” as used in this 
study means a language other than these working language combinations of the 
interpreter. 

The survey contained a mix of closed-ended multiple-choice questions with an option 
to provide details and some open-ended questions. Five professional interpreters tested 
and provided feedback on the survey for clarity and ease of understanding3). 
Respondents were asked 40 questions about their use of technologies in three categories: 
pre-interpreting, during interpreting and post-interpreting (Will 2020). The second 
category covered interpreting tools, sound equipment, consecutive interpreting, remote 
interpreting and speech recognition software. Finally, respondents were asked how 
technology and their work environment could be improved. Responses will be discussed 
by item in the next section.

3.2. Findings

This section analyzes the responses from 200 Korean conference interpreters based on 
each category of the survey, which are pre-interpreting, during interpreting, and 
post-interpreting.

3.2.1. Uses of technology in the pre-interpreting phase
3.2.1.1. Medium used to read conference materials
For the pre-interpreting phase, the first question on the survey was “What method do 

you use to read the conference materials?”. A summary of the results by type of material 
including MS Word documents, PowerPoint slides, and audio-visual materials can be 
found in Table 3.

3) Five interpreters did not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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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red Medium to Read Conference Materials

  Material
Medium

Text (Word) PowerPoint Audio-visual

Paper 36.5% 29.5% -

Laptop 47% 48.5% 77.5%

Tablet 13% 18.5% 11.5%

Smartphone 1% 1% 9.5%

Desktop 1% 1% 1.5%

While we are witnessing a general transition to the paperless era, this study also found 
that one-third (36.5% for text and 29.5% for PowerPoint) of the respondents prefer to 
read on paper, regardless of age. Delgado et al. (2018) suggest that paper has an 
advantage when it comes to reader comprehension, especially when time is limited. The 
responses during this survey also show that despite the commercialization of 
handwriting-capable devices, interpreters predominantly rely on printed materials. 
Furthermore, even though tablets and other mobile devices are convenient, it is 
noteworthy that many respondents prefer to read Word documents and PowerPoint slides 
on laptops: over half of all respondents read Word documents and PowerPoint slides on 
laptops. Laptops may be more popular because mobile phones and tablets have smaller 
screens and limited functionality, and laptops make accessing materials on-site easier.

3.2.1.2. Resources used to prepare for interpreting
Next,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all the resources they used to prepare for 

interpreting. Figure 2 shows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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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ources to Prepare for Interpreting (Unit: headcount)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use web documents to familiarise themselves with 
conference materials and terminology, including e-journals, newspapers and wikis. I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interpreters created their own databases. Furthermore, only 
22.5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use speech-to-text and 13.5 percent said they use 
text-to-speech features. The usage of speech collections on websites (Speech bank) is 
low at 12.5 percent, possibly because there are not many sites containing speech 
materials for interpreting studies in the country.

3.2.1.3. Tools used after conference topic and materials are given
The interpreters were then asked to specify what office tools they use once the 

conference topic and materials are given, with the results shown in Figure 3.

Figure 3. Tools Used After Conference Materials and Topic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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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es show that most interpreters used general-purpose office tools such as 
MS Word, Excel and a common local programme called Hangul. More than half of the 
interpreters used cloud documents, machine translation, and shared driv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erminology management and CAT tools were not widely used. 

3.2.1.4. Terminology management and extraction tools
According to Figure 3, a third of respondents use terminology management and 

extraction tools, and Figure 4 summarizes the specific tools they use.

Figure 4. Tools Used for Terminology Management and Extraction

The responses show that general-purpose office solutions such as Microsoft Excel, 
Word and Hangul are again the most used (95.5%), followed by manual sticky notes and 
other non-digital methods (56.5%). Only 1% of the respondents use specialised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such as InterpretBank and Interpreters’ Help and 8% use 
terminology extraction tools, with 6% using SDL Multiterm Extract and the remaining 
2% using Sketch Engine and BootCat. In Korea, many of these tools are either prepaid or 
require approval before they can be used, so they may not be as convenient as in other 
countries. Despite this, it is possible that the usage of these tools might increase if 
software tailored to the domestic market were introduced.

3.2.1.5. Use of machine translation and CAT
When it comes to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MT) and CAT, the survey fou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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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for 5.5 percent of respondents who explicitly answered that they do not utilise MT 
at all, nearly 60 percent of the interpreters employ MT after obtaining conference 
materials. Almost 60 percent of respondents used MT to translate conference materials 
from a language other than their A and B languages. Based on studies indicating that 
professional translators are generally skeptical about using machine translation (Cadwell 
et al. 2018; Lesznyák 2019), the researchers of this paper had expected that interpreters 
might not use machine translation extensively. However, it was intriguing to find that 
interpreters who answered the survey do, in fact, frequently use machine translation. It 
indicates that as the quality of MT improves in the future, we should expect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preters will use it to assist their preparation of interpreting, 
regardless of the language combination. Table 4 compares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by respondents’ languages combinations.

Table 4. MT Use by Interpreter’s Language Combination (Unit: headcount)

  Interpreter’s Language
Language of document

English Japanese Chinese

Other than A & B languages 71 (53%) 34 (85%) 9 (64%)

Language A 51 (36%) 18 (45%) 9 (64%)

Language B 64 (46%) 9 (22%) 9 (64%)

Total 139 61 27

Table 4 demonstrates that the most common use of MT by interpreters during this 
phase is to translate materials from languages other than their A or B languages. Most 
Korean-Japanese interpreters used MT for this purpose (85%), followed by 
Korean-Chinese (64%) and Korean-English (53%) interpreters. This may be partly due 
to English being the lingua franca in conference materials provided to non-English 
interpreters. 

The MT engines most often used are Google Translate (80%), Naver’s Papago 
Translate (55%) and other tools such as DeepL, Baidu, Kakao Translate and 
PowerPoint’s MT feature were used by a few respondents. Some respondents also 
mentioned ChatGPT. Noting that this is a February 2023 outcome, it may be expected 
that generative AI translation solutions will become more popular, including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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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epL, which have launched in 2022 and 2023, respectively.
Another noteworthy observation is that MT engines vary based on the interpreter's 

language combination. For example,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interpreters 
mostly use both Papago and Google (45% and 71%, respectively) while Korean-English 
interpreters mostly use Google alone (46%).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choice of 
MT engines may be affected by marketing or the otherwise perceived performance of 
such engines. 

In this survey, we found that CAT is still not widely used among Korean interpreters. 
Sixty-five percent of respondents do not use software customised for the language 
service professionals. Among those who do, Trados was the most popular (30%), 
followed by Memsource (10%), MemoQ (4%) and SmartCat (1.5%).

Table 5. CAT and MT Use (Unit: headcount)

CAT users MT users Total
O O 68
O X 2
X O 127
X X 3

Since it is possible that CAT users resort to MT engines that are available in the CAT 
platform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if the use of the two tools was related but found 
that they were mutually independent (Table 5). About one-third (34%) of the interpreters 
surveyed used both CAT and machine translation during preparation.

Furthermore, we investigated how freelancers and in-house interpreters use CAT and 
MT and found greater use of CAT tools among freelancers than their in-house 
counterparts. CAT is not used by 57% of freelancers and 72% of in-house interpreters, 
and more than one CAT programme was used by only 12% of freelance interpreters and 
7% of in-house interpreters. More freelancers were using more than one CAT 
programmes relative to their in-house counterparts. Possibly, this is because in-house 
interpreters rely mostly on their employer’s resources and may be less motivated to 
purchase their own whereas for freelance interpreters, using their own CAT tool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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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them a better position in the market. The disparity may also exist because freelance 
interpreters generally deal with multiple clients with differing needs, while in-house 
interpreters typically need to consider one employer. 

In contrast, the survey revealed that compared to freelancers, more in-house 
translators use MT, and more in-house interpreters (42%) use multiple MT engines than 
freelancers (37%). We found that 5.5 percent of freelancers and 1.1 percent of in-house 
interpreters do not use MT. It may be worth noting that the freelancers surveyed were 
older and more experienced than their in-house counterparts in the survey. Specifically, 
freelancers were 34.5 years old with 8.5 years’ work experience on average, while 
in-house interpreters were 30.2 years old with 5.2 years of experience on average.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raw any conclusions, it will be worth examining 
in a follow-up study whether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interpreters tend to use MT 
more, or more openly.

To sum up, for the pre-interpreting phase, laptops and paper are primarily used for the 
preparation of interpreting tasks, while web documents and general-purpose office tools 
are primarily used for organising data. Furthermore, specialised terminology 
management and extraction tools developed mostly in Europe are rarely used by Korean 
interpreters and about 35% of the Korean interpreters use CAT software in the 
preparation phase.

3.2.2. During the interpreting phase
3.2.2.1. Use of hardware and software
The second group of questions concerned the tools used during interpreting. The 

questions were further divided into on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off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on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and off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first set of questions asked respondents to indicate all applicable portable 
equipment (hardware) they use in the field. The questions sequentially asked about 
off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on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off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and on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Figure 5 summarizes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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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ardware Used During Interpreting

As illustrated, approximately 90 percent of respondents used laptops for online 
simultaneous (93.5%) and consecutive interpreting (89.5%), whereas 61.5 percent use 
laptop for off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low use of laptops during offline 
consecutive interpreting situations may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interpreters are quite 
occupied taking notes during the interpreting process, which possibly limits the tools 
they can carry and use. Among other hardware, mobile devices were used by 62.5 percent 
(Online SI) to 71.5 percent (Offline SI) of the respondent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respondents apparently use electronic dictionaries and voice recorders, indicating that 
these tools have likely been replaced by mobile devices. Smartwatches (wearable 
devices) are also used by less than 10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d it remains to be seen 
what additional functionalities will be developed for these devices to serve as aids in 
interpreting.

The next set of questions asked the respondents to select all the software applications 
they use in the field during interpreting, including laptops, mobile devices and tablets. 
Figure 6 shows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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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oftware Used During Interpreting

A noteworthy finding is that in both online and offline interpreting, glossaries written 
on paper were by far the most used. As previously mentioned, the use of terminology 
management and voice recognition tools among the interpreters was limited. The use of 
recorders was slightly higher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an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his is likely because having to operate devices in consecutive interpreting 
settings is relatively more challenging.

3.2.2.2. Use of audio and sound equipment
As a next step, we surveyed the type of audio input device used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a mode that requires earphones or headphones. Online and off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respondents preferred earphones (44%), followed by 
headphones (33%). 22% of respondents selected noise cancellation as an important 
feature. The respondents also mentioned that the quality of the booth equipment provided 
by the vendor at the site, internet speed and network failures influence sound quality in 
the field. Responses also showed that the quality of the microphone used by each 
participant is critical in an online conference because a low-quality microphone used by 
a remote speaker can undermine even the best output equipment employed by the hosts.

Since interpreters are usually provided with microphones for off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sessions by an equipment supplier, the survey asked what microphones they 
use when interpreting simultaneously in a remote conference. Table 6 provides a 
breakdown of the responses by in-house and freelance interpr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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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Use of Microphones by In-house and Freelancers (Unit: headcount)

      Group
Microphone

In-house Freelance Total

Computer built-in 8 6 14
Earphone built-in 30 25 55

Headphone built-in 29 23 52
External USB 17 31 48

XLR 2 0 2

We note that among the findings, XLR is used only by two in-house interpreters, and 
few interpreters use their computer’s built-in microphone. A higher percentage of 
in-house interpreters use microphones embedded in their earphones or headsets, while 
freelance interpreters use external USB microphones more often. The implications of the 
statistics alone indicate that the freelance interpreters use more devices to improve sound 
quality. Meanwhile, it is noteworthy that earphones are used at a slightly higher rate than 
headsets, despite headsets potentially offering better quality in terms of both output and 
input.

An open-ended question in this section of the survey asked the interpreters to list their 
favourite vendors for earphones or headphones (Figure 7). 

Figure 7. Brand Preference for Earphones/Head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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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brands shown in Figure 7, other brand names mentioned include 
Sears, Logitech, Apple, gaming headsets, Marshall and Skullcandy devices. We also 
asked if they used different sound equipment online and offline. In almost equal 
numbers, 49 percent said “yes” and 51 percent said “no”. One explanation for why 
different equipment is used is that equipment vendors generally supply microphones and 
headphones for offline interpreting sessions while interpreters typically use their own 
during online sessions where usually more compact and portable equipment is available.

3.2.2.3. Use of tools for note-taking
As for the use of note-taking tools (Figure 8), the survey found that most interpreters 

in Korea use pen and paper (99.5%)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followed by laptops 
(13.5%), voice recording applications (9%), digital note-taking applications without 
voice recording (5.5%), portable keyboards (3.5%), speech recognition applications 
(2.5%) and digital note-taking applications with a voice recording function (2%).

Figure 8. Note-taking Tools Used

Compared to their in-house counterparts, freelance interpreters use more non-paper 
note-taking tools (35%). Tablet users employ GoodNotes (8.6%), S-Note (6.9%), 
Samsung Note (5.7%)4), Notability (2.3%) and Noteshelf (0.6%). These responses 
suggest that as new generation of students accustomed to using e-textbooks enters the 

4) As of 2024, Samsung mobile devices only come with the Samsung Notes application, and S-Note is no 
longer installed on the lates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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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the tools used for note-taking are likely to continue to change in the future.

3.2.2.4. Use of whispering, remote interpreting and speech recognition solutions
Next, we asked if the respondents had their own whispering (chuchotage5)) 

equipment. Only nine percent did, and the brands they used included Wicomedia 
WIZ900, Wiwi, Hayaco and Goopu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their preferred remote interpreting systems, the 
respondents most favoured Zoom (95.5%), followed by Teams (56.5%) and WebEx 
(48.5%). Only 9.5% preferred Interprefy. Other systems mentioned include Kudo (3%), 
BlueJeans, VooV, WeChat, Discord, Knox (Samsung), Google Meet, Whereby, and 
Green Terp (Figure 9).

Figure 9. Preferred RSI System

The survey found that 65 percent of remote interpreting is performed at home, while 
21.5 percent is done on site. Interestingly, despite the recent pandemic, three freelance 
interpreters out of 200 had no remote interpreting experience. Simultaneous interpreting 
is usually performed in shared offices, while consecutive interpreting is more often 
performed at home. Seven percent of respondents use coworking offices to avoid 
acoustic distractions or facilitate collaboration.

5) Whispering is an interpreting mode whereby the interpreter is seated next to one or two meeting participants 
and whispers the interpreting quietly for only the designated participants. This mode is mainly used when 
only very few people require interpreting. This interpreting mode is also commonly known by its classic 
French name, “chuchotage.” (https://aiic.org/site/world/conference/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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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how partners actually communicate, 44 percent replied 
that they use in-platform chatting. Coworking spaces are used by 25 percent, video calls 
are used by 14.5 percent and third-party chatting (KakaoTalk, others) is used by 12 percent 
(Figure 10).

  

Figure 10. Preferred Collaboration Method During On-line SI

As far as their preferred method of collaboration is concerned, however, KakaoTalk 
topped the list (57.4%), followed by in-platform chatting, video calls, instant messengers 
(such as Discord), and Slack. It is likely that in-house interpreters often interpret together 
at their employer’s premises, even in remote conferences, which may explain the higher 
percentage of “not applicable” responses from them (28%) to this question in comparison 
to freelancers (15%).

When asked whether they use speech recognition tools during interpreting, 9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Among those who do (Figure 11), ClovaNote (35.7%) is 
the most common solution, followed by speech recognition features of Google such as 
Google Translate and Google Docs (37.5%), Otter (12.5%), speech recognition features 
of Microsoft such as MS Word and PowerPoint (12.5%) and Bixby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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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Use of Voice Recognition Tool

Furthermor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4.8%) replied that they use speech 
recognition tools to monitor their enunciation once the interpreting is done. Transcripts 
and minutes of meetings were also created using this function. It is worth noting that as 
of February 2023, as this survey was being conducted, all the speech recognition tools 
mentioned in the survey were general-purpose as opposed to customized for interpreters. 
Moreover, speech recognition tools for interpreters, such as InterpretBank ASR and 
Cymo, have been developed in places around the world such as China and Europe. 
Although they are paid services, some of these tools are also accessible to South Korean 
interpreters through registration and login. While their adoption among interpreters in 
South Korea is not yet widespread, it is worth monitoring their utilization as we progress. 

The final question for the interpreting phase was about interpreters’ field experience 
with technology in general. This included any novel technologies they encountered, 
including speech recognition (17.5%), augmented reality (8.5%) and metaverse (8.5%). 
In relation to the desired features of interpreting technologies, a digital glossary with 
real-time search functions was most desired (61%), followed by speech-to-text 
transcriptions (59%), speech-to-text of numbers (57.5%), speech-to-text of proper nouns 
(56%) and speech-to-text of terminology (53%),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High-quality microphones and audio (86%) were the dominant answer for on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most preferred feature of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was transcription (55.5%) and displays of numbers (53.5%), terminology (49.5%) and 
proper nouns (46.5%). Furthermore, half of the respondents (50.5%) wanted a 
collaboration window with their interpret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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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our findings indicate that 81 percent of freelance interpreters and 75 percent 
of in-house interpreters use technology in one form or another during interpreting. There 
was a slightly higher ratio of freelancers who use technology in the field, which calls for 
further investigation as to whether freelance interpreters are more open or exposed to 
new technologies.

3.2.3. The post-interpreting phase
The survey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all applicable responses that best describe 

their post-interpreting activities. The responses showed that 72.5 percent organise their 
glossary after interpreting, 46.5 percent review their performance to identify 
improvements and an equal percentage monitor their own performance based on 
self-recorded or publicly recorded videos or audio, and 16.5 percent create transcripts 
(Figure 12). 

Figure 12. Post-interpreting Activity

The survey indicated that after completing an interpreting task, the Korean interpreters 
surveyed remain highly motivated to monitor and improve their own performance. These 
responses suggest that, in the future, transcriptions and glossaries might increasingly be 
organized using speech recognition tools and term management systems, respectively. 
On a final note, we asked for the respondents’ thoughts on how offline simultaneous 
interpreting work environments may be improved. Apart from better ventilation in the 
booth (17.7%), better lighting and visibility (9%) and better desks and chairs (5%),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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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quality was the top priority (68%) for most respondents. 
This Chapter was dedicated to an analysis of the survey outcomes. The data presented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more depth in the next Chapter. 

4. Discussion

The outcomes of the survey raise several topics for discussion. The first is terminology 
management. The study found that interpreters continue to use general-purpose office 
tools such as Word and Excel to organise their glossaries. When preparing for 
interpreting, they mainly use paper along with video and audio materials available on the 
web, and about half use handwriting on sticky notes. Meanwhile,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developed in Europe such as InterpretBank and Interpreters’ Help are 
rarely used. These findings echo those of Corpas Pastor and Fern’s (2016) survey, which 
reports that despite the availability of tools and applications, many interpreters still use 
paper or spreadsheets to store information and terminology. While technology and 
software have advanced in recent years,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for interpreters 
have remained relatively unchanged, perhaps due to lack of exposure in schools and the 
field, costs of using the software, low awareness in the local market, lack of local tools 
and most of all, the availability and familiari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office 
programmes and cloud-based solutions. 

The survey also found that some interpreters were in fact using CAT tools for 
translation and glossary maintenance. We believe this is a new trend because most 
graduate school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Korea have added CAT courses in 
recent years. However, while solutions are becoming more accessible, only a small 
minority of our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use programs such as SDL Multiterm, 
Sketch Engine and BootCat for terminology extraction. Terminology management and 
extraction tools are considered efficient means to manage and organise terms but due to 
lack of training and awareness in Korea, they are apparently used very moderately. 
Considering these findings, local software for terminology management and more 
training for awareness and use seem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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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high quality sound devices such as 
headphones and earphones, especially in the exponentially growing remote interpreting 
landscape. Freelancers prefer the more advanced USB microphones to those embedded 
in their earphones or headphones, and  offered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brands they 
favour. Moreover, the emergence of remote conferences seems to have added 
occupational stress on interpreters (Sang 2020; Chang 2021) and that they are actively 
investing in sound equipment since sound quality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As 
for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the interpreters are most interested in seeing 
quality microphones used by speakers in online conferences, suggesting the need for the 
relevant awareness and prior communication among conference organisers and speakers.

The findings also reaffirm the need for close collaboration for handovers between 
interpreting partners during interpreting. Remote interpret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widely used in Europe and Japan, but rarely in Korea. Although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he researchers suspect that this may be partly due to the 
burden of using paid services along with a general lack of awareness. While Zoom is 
convenient as a remote interpreting platform, it still lacked appropriate tools for 
handovers as of 2023. The findings here suggest that interpreters are exploring other 
ways to collaborate outside the platform, such as chatting applications, video calls, or 
renting shared offices. Inferring from this,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tools in 
conferencing platforms will be very useful for interpreters. 

Having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the next Chapter will summarise the 
outcome, along with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5.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e survey of 200 active interpreters in Korea was to assess the status 
of their technology use in Korea as of 2023. The questionnaire that was administer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was broken down into pre-interpreting, during 
interpreting and post-interpreting phase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by Will (2020). 
Table 7 is a summary of all the tools mentioned in response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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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interpreters utilise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Category Tools

Hardware
Laptop, desktop, tablet, smartphone, voice recorder, electronic dictionary, 

whispering transceiver
Preparation Web document, database, speech-to-text, text-to-speech, speech bank

Term management
Machine translation, CAT, cloud document tool, shared drives, office tools 
(Word, Excel, HWP, etc.), Notion, InterpretBank, Interpreters’ help, MS 

OneNote, Sketch Engine, BootCat

Machine translation
Google Translate, Papago, DeepL, Baidu, Kakao Translation, MS 

PowerPoint built-in translation, ChatGPT
CAT Trados, Memsource, MemoQ, SmartCat, Lokalise, Wordfast

Note-taking GoodNotes, S Note, Samsung Note, Notability, Note shelf

Speech recognition
ClovaNote, Google (e.g. Google Docs, Google Translate), Otter, Microsoft 

(e.g. MS Word, PowerPoint), Bixby
RSI platform Zoom, Teams, Webex, Knox, Google Meet, Whereby, Green Terp, Skype

Collaboration
KakaoTalk, built-in chatting on the platform, video call, instant messenger 

(e.g. Discord), phone, Slack
New technologies AR glass, metaverse, voice recognition

Desired 
technologies

Text extraction functions such as numbers, proper nouns and technical 
terms based on speech recognition, real-time terminology search, better 

collaboration window with interpreting partners

Table 7. Tools Mentioned in the Survey

As shown in Table 7, Korean interpreters have access to a wide range of tools and 
equipment. As in life and work in general, traditional devices are quickly being replaced 
by emerging ones in the interpreting field. As smartphones overlap with their functions, 
voice recorders and digital dictionaries are declining in popularity whereas wearables, 
note-taking apps and speech recognition are increasingly used.

According to this study, many interpreters already have speech recognition 
applications available on their personal devices such as laptops, tablets, and other mobile 
devices, which support their note-taking and transcription needs. While such systems are 
more common in Europe, it is now possible for interpreters to access speech-to-text 
extractions of specialised words and numbers during interpreting. As Korean interpreters 
expressed their needs for such functions, it appears that there is some market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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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solutions in the Korean market. 
Second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technology use is affected by the respondents’ 

attributes. Apparently, age did not influence whether interpreters preferred to print their 
materials, and we found that machine translation is used quite significantly across all 
attributes, mainly to translate conference materials provided in languages other than the 
interpreters’ working languages, mostly by non-English interpreters (Korean-Japanese, 
Korean-Chinese). More freelancers use CAT, digital glossaries and non-paper 
note-taking tools, and they tend to use more sophisticated devices that affect sound 
quality, such as external microphones with USB connections and telepresence tools 
optimised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A follow-up study may be needed to confirm 
whether and why freelancers are more adept to new technologies. However, the 
responses related to the third research question suggest that the interpreters have a high 
demand for high-quality microphones to be used by individual speakers, speech-to-text 
displays of special speech elements, and collaboration tool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of its kind conducted by KATI to take stock of 
technology use by active interpreters in Korea. With responses collected from some 200 
interpreters as respondents, it is also larger than prior research in other parts of the world 
conducted among interpreters (Berber-Irabien 2010; Corpas Pastor and Fern 2016; 
Melinger and Hanson 2018).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study that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follow-up research. For example, as mentioned in Chapter 4, 
based on previous research (Corpas Pastor and Fern, 2016), we can speculate on the 
reasons why interpreters do not utilize tools such as glossaries. However, a deeper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understand why interpreters in South Korea prefer paper 
notes and general word documents over glossary tools and why the use of laptops is more 
prevalent than tablets. Future studies may focus on tracking trends and conducting 
in-depth investigations to address these questions. Furthermore, although this study does 
represent the three major language combinations for interpreters in Korea, with the 
majority being Korean-English interpreters, it must be noted that most of the responses 
(69.5%) in this survey came from Korean-English interpreters. Therefore, the results 
may not represent the voice of all language interpreters in Korea. It would be useful to 
ensure linguistic balance for future research. Another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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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s the status of technology use by interpreters as of early 2023, representing the 
status quo at a major turning poi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s generative AI was just 
beginning to be widely distributed. Since it is predicted that CAI will undergo significant 
changes in 2024 and beyond, the researchers also note the critical need for follow-up 
surveys for reasons of historical record and comparison. Nevertheless, by analysing the 
status of technology use by this population of interpreters, the present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ir utilisation of technology and working environments. A 
longitudinal study would be helpful for examining evolving trends. Our growing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needs of interpreters will enable us to provide support 
for the technological specifications that practicing interpreters prefer or will need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standards for interpreter work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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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ver since machine translation (MT) came to the fore in academia, research focus has 
heavily been placed on evaluating MT performance by assessing MT outputs for error 
classification (Ragni and Nunes Vieira 2022). Evaluation is carried out automatically, 
manually, or using a combination of both. One of the most extensively used benchmarks 
for automatic evaluation is the BLEU score (Papineni et al. 2002), which compares 
machine-translated outcomes with human translations based on N-grams. However, 
there is barely any consensus among researchers about standardized evaluation criteria, 
as rightly argued by Lommel (2018). Different scholars use different labels to classify 
MT errors, often leading to confusion. 

Although this is a necessary step towards overall performance improvement of MT, 
scholars such as S. B. Lee (2020: 88) and Lee and Choi (2023b: 78) have convincingly 
claimed that more MT studies should focus on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which are 
expected to bring about mor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discussions. In line with this 
argument,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a specific linguistic feature of source texts (ST) 
and MT outcomes in a way that complements three under-represented areas in existing 
MT literature. First, sentence length is commonly pointed out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ranslation quality, but this specific feature has rarely been the main 
theme of research. Second, the existing MT literature has overwhelmingly tilted towards 
neural machine translation, as large language models (LLMs) such as ChatGPT, only 
started their service in late 2022. Although scholars have begun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translation outputs from NMT and LLM models, this area remains widely uncharted. 
Third, despite the rising translation demand in the business reporting genre (Yim 2019: 
139), it has been underexplor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seeks to investigate how human, NMT, and LLM 
translators handle sentence boundaries when translating lengthy Korean ST sentences in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into English.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length of ST sentences affect translation outputs from NMT and LLM 
models alike in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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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translating long sentences in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from Korean to 
English, how do human, NMT, and LLM translators handle sentence boundaries? 
Are there differences in their tendency to preserve the structure of original 
sentences or split sentences?

3. If the length of ST sentences is manually reduced via pre-editing (e.g., by 
breaking it up into multiple sentences), does it improve the quality of both NMT 
and LLM outcomes?

To answer these questions, I compiled four corpora consisting of Korean ST, human 
translation (HT), Google Translate outcomes (MT1), and ChatGPT outcomes prompted 
by the author (MT2) and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Such an approach is 
expected to reveal how human translators and two different MTs handle long sentences 
an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sentence length on MT outputs. This 
could eventually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MT users and researchers.

2. Literature Review

MT performance has improved substantially since its emergence in the 1950s and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ep learning, and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Castilho et al. 2017). Nevertheless, numerous empirical studies report 
unsatisfactory MT results in terms of human-parity quality, suggesting the need for 
human intervention for quality improvement. This presents abundant research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in diverse disciplines such as computing, linguistics, and 
translation. This section seeks to explain why a specific linguistic feature such as 
sentence length deserves more attention by exploring the existing MT literature relevant 
to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2.1. Sentence Length in MT

An extensive body of studies has been dedicated to quality assessment vi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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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across different language pairs, text genres, and engines. Lee and Cha (2019) 
pointed out that MT quality of the Korean-English language pair is still low due to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s well as the lack of parallel data. 
Hence, they argue, more empirical studies should be conducted using various text types 
in this language pair. This was also echoed by other scholars who tried to fill the gap by 
exploring diverse texts in different genres, such as legal texts, including statutes (Lee and 
Choi 2022, 2023a, 2023b), legal contracts (J. Lee 2022), and patents (Choi and Lee 
2017); news articles (Lee and Cha 2019; C. S. Lee 2020); literary fiction (C. S. Lee 2021, 
2023); non-literary texts (Park 2017, 2018); interview scripts (Lee and Cha 2023); and 
Korean proverbs (Kim 2018).

Empirical results from the studies mentioned above reveal a broad range of syntactic 
and semantic errors, which are labeled differently by various researchers. Given that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 particular ST feature on MT outputs, it seems 
reasonable to narrow down the focus to the studies that explore ST influence in MT 
outputs. Several scholars mention the linkage between MT errors and ST-related 
elements, e.g., long and complex sentences (Park 2017, 2018; Lee and Cha 2019; J. Lee 
2022; Lee and Choi 2023a); idioms (Lee and Cha 2022); dual meanings (Lee and Cha 
2022); compound nouns (Park 2018), metaphors (Park 2018); text difficulty (Lee and 
Choi 2023b); out-of-vocabulary items (J. Lee 2022), and case markers (Kim 2018).

It is notable that long sentences are frequently mentioned as one of the problems 
causing translation errors in studies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MT quality (Park 2018; 
Lee and Cha 2019; J. Lee 2022), but this topic has not been subject to comprehensive 
scholarly investigation on its own merit. Nevertheless, it is worth exploring a few works 
that delved into this feature more deeply (e.g., Park 2017, 2018; Lee and Cha 2019; Lee 
and Choi 2023a, 2023b).

Lee and Choi (2023a) compiled a corpus of 180 ST segments to compare three MT 
outputs in terms of overall translation quality and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all three MTs. In six groups of ST segments divided by length, 
translation quality decreased in longer-sentence segments. Among different NMT 
engines, Otran—customized NMT—handled long segments better than the other two.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ntence length and translation qual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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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rmed by the authors’ subsequent study as well. In Lee and Choi (2023b), based on 
Korean-English Google Translate outputs of the 2,342-word ST corpus, the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T difficulty and MT quality. To assess ST difficulty, the authors 
adopted two linguistic aspects—syntactic complexity (ST sentence length) and lexical 
and terminological difficul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ranslation quality did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 sentence length, while lexical and terminological difficulty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It was the impact of ST length that made the 
correlation between text difficulty and translation quality significant. The findings 
suggest two implications. First, ST sentence length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MT 
quality. Second, ST sentence length has more to do with text difficulty compared to 
lexical and terminological difficulty.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er Korean source sentences and English MT errors was 
also confirmed by Lee and Cha (2019) and Park (2017, 2018). What distinguished these 
three studies from others is their pre-editing approach. They identified MT errors related 
to long ST sentences and tried to improve the outcomes by pre-editing some of the 
problematic sentences to make them shorter (Park 2017: 165-166, 2018: 164; Lee and 
Cha 2019: 244). In these pre-editing attempts, long ST sentences were split into two or 
more sentences and became shorter. When the pre-edited, shorter sentences were 
machine-translated again, translation quality improved substantially. Although the 
authors effectively hinted at the impact of shorter ST sentence length on reducing 
translation errors, they chose not to dig deeper because their main research focus was 
placed on overall MT translation quality or error classification. 

Arguably,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long ST sentences are more 
likely prone to MT errors and thus deserve more focused research attention.

2.2. Translating Long Sentences and Sentence Boundaries
        

As argued in the previous section, longer sentences tend to cause translation errors. 
According to S. Lee and Y. Choi (2019: 174), sentence length is appropriate to measure 
text complexity because longer sentences tend to include multiple sentences or additional 
elements. This evidently makes text more difficult to read or understand. Sentenc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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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single factor that is used most frequently to assess text readability in various 
readability formulas (Choi 2013: 55). Mean sentence length is widely used in text 
difficulty formulas in English, e.g., the Dale-Chall readability formula (Dale and Chall 
1948), the Flesch reading ease formula (Flesch 1948), the Flesch Kincaid (Kincaid et al. 
1975), Lexile measures (Smith et al. 1989), and Coh-Metrix (Graesser et al. 2004). 
Although there is no standardized text difficulty formula yet in Korean, sentence length 
is included to assess text difficulty by various scholars such as Koo (2011, 2013), Chang 
(2012), S. Lee and Y. Choi (2019), S. H. Lee (2020) and quite a few others. Sentence 
length in Korean refers to the number of syllables, tokens, or word segments in each 
sentence. The mean sentence length is acquired by computing the average syllables and 
word segments included in each sentence (S. Lee and Y. Choi 2019). On the other hand, 
scholars such as Koo (2011, 2013) and S. H. Lee (2020) used the total number of word 
segments divided by the number of sentences to compute the mean sentence length.

In translation literature, sentence length is related to different translation outcomes in 
terms of sentence boundaries, leading to distinctive features of TT not only in MT, but 
also in HT. Translators who deal with a longer, difficult sentence may have two options 
in terms of sentence formation: preserve the original sentence boundary or alter the 
boundary. According to Bisiada (2013), translators tend to split long sentences rather 
than join multiple sentences into one. This relates to some of the universal features 
observed in translated texts called simplification (Blum-Kulka and Levenston 1983) and 
explicitation (Baker 1996). When a long and complex sentence is cut into multiple 
sentences, the sentence structure is simplified compared to the original one. During this 
process, the linkage between information sometimes disappears, so translators may 
compensate for the loss by adding a conjunction. This sometimes makes the translation 
more explicit than the original source text. Empirical evidence in some genres and 
language pairs support simplification and explicitation in translated texts compared to 
non-translated texts, although controversies exist about whether these features are 
“universal” or not.1)

It is worth noting that translation choices regarding simplification or explicitation 

1) Refer to Yim (2019: 135-137) for empirical evidence of translation universal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and controversies around thi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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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 depend on the type of texts or language pairs subject to translation. In general, 
some genres such as non-literary, informative texts allow translators to have more 
leeway, as compared to literary works and legal text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the 
mean sentence length of translated texts was found to be shorter than comparable 
non-translated texts in academic prose (Y. C. Lee 2019) and news articles (Goh and Lee 
2016), suggesting that longer ST sentences could have been split into shorter ones. 
However, both studies quantitatively measured the average mean sentence length using 
the total number of tokens and sentences, without closely investigating whether long 
sentences were split or preserved. 

For a more relevant look at what happens to sentence boundaries during the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it is worth looking at Yim 
(2019), where the author compiled representative corpora and found longer sentences in 
TT than non-translated English texts presumably due to the influence of lengthy source 
sentences. A quantitative look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simplification in 
translated texts. However, a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human translators 
frequently split ST sentences and made the length much shorter (Yim 2019: 146). Simply 
put, lengthy Korean sentences in this genre are often split by human translators, but it is 
still unknown whether MT preserves sentence boundaries or not.

The linkage between MT and human translation universals was already visited by 
some scholars on two fronts: One side looks at the impact of translationese in MT 
training data on MT performance (Graham et al. 2019; Zhang and Toral 2019), while the 
other investigates the trace of translation-like linguistic features from MT outcomes 
(Bizzoni et al. 2020; Luo and Li 2022). The former argument is relevant to this study. 
Zhang and Toral (2019) found that translationese inputs improve MT outcomes 
compared to non-translated inputs. The assumption behind this line of studies is that 
because all MT training data consist of parallel corpora including non-translated source 
texts and translated target texts, it is quite natural that MT handles translated inputs 
better. The assumption is partly supported by some of the previous studies mentioned in 
2.1 such as Lee and Cha (2019), and Park (2017, 2018): When long ST sentences are split 
and thus simplified, it improved MT outcomes. 

Centering on simplification and explicitation related to sentence length,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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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s an empirical approach to investigate how HT and two different MT outcomes deal 
with long sentences in this particular genre and language pair.

2.3. ChatGPT as a Translator

The rise of ChatGPT—a large-scale language model (LLM) developed by OpenAI—
sparked instantly significant research attention in various disciplines. Researcher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its diverse linguistic features triggered by human prompts, and 
translation is one of the tasks ChatGPT is expected to improve greatly. Already, quite a 
few scholars such as Gao et al. (2023), Jiao et al. (2023), Lyu et al. (2023), and many 
others have reported a possible quality improvement of translation by ChatGPT 
compared to other commercial MTs such as Google Translate. However, their primary 
focus is placed on how to prompt ChatGPT to translate better with higher BLEU scores, 
rather than pointing to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ChatGPT can or can’t handle better or 
worse. Particularly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pair, ChatGPT’s translation 
performance has been underexplored. A dominant proportion of MT literature has been 
allocated to NMT engines, which is understandable due to the LLMs’ short history. 
Given LLMs’ bright potential either as MT or an auxiliary tool assisting the work of 
translation, it is worth investigating its translation outcomes and relative performance to 
other commercial engines.

Given the research necessity described in this chapter, this article tries to broaden the 
existing MT literature by placing its research focus on how sentence boundaries are kept 
in the translation of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when translated by humans, Google 
Translate and ChatGPT.

3. Research Method

To find the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 1, this article 
adopted a three-phase analysis procedure. For this, a representative body of ST and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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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 was compiled, and MT outputs were produced as described in this chapter.

3.1. Corpus Compilation and Preparation

Aiming to ensure the quality of human translation as well as ST representativeness in 
this genre, the ST and HT corpora were collected from the forewords in Korean and 
English sustainability reports of the companies on the stock index of 30 Korean 
companies that is designed by Korea Exchange to represent the overall Korean stock 
market (Korea Exchange n.d.). As of June 2023, 29 out of the 30 companies had 
sustainability reports available both in Korean and English. They were deemed worthy of 
research because of their translation quality (see Appendix 1 for the list of 29 
companies).

Table 1 shows the size of corpora to be analyzed in this article, based on word-level 
tokenization. Each corpus consists of 700 segments, each of which was manually 
aligned. Although each segment basically contains a single sentence, few of them may 
contain more than one sentence because a sentence could be split or joined during 
translation.

Table 1. Size of Four Corpora

Corpus No. of words No. of segments
ST (source texts) 11,865 700

HT (human translation) 18,342 700
MT1(Google Translate) 18,163 700

MT2 (ChatGPT) 17,434 700

Two corpora of MT outputs were collected from Google Translate (MT1) and 
ChatGPT (MT2). The unit of translation in this article was an individual foreword 
containing between five and a dozen paragraphs in a sustainability report of a single 
company. 

With regards to Google Translate, all translations in this article were retrieved on July 
6 and 7, 2023. ChatGPT outcomes require human prompts for translation. Becaus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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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mpt ChatGPT to translate is reported to affect the quality of its translation output 
(Gao et al. 2023; Jiao et al. 2023), the author referred to the prompts in Jiao et al. (2023) 
and modified one of them slightl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o: “Translate the text 
into English.” Given the study’s research objective of comparing ChatGPT’s 
performance with free online Google Translate, no context information was given. When 
the prompts were made on July 6 and 7, 2023, the author prompted ChatGPT to offer the 
exact model information and received the following answer: Model: GPT-3.5 
(ChatGPT), Version: 2021-09 (Knowledge cutoff: September 2021).

3.2. Analysis Methods

The analysis consists of three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BLEU scores of MT1 and 
MT2 were computed at the segment level from Tilde (n.d.). Also, the length of each of 
the 700 segments was collected to investigate whether sentence lengths and BLEU scores 
are correlated in each corpus (MT1 and MT2). To study the correlation, statistical 
software jamovi (The jamovi project 2023) was used. 

The second phase wa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ongest 100 source segments and 
their translations (HT, MT1, MT2), examining how the three corpora handled the 
boundaries of long sentences.

The final phase of the analysis was to identify the issues found in the second phase and 
try to modify source sentences to be machine-translated, seeking potential improvement 
in MT outcomes.

4.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ented in 3.3, corpora were compiled and ST sentence 
lengths and BLEU scores were computed for each segment as illustrated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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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uantitative Results

For a statistical outlook for the correlation between ST sentence lengths and MT 
output quality, a linear correlation was examined based on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lthough the datasets in MT1 and MT2 were not normally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Shapiro-Wilk test (<0.01), the sample size was large enough (N=700 for 
each corpus) to assume normality. Table 2 shows that the length of source sentences is 
negatively correlated, albeit slightly, to BLEU scores in both MT1 and MT2.

Figure1. BLEU Scores Relative to ST Sentence Length

Table 2. Pearson Coefficient 

ST
Length

Corpus BLEU score

MT1
Pearson’s r -0.154***

p-value <.001

MT2
Pearson’s r -0.257***

p-value <.001

Note: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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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detailed look at the correlation, I divided the datasets into seven groups, each 
containing 100 sentences depending on sentence length (Table 3) and examined the 
correlation again (Table 4) using the non-linear Spearman correlation matrix. As shown 
in Table 5, the results also confirmed a weak correlation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ST sentence lengths and their BLEU scores in MT1 and MT2 (p <0.05). This indicates 
that longer sentence groups had lower BLEU scores in both MT output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3: Mean BLEU by Sentence Length Group 

Group
Sentence length range

(No. of words)
MT1 MT2

Mean SL Mean BLEU Mean SL Mean BLEU
1 26-52 31.9 25.1 31.9 18.3
2 21-26 23.5 25.5 23.5 18.5
3 18-21 19.2 28.3 19.2 22.0
4 15-18 16.1 27.9 16.1 21.3
5 11-15 12.9 27.0 12.9 20.6
6 7-11 9.2 30.4 9.2 21.5
7 1-7 3.4 36.7 3.4 39.2

Table 4: Spearman coefficient 

Sentence
Length
Group

Corpus BLEU score

MT1
Spearman’s Rho 0.077*

p-value 0.042

MT2
Spearman’s Rho 0.106**

p-value 0.005

Note: * p < .05, ** p < .01, *** p < .001

4.2. Qualitative Results

For a more in-depth look at how human translators and two MT outputs handled 
sentence boundaries when translating long sentences,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Group 1 sentences (100 longest sentences from the ST corpus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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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o 52 words in Table 3) and their HT, MT1, and MT2. A manual analysis of how the 
three corpora translated long sentences—whether they preserved ST sentence 
boundaries or not—revealed differences across corpora, as shown in Table 5. It was 
impossible to run a chi-square test as the number of cells with the observation frequency 
of less than five exceeded 20% of the total cells. While MT1 tended to preserve the 
original sentence boundaries, HT and MT2 aggressively modified the sentence 
boundaries mainly by splitting the original sentences into multiple ones.

Table 5: Sentence Boundary by Corpus 

Translation choices regarding sentence boundaries by corpus
Corpus Preserve Merge Split Total

HT 49 3 48 100
MT1 77 1 22 100
MT2 43 3 54 100
Total 169 7 124 300

There was one particularly notable point to make in this phase of analysis. By 
investigating the sentences that were split by HT and MT2 but preserved by MT1, I found 
MT1’s tendency to preserve the boundary of long ST sentences occasionally led to 
errors, leaving incomplete sentences at the end of the segment as demonstrated below in 
Example 1.

Example 1: Incomplete Translation in MT1

[ST]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실행 중인 저탄소 중심의 Green Operation과 탄소 감축을 위

한 투자 및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겠으며, 실질적 탄소 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Net Zero의 진척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

가겠습니다.

 

[HT] 
SK innovation will further accelerate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low 
carbon green operation and carbon reduction that the company i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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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Based on our actual performance in carbon reduction, we will 
demonstrate transparency in disclosing the progress of Net Zero every year, and keep 
in touch with our stakeholders.

[MT1]
SK innovation will further accelerate the current low-carbon-centered Green 
Operation and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carbon reduction. I'll go 
out.

[MT2]
SK Innovation will further accelerate low-carbon-centered Green Operation and 
investme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carbon reduction. We will transparently 
disclose the progress of Net Zero annually based on actual carbon reduction 
achievements and maintain ongoing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There were 18 cases of a similar error among 100 MT1 segments. However, this kind 
of error was not found in MT2, which tended to break sentences in a similar way to HT.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MT2 sometimes omitted a large chunk of information 
when handling translation of long sentences as seen in Example 2. Also notable in this 
example was that HT split a single ST sentence into two or more sentences, while MT1 
kept the original sentence boundary.

Example 2: Omissions in MT2

[ST]
기업의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들이 보다 큰 임팩트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삼성전자는 올

해 초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

했습니다.

[HT] 
To achieve meaningful progress and have material impact, we believe it is critical to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with all stakeholders. In this context, we joine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 initiative to encourage businesses to adopt 
sustainable policies, earlier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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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1]
A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multiple stakeholders are crucial 
for generating greater impact and results from these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Samsung Electronics joined the UN Global Compact, a major global 
initiative earlier this year.

[MT2]
In order to generate greater impact and outcomes from these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it is crucial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multiple stakeholders. 
(omission)

Another notable aspect found in this qualitative look was MT2’s problem in 
translating proper nouns (Example 3). When it was prompted to translate a CEO’s name, 
it returned the name of a world-famous Korean pianist although the two share only a 
same family name,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family names in Korea. The 
author reran this input on the date of July 25, 2023, but the result remained the same.

Example 3: Proper Noun Error in MT2

[ST]
LG전자 CEO 사장 조주완

[HT] 
William (Joo-Wan) Cho, CEO & President of LG Electronics

[MT1]
Joo-Wan Cho, President and CEO of LG Electronics

[MT2]
Jo Seong-jin, CEO of LG Electronics

4.3. Pre-editing and Retranslation

In this section, a pre-editing process was performed, making only the mini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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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modifications to ST sentences for simplification and explicitation, which was 
then followed by retranslation. The ST segments subject to the pre-editing and 
retranslation were those that resulted in the two major errors in the previous section: 
incomplete sentence strings attached at the end of the segment in MT1 (Example 1) and 
major omissions in MT2 (Example 2). After choosing 10 segments for each of the two 
errors, the author split the original sentence into multiple sentences. Then the pre-edited 
segments were retranslated to be compared with the initial outcomes. 

Example 4 shows how a single original sentence with a complex structure was 
pre-edited to be two simple-structure sentences. It was done by replacing the connective 
ending (“hagie”) with a closing inflection (“habnida”) and a period (simplification). 
Also, when necessary, a conjunction was added for the effect of making ST more 
explicit. In this case, a conjunction (“ttalaseo”) was added to compensate for the meaning 
loss incurred from the removal of the connective ending.

Example 4: Pre-edited ST with a Connective

[ST]
기업의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들이 보다 큰 임팩트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삼성전자는 올

해 초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에 가입

했습니다.

[Pre-edited ST] 
기업의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들이 보다 큰 임팩트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삼성전

자는 올해 초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에 가입했습니다.

Pre-edited segments were retranslated by MT1 and MT2,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manually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an improvement in mean 
BLEU scores in both groups. The mean BLEU score for MT1 for the 10 problematic 
sentences was 24.0, but it only slightly rose to 25.2. For MT2, the average BLEU climbed 
from 8.8 to 17.0. The increase was larger in MT2 presumably because the pre-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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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ould fix major omission errors and thus substantially increased BLEU scores.
A qualitative look revealed outcome improvement in each group: Pre-edited ST 

successfully removed incomplete translation in MT1 and omission issues in MT2 
discussed in 4.2. The findings were confirmed in the long sentences that were split 
(simplification) with or without a conjunction (explicitation): sentence split without a 
conjunction in MT1 (Example 5) and MT2 (Example 6); sentence split with an added 
conjunction in MT1 (Example 7).

Example 5: Improved MT1 Outcome after Pre-editing (Simplification)

[ST]
특히, 제조 혁신의 중심인 3D프린팅,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재순환,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은 이미 일부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방향성과

도 부합하는 이들 신사업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비즈니스로 계속 성장

할 것입니다.

[HT] ST split into two sentences
We are pushing ahead with businesses such as 3D printing, which is key to achieving 
manufacturing innovation, resource recycling using waste resourc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se new businesses, which are in alignment with Doosan 
Enerbility’s future plans, are forecast to continuously grow as businesses that will 
guarantee the company’s sustainability.

[Pre-edited ST] ST simplified
특히, 제조 혁신의 중심인 3D프린팅,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재순환,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은 이미 일부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방향성

과도 부합하는 이들 신사업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비즈니스로 계속 성

장할 것입니다.

[MT1 before pre-editing] Preserve, incomplete translation
In particular, 3D printing, which is the center of manufacturing innovation, resource 
recycling using waste resourc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re already producing 
some results. will continue to grow.

[MT1 after pre-editing] Split, improved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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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3D printing, which is the center of manufacturing innovation, resource 
recycling using waste resourc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re already producing 
some results. These new businesses, which are in line with Doosan Enerbility's 
direction, will continue to grow into businesses that ensure the company's 
sustainability.

Example 6: Improved MT2 Outcome after Pre-editing (Simplification)

[ST]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하고도 풍요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

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에 이르는 길임을 깊이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HT] Preserve
However, we firmly believe that our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goes 
hand in hand with harnessing our technological solution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better world.

[Pre-edited ST] ST simplified and explicitated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하고도 풍요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

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에 이르는 길임을 깊이 새기겠

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MT2 before pre-editing] Preserve, incomplete translation
However, Samsung Electronics deeply believes that contributing to creating a 
sustainable and prosperous environment and society ultimately leads to strengthen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ensuring continuous growth. (omission)

[MT2 after pre-editing] Split, improved outcome
However, Samsung Electronics firmly believes that contributing to creating a 
sustainable and prosperous environment and society ultimately leads to enhanc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ensuring continuous growth. Samsung Electronics 
will continue to pave the way towards a better future consistently.

Example 7: Improved MT1 Outcome after Pre-editing (Simplification and Explicitati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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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혁신 공정 도입과 친환경 연료·원료 전환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

(Reduce)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간접 감축(Avoid)하고, 불가피한 탄소 

배출은 상쇄(Compensate)하는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HT] ST split into two sentences
We are deploying a full range of tactics to achieve our ambitious target. We reduce 
direct carbon emissions by introducing innovative processes and converting to green 
fuels and sustainable materials, avoid indirect emissions by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compensate for all unavoidable emissions.

[Pre-edited ST] ST simplified and explicitated
우리는 혁신 공정 도입과 친환경 연료·원료 전환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

(Reduce)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간접 감축(Avoid)하고, 

불가피한 탄소 배출은 상쇄(Compensate)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교한 전략을 수

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MT1 before pre-editing] Preserve, incomplete translation
We establish sophisticated strategies to directly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processes and conversion of eco-friendly fuels and raw 
materials, avoid indirect reductions by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offset unavoidable carbon emissions. Running.

[MT1 after pre-editing] Split, improved outcome
We are directly redu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processes and the conversion of eco-friendly fuels and raw materials. In addition, we 
are avoiding indirect reductions (avoid) by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compensating unavoidable carbon emissions. We have formulated and implemented 
such a sophisticated strategy.

The results indicate that sentence length did count in both LLM and NMT outputs. 
Google Translate tended to preserve the original sentence boundary, while human 
translators and ChatGPT were more likely to split long sentences into two or more. 
Additionally, when a source sentence was split and thus shorter, this improved 
translation quality and effectively reduced omission errors in ChatGPT outcomes and 
incomplete translation errors in Google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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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This article aimed to shed some light on the handling of long sentences in translation, 
using representative, high-demand business reporting genre translations. Instead of 
general translation evaluation, this article placed its research focus on sentence length 
only.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entence length of ST had a weak correlation with BLEU scores in MT1 and 
MT2. The weak correlation was also robust when each corpus was divided into seven 
groups depending on sentence length. This mean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 sentence length and translation quality in NMT could also be valid in LLM 
translations.

Second, HT, MT1, and MT2 set sentence boundaries differently to translate longer 
sentences. HT and MT2 tended to split a single sentence into multiple sentences 
(simplification), while MT1 was more likely to stick to the sentence boundary of ST. 
Quite a few MT1 outcomes from long sentences had incomplete translation errors and 
odd word strings irrelevant to ST at the sentence’s end. Although this issue was not 
observed in MT2 outcome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MT2’s superior translation 
quality compared to MT1. MT2 revealed other issues, such as major omissions, when 
dealing with longer sentences.

Third, pre-editing of mistranslated ST sentences could effectively fix the problem and 
improve BLEU scores as well. Selected ST sentences were modified minimally: Long 
sentences were split to add the simplification feature to ST, and a conjunction was added 
when necessary for explicitation. Both NMT and LLM handled the pre-edited, simpler, 
more explicit sentences better than the original ST sentences, thereby making a 
noticeable improvement in reducing omission and incomplete translation.

These three findings, however, should not be generalize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more diverse genres, different MT engines, and different language pairs. 
Also,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whether ChatGPT and Google Translate represent 
overall commercial MT engines handling Korean into English or not. Also, this article 
used BLEU scores only because assessing the score’s validity sits outside this article’s 
research purpose. Regarding the data from ChatGPT, the author did not alter promp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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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comparison with free online Google Translate, which might have undermined the 
translation quality. Offering context information on the genre and guidelines could 
possibly improve the quality of outcomes, which should be investigated by further 
research. Lastly,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limited to sentence length without a close look 
into the syntactic complexity of lengthy sentences. It is admissible that such a limitation 
results from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classifying Korean sentences into simple, 
complex, and embedded sentences due to the innate nature of the agglutinative language. 

Despite such shortcomings, the approach made by this article ad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MT outputs in three aspects. First, this article took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LLM and NMT outputs and found different tendencies between the two 
models when handling sentence boundaries.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findings in existing NMT studies may not be effective in translations generated by LLM 
models, thereby broadening the research horizon further into the testing of NMT findings 
in LLMs. Second, this article empirically showed the evidence that the pre-editing for 
adding two translation universals to ST led to improved outcomes in both NMT and 
LLM. This supports the quality improvement in NMT outputs when translationese is 
used in MT inputs (Zhang and Toral 2019). Third,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the 
representativeness of test corpora is as important in MT as in HT research,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un tests under all available texts, MT models, genres, language pairs, and 
translation directions.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studying the rapidly 
evolving area of NMT and LLM translations. As rightly proposed by Luo and Li (2022: 
21), a corpus-based approach to investigating linguistic features of MT eventually helps 
improve and develop M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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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List of 29 companies in corpora

AmorePacific, Doosan Enerbility, Emart, Hyundai Construction, Hyundai Mobis, 
Hyundai Motors, KAKAO, KB Financial Group, Kia, Korea Shipbuilding, LG 
Chem, LG Display, LG Electronics, Lotte Chemical, Mirae Asset Securities, 
NAVER, Netmarble, POSCO Holdings, Samsung C&T,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Mechanics, Samsung Fire & Marine, Samsung Life Insurance, 
Samsung SDI, Shinhan Financial Group, SK Hynix, SK Innovation, SK Telecom, 
Yuhan (29 firms that have published Korean and English sustainability reports as of 
Jul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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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ew would argue tha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requires a maximum amount of 
effort of one’s faculties. According to Gile’s Tightrope Hypothesis, interpreters often 
work near their maximum processing capacity (2009: 182). This challenge necessitates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like listening, analysis, production, and memory 
(Gile 2009). Moreover, under interpreting conditions, interpreters are constrained by the 
sequence of information and the logical development chosen by a speaker other than 
themselves. More often than not, they do not have the luxury to wait for a sentence to 
finish before starting to interpret it, as waiting till the source sentence is finished could 
cause “excessive short-term memory load” (Gile 2009: 163). Needless to sa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I) requires interpreters to mobilize the aforementioned 
efforts all at once and calls for the prudent use of interpretation strategies. Interpretation 
strategies are useful as they assist interpreters to avoid simp code switching and deliver 
the meaning of utterances in a timelier and more seamless manner.

During interpretation, thoughts originate from the speaker’s input (Seleskovitch 1978: 
33), making anticipation a functional strategy to synchronize the interpreter’s thoughts 
with the speaker’s, thus reducing cognitive load and time lag. In its narrowest sense, 
anticipation manifests in the production of “the target language counterpart of a source 
language segment” before it is spoken (Wilss 1978; Jörg 1997; Setton 1999; Van Besien 
1999). For SI from SOV to SVO languages, anticipation is essential. Van Besien (1999: 
252) and Wilss (1978: 350) note that anticipation is particularly useful when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differ in word order. Interpreters must anticipate the verb in SOV 
languages, which appears at the sentence's end but is needed earlier in SVO languages. 
Although SI typically employs “segmenting” or “chunking” strategies (An 2009: 188), 
differing word orders require anticipating final segments before they are uttered to avoid 
a longer ear-voice span (EVS) and heavier input load.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pair exemplifies this need.

Anticipation of predicates in Korean sentences is worth highlighting as a key strategy 
for successful SI from Korean into English,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theme-rheme structure. As Chernov explained, semantic components containing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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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re generally found in the rheme, and hence, the rheme is where the 
interpreter’s attention should be disproportionately distributed, as mistranslation or 
omission of the rhematic item can lead to a substantial error (1994). It can be argued that 
it is the predicate placed in the rheme of a Korean sentence which ultimately determines 
the sense or the message of an utterance. Furthermore, in the Korean language, the 
predicate of a sentence consists of not only a verb or an adjective but also a 
sentence-ending element that sign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and the 
time-tense of a sentence. J. Lee (2014) even likened the verb to "the soul" of a sentence 
in Korean, emphasizing its role in determining syntactic structure. According to C. Lee 
(1997: 20-21), the syntactic,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evitably 
cause differences in how Korean and English sentences present information and sense, 
hence requiring active utilization of both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information to 
predict the speaker’s utterance and frame of speech. Despite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anticipating sentence-ending predicates in interpreting Korean into English, because of 
instances wherein Korean sentences manifest a notable temporal dela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terminal predicate, and occasionally employ a dual-subject framework 
(An 2009), the act of anticipating predicates in Korean sentences poses a distinctive 
challenge.

Challenging though it may be to master, anticipation has widely been regarded as “a 
strategy prospective interpreters have to acquire” (Bartłomiejczyk 2008: 121). Van Dam 
(1989), Kalina (1992), and Setton (1994) even devised exercises specifically aimed at 
teaching students how to utilize anticipation, including cloze tests. Also, Korean 
interpreting scholars have also underscored its significance in SI from Korean into a 
SVO language such as English and Chinese (C. Lee 1997; An 2009; Lim 2011; J. Lee 
2014; Kim and Han 2019). Indeed, this study’s authors, both practitioners and 
interpreting trainers, have not only employed anticipation as an SI strategy but also 
taught students how to use it for effective SI. Despite continued research interest in this 
topic, empirical studies on anticipation, particularly regarding Korean predicates, are 
scarce. As of authoring this article, the authors could find only two studies (An 2009; 
Lim 2011) that conducted experiments to gather empirical data on students’ use of 
anticipation during SI from Korean into English. This study aimed to obser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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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how interpreting students utilize anticipation, focusing on predicting predicates 
in Korean source texts. SI output from 22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nference 
interpretation was analyzed to measure the frequency and accuracy of anticipation 
attempts. In order to explore differences in the students’ use of anticipation between the 
SI of a formal, written speech and that of a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two speeches 
in two distinctive styles were selected for experimentation.

2. Theoretical Basis

2.1. Anticipation in SI

Classified as a cognitive interpretation strategy aiding the interpreter’s cognitive 
processing of language information (Kurz and Färber 2003; Won 2010), anticipation as 
an SI strategy is generally understood to occur when the target language counterpart of a 
source language segment is uttered before their actual utterance in the source text (based 
on similar definitions by Wilss 1978; Jörg 1997: 218; Setton 1999). In a broader sense, 
anticipation can be defined as “a general ability to predict a plausible continuation of the 
source speech” (Gile 2009; Chernov 2004; as cited in Bartłomiejczyk 2008). 
Anticipation in SI is further categorized into linguistic anticipation and extralinguistic 
anticip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resources the interpreter utilizes to make 
predictions about forthcoming utterances (Lederer 1978; Wilss 1978; Setton 1999). 
While linguistic anticipation mobilizes transitional probability (TP) of collocations, set 
phrases, or word sequences to forecast forthcoming words or expressions, extralinguistic 
anticipation draws on background knowledge or contextual cues (Setton 1999; Chernov 
2004; Gile 2009; Hodzik and Williams 2017). Wilss (1978: 349) defined linguistic 
anticipation as “syntactic and/or semantic anticipation,” and explained that it is triggered 
by linguistic units such as morphemes, lexemes, or lexeme combinations. The contextual 
cues encompass not only the logical flow or message redundancy within the text, but also 
situational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 audience, and setting, as 
well as non-verbal signals like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C. Lee 1997: 7).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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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tratextual and extratextual anticipation (Lim 2011), 
for this study, any anticipation based on contextual cues is considered extralinguistic. Yet 
it should be noted in advance that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the anticipation of 
predicates based on linguistic cues. Since the experiment used speeches narrated by the 
researchers, not live speeches, the students lacked situational information for 
extratextual cues, though they must have utilized some extralinguistic resources, such as 
their general knowledge about the speakers or speech topics. The speech topics were 
informed only a few minutes before each round of the experiment, and the speech 
transcripts were never provided to the students. This was an intentional choice by the 
researchers, as this study aimed to observe how students employ anticipation when given 
speeches without much prior knowledge or information.

Lederer (1978: 330) further distinguished pure anticipation from a more common type 
of anticipation called “freewheeling” and explained that “freewheeling” occurs

when the interpreter produces a constituent in the target language after the 
corresponding constituent has been uttered in the source language but so soon 
afterwards and at so correct a place in his own language that there is no doubt the 
interpreter summoned it before hearing the original. 

In this study’s analysis, when a participant uttered a predicate segment in the target 
language (English) almost simultaneously as when the source sentence’s predicate was 
said in the source language (Korean), it was categorized as “freewheeling.” Predicates in 
English verbalized as freewheeling were counted toward the total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in this study.

In interpreting between languages with differing structures, namely SOV such as 
Korean and German and SVO such as English and Chinese, anticipation becomes 
particularly useful. Anticipating the sentence-ending segment, often the verb in an SOV 
language, helps manage cognitive load and maintain accuracy, especial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edicates in conveying meaning. German is a popular source language for 
studies on anticipation as an interpretation strategy; Wilss (1978) outlined the reasons for 
anticipation’s significance in SI of German into English, Jörg (1997), Kurz and Färber 
(2003), and Hodzik and Wiliams (2017) conducted research projects on the sam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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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örg (1997) investigated verb anticipation frequency in German-English interpretation, 
comparing student and professional interpreters as well as those with German or English 
as their native language. Results showed 52% attempted anticipation, with professionals 
performing better. German-dominant interpreters showed superior anticipation, with 
minimal misfires. Kurz and Färber (2003) found that the native language advantage in 
anticipation, especially for Germans, correlated with increased interpreting quality. In 
Hodzik and Wiliams’ study (2017), which examined prediction during shadowing (the 
same language repetition with minimal delay) and SI from German into English,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highly constraining context facilitates prediction in both tasks, but 
transitional probability had a favorable effect on prediction only in shadowing. The 
literature on anticipation as an SI strategy has indicated that its effectiveness varies based 
on the language pair and exhibits directional tendencies in its application and precision 
(Lederer 1978; Wilss 1978; Van Besien 1999; Kurz and Färber 2003; Chernov 2004; 
Chang 2005; Bartłomiejczyk 2006; Pöchhacker 2016). 

Korean's unique sentence structure with verbs and time-tense markers typically at the 
end presents distinct challenges during SI into English as well. This syntactic distinction 
necessitates reformulating information for interpreters (C. Lee 1997). To be sure, 
predicates exist in conjugated forms so as to signify the time tense in English as well. In 
the Korean language, the predicates are not only verbs or adjectives but also conjugated 
to signify the time ten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audience or 
intended listener by using or not using the honorific form of predicates. Moreover, 
occasional, but notably long temporal delays between the subject and the 
sentence-ending predicate in Korean sentences, along with a dual-subject sentence 
framework used in Korean sentences, all make the act of anticipating predicates in 
Korean sentences particularly challenging (An 2009; Kim and Han 2019). Despite the 
importance of predicate anticipation in Korean into a SVO language, namely English, 
experiments involving Korean source text and Korean-English interpreters, especially 
those who are novice or still in training, are sc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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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nticipation in Written, Formal Speeches vs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es

Despite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anticipation in SI, the strategy may not be always 
possible. Donovan (2003: 371) argued that anticipation is possible only if there is some 
degree of redundancy in the source text and becomes more challenging when interpreting 
conference speeches and presentations, as they are “closer in style and information 
density to written language than to the more loosely constructed spoken language.” 
Whether Donovan’s point holds true in interpreting practice remains unsubstantiated. 
Yet, in graduate schools for interpretation in Korea, conference speeches including 
speeches and statements delivered by government officials are widely used training 
materials (Choi 2013; Park 2015). To explore how possible and effective anticipation is 
during SI from Korean into English, the present study conducted two rounds of SI 
experiment: the first one using a written, formal government speech transcript read out 
for the experiment, and the latter using a spontaneous, colloquial interview answers 
delivered by a minister.

It is worth distinguishing the concept of the written Korean language and oral Korean 
language before attempting to analyze how anticipation occurs differently in source texts 
of each language type. First, it should be noted, as Kim (2004) suggests, once a written 
speech is orated to the audience, its output does not differ from the oral Korean language. 
Therefore, there exists only the difference in terms of the style. In other words, when 
analyzing different speech transcripts used in interpretation experiments, all source texts 
should be considered oral language but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the written 
language (literary) style and the spoken language (colloquial) style. Althoug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language styles is not too obvious, the spoken Korean style 
differs from the written Korean style in terms of the intention or purpose of language use. 
The oral language considers immediate interac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audience, while the written language tends to be in a more well-structured structure to 
express the speaker’s messages or ideas (Kim 2004: 65). Park (2015: 84) also wrote that 
Korean speech transcripts, frequently used as interpreting training materials, are often 
well-structured written text but in the oral language style. Park’s stud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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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ative expressions, proper nouns, and numbers” as the lexical factors that 
impose difficulties when interpreting Korean government speeches (2015: 96-97). Also, 
when oral language is used, the process of producing ideas and verbalizing occurs real 
time and therefore, exhibits linearity in expressions (Kim 2004: 37, 65). Hinted by these 
characteristic differences, this study’s researchers initially hypothesized that anticipation 
may be easier, or more actively used when interpreting the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as SI itself is a linear, forward-developing language processing endeavor. Some 
of the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oral and written Korean are identified and classified 
by Kim (2004), as shown in Table 1 below.

Table 1. Characteristics of Oral Korean and Written Korean (Excerpt from Kim 2004)

Expression Means Oral Korean Style Written Korean Style

Indirect quotation or 
citation by changing the 

form of the 
sentence-ending segment

Possible
i.e., ~하더라. ~하대요. 

~하더라고요. 
(meaning “it is said that…,” 

“I have been told that…,” etc.) 

Not frequent

Omission Frequent
Only when contextual 

interpretation is possible

Conjunctions as a result of 
addition

Frequently used (without a 
clear logical link)

Barely used 
(Conjunctive phrases are 

barely used to add content or 
semantics.)

A tightly knit logical 
structure

Not always possible

Possible 
(Revisions can be made before 
the actual delivery of a written 

speech.)
Expressions for emphasis 
at the end of a sentence

Used Not used

Use of logical 
conjunctions between 

sentences
Barely used

Frequently used as the logical 
flow or coherence is necessary

The authors will explore and discuss how each of thes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oral and written Korean might have affected anticipation by the participants in 
the Discuss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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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ology – the Product-Oriented Method

For this study’s experiments, 22 second-year students from a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Korea were recruited. These students, prospective 
interpreters about to join the interpreter workforce in Korea, were undergoing rigorous 
training, including at least eight hours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classes weekly, with 
additional hours dedicated to practice and self-study. The first experiment, using a 
formal, written-style speech, was conducted in late October 2023, just before the 
students' final graduation exam. By then, they were familiar with simulated conference 
interpreting and government speeches as source texts. Data were gathered from two 
simultaneous interpreting classes. The source speech was created by merging two 
speeches by Korean Prime Minister Han Duck-soo from July and September 2023, 
addressing Korea's population crisis and immigration policies. Students were already 
acquainted with this style and content. Given the relevance of population issues in Korea, 
the students were presumed to have background, contextual knowledge about the 
subject.

Since the experiment sought to observe whether and how the students mobilize 
inference and anticipation during SI, the source text and its topic had not been shared 
beforehand. The students were only given a short brief with the speaker’s name and the 
simulated event setting minutes prior to the experiment. The selected source text, titled 
“Congratulatory Remarks delivered at the Population Future Forum,” consisted of 30 
sentences containing 38 predicates. Verbs used for subject or noun modification were 
excluded from analysis, focusing solely on predicates indicating action or state. The 
source text analysis identified 19 predicates suitable for anticipation based on lexical 
probability and 19 using extralinguistic resources like background knowledge. Although 
differentiating between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anticipation was not the study's 
analytical focus, the text's predicates allowed for both types of anticipation, making it 
suitable for the study.

The second experiment used a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by Korean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on Hee-ryong as the source text and was conducted 
in mid-December, soon after the students’ final graduation exam. Minister W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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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featured on the YouTube channel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was adapted for the experiment, which served also as the 
students’ semester final exam. The source speech was about seven minutes long and read 
at a similar pace as the first source speech. The text itself was never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only a glossary page with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 the speech setting, 
and keywords such as “2030 Carbon-free Island Project” and “CES” was given to help 
them brainstorm and anticipate the content shortly before their interpretation. The 
selected source text comprised of 44 sentences with 49 predicates in total, excluding 
verbs used to modify a subject or noun. The analysis focused on predicates at the end of 
clauses or sentences. As a result of the preliminary text analysis, the researchers decided 
to exclude one long sentence containing four verbs (predicates) from the analysis scope, 
due to its complexity that made it unlikely for students to anticipate correctly. Hence, 
there was a total of 45 predicates that were considered as potential instances of 
anticipation for the present study’s analysis.

While the first and second source speeches contain a comparable number of predicates 
potentially guessable by interpreters and both of the speakers ar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second source speech is far more colloquial; Many of the sentences in the 
second speech are missing ostensive subjects, and one sentence even includes 
anonymous direct quotes, such as “온도 낮춰! (meaning ‘lower the room temperature!’)” 
and “그냥 걸어다녀! (meaning ‘Just walk [instead of driving]!’),” used as references to 
policy measures. The differences in the writing style and textual factors that may have 
contributed to differences in the participants’ use and accuracy of anticipation during SI 
are further discussed in this paper’s Discussion section.

The definition of anticipation preferred by a researcher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direction of their research. In this study, anticipation is narrowly defined as the 
production of a predicate in the target language (English) before it is uttered in the source 
language (Korean). Such anticipation instances were analyzed using the 
product-oriented method. It is truism that anticipation employed in SI is not confined to 
that of predicates and anticipation is enabled not only by linguistic resources but also 
cognitive resources including the world knowledge does not always manifest in the form 
of verbalizing a predicate before the source text does. However, the observable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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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ion were considered for analysis with a specific aim to capture when and how 
anticipation manifests in the students’ SI. This assumes that student interpreters are yet to 
master linguistic anticipation based on the overall flow of text or lexical transitional 
probability, let alone extralinguistic anticipation. The analysis scope was also 
determin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nticipating predicates is key to the success of 
Korean into English SI, a strategy almost required of the participants. Although some 
may raise doubts that the word order difference itself would force the students to attempt 
anticipation without having to mobilize their cognitive resources, the researchers assume 
that even when a participant attempts a relatively safer anticipation by predicting an 
auxiliary verb only, it involves their choi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xt flow, 
the topic, or even the speaker to do so.

A two-track recording of the original speech and its interpretation was analyzed to see 
if target language segments preceded their source counterparts. Using Audacity, an 
open-source audio editor software, the source and interpretation files were compared. 
Figure1 shows how Audacity visualizes recordings for easy comparison. If a student 
verbalized a predicate (or a modal verb orated before the actual main verb conveying the 
sense of action or state) before it appeared in the source speech, it was counted as an 
anticipation attempt. When a participant verbalized a complete predicate or just the 
auxiliary verb simultaneously with the source predicate, it was categorized as 
“freewheeling.” These instances of freewheeling were counted toward the total 
anticipation attempts.

Figure1. Determining the occurrences of anticipation using Aud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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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ll 22 participants were anonymized with alphabet letters. Anticipation frequency 
was analyzed by counting predicates anticipated out of 38 in the first source text. 
Accuracy was determined by comparing accurate anticipations to attempts, yielding 
accuracy rates. The same method was employed to count anticipation attempts and 
measure anticipation accuracy in the second experiment, using a spontaneous, 
comparatively colloquial speech.

4.1. Anticipation in a Written, Formal Korean Speech
Congratulatory Remarks delivered at the Population Future Forum

Table 2’s Column 2 below shows the raw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made by 
each participant (anticipation of a modal verb being weighted equally as anticipation of 
the entire predicate). Column 3 adjusts the score of Column 2 by weighting 0.5 for each 
attempt of anticipating a modal verb only.

When the anticipation of an auxiliary verb (modal verb) only is weighted as 0.5 
anticipation, the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made by the participants ranged from a 
minimum five times (Student P) to a maximum 21 times (Student A). Student A made the 
most frequent anticipation attempts: 23 times in the absolute number and 21 times in the 
weighted number. Student P made anticipation attempts only five times, which is the 
least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among the 22 participants. The minimum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was the same both in terms of the absolute number and the 
weighted number of times, as Student P always anticipated a predicate in its entirety, 
never attempting to anticipate only the modal verb part of a predicate. The average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made by the 22 participants was 12.3 times, which is 
translated to 32.48% of the 38 predicates. Notably, the participants anticipated predicates 
more frequently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ource speech, suggesting their 
familiarity with the typical flow of government speeches.

As illustrated in Table 3 below, anticipation accuracy rates were unexpectedly high, 
averaging 76.81%. However, direct comparisons among the students are complic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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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ing numbers of attempts among participants. Readers focusing solely on the far-right 
column may mistakenly assume that participating students were adept at anticipation. 
Table 3 also provides the fraction of anticipation attempts for each participant out of the 
total 38 predicates, allowing discreet assessment of anticipation accuracy. However, 
variations in the number of attempts per participant can inflate accuracy rates for those 
with fewer attempts.

Despite this, students who attempted anticipation for at least half of the predicates 
achieved relatively high accuracy rates. The notably high anticipation accuracy of 
Students A, K, and N, who attempted anticipation for about half of the 38 predicates, led 

Participant
Absolute No. of 

anticipation 
attempts

No. of attempts (anticipating 
the modal verb only, weighted 

as 0.5 attempt)

Anticipation attempt rate 
(anticipating the time-tense or 
auxiliary verb only, weighted 

as 0.5 attempt)
A 23 21 55.26%
B 10 9 23.68%
C 8 7 18.42%
D 18 17 44.74%
E 19 17.5 46.05%
F 12 11 28.95%
G 11 9 23.68%
H 11 10.5 27.63%
I 15 12.5 32.89%
J 12 10.5 27.63%
K 20 19 50.00%
L 6 6 15.79%
M 16 14 36.84%
N 22 20 52.63%
O 7 7 18.42%
P 5 5 13.16%
Q 10 8 21.05%
R 17 13 34.21%
S 18 15 39.47%
T 13 10 26.32%
U 22 18.5 48.68%
V 13 11 28.95%

Average 14 12.3 32.48%

Table 2. Anticipation Attempts during SI of Source Tex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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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anticipation attempts and accuracy rates. 
Excluding outliers Student L and P,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ose to 0.250, indicating a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nticipation attempts and accuracy rates. Participants 
attempting anticipation for at least half of the predicates achieved relatively high 
accuracy rates, suggesting that encouraging anticipation could improve students' 
effectivenes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able 3. Anticipation Accuracy during SI of Source Text 1

Participant
Number of anticipation attempts

(in fractions) 
Accuracy rate of attempted 

anticipations
A 21/38 83.33%
B 9/38 88.89%
C 7/38 78.57%
D 17/38 76.47%
E 17.5/38 68.57%
F 11/38 63.64%
G 9/38 77.78%
H 10.5/38 90.48%
I 12.5/38 72.00%
J 10.5/38 57.14%
K 19/38 78.95%
L 6/38 100%
M 14/38 89.29%
N 20/38 97.50%
O 7/38 71.43%
P 5/38 60.00%
Q 8/38 81.25%
R 13/38 53.85%
S 15/38 80.00%
T 10/38 65.00%
U 18.5/38 78.38%
V 11/38 77.27%

Minimum 53.85%
Maximum 100.00%

Median 78.08%
Average 76.81%

Standard Deviation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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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esting pattern emerged in the analysis of the students’ interpretation of SI of 
Source Text 1. While the expectation was for anticipation of full predicates, most 
participants sometimes verbalized only auxiliary verbs like “will,” “be going to,” et 
cetera, waiting to complete the predicates upon hearing more context. This tendency, 
though it may seem like stalling, actually reflects a deliberate choice to anticipate the 
time-tense and overall sentence direction. Participants showed high success rates in 
anticipating auxiliary verbs, indicating their ability to grasp sentence intentions despite 
potential time lag. This tactic, especially prevalent in longer sentences towards the end of 
speeches, suggests participants' confidence in predicting modal verbs and the desire to 
reduce memory load. Such confidence may stem from their contextual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Korean government speeches, suggesting potential benefits in teaching 
and refining this anticipation strategy.

4.2. Anticipation in a Spontaneous, Colloquial Korean Speech
An interview with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s YouTube channel

Though the second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same group of 22 students and 
the resulting output files were analyzed using the same method, only the interpretation 
outputs of Students A, D, E, K, L, N, and U were analyzed for the frequency and accuracy 
of anticipation attempts made during the second round of experimentation. The six of the 
seven chosen students had actively employed anticipation during the first experiment in 
comparison to the other participant, attempting anticipation at least 17 times out of total 
38 predicates, and exhibited considerably high accuracy rates of anticipation ranging 
from 68.57% to 97.50%. Even though Student L attempted anticipating the predicates 
only six times during the first experiment, the student’s anticipations were 100% 
accurate. Hence, the researchers determined that analysis of Student L’s use of 
anticipation during the second experiment and particularly the accuracy rate of Student 
L’s attempted anticipations would enrich the discussion. The change in each student’s 
anticipation attempt rate and anticipation accuracy rate are shown in Table 4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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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nticipation Attempts and Accuracy for Source Texts 1 and 2

Participant
Source Text 1: 
Anticipation 
attempt rate

Source Text 1: 
Accuracy rate of 

attempted 
anticipations

Source Text 2: 
Anticipation 
attempt rate1)

Source Text 2: 
Accuracy rate of 

attempted 
anticipations2)

A 55.26% 83.33% 58.89% (26.5/45) 45.28% (12/26.5)

D 44.74% 76.47% 28.89% (13/45) 50.00% (6.5/13)

E 46.05% 68.57% 16.67% (7.5/45) 73.33% (5.5/7.5)

K 50.00% 78.95% 22.22% (10/45) 15.00% (1.5/10)

L 15.79% 100% 15.56% (7/45) 71.43% (5/7)

N 52.63% 97.50% 33.33% (15/45) 63.33% (9.5/15)

U 48.68% 78.38% 13.33% (6/45) 11.11% (5/45)

Average 44.74% 83.31% 26.98% 47.07%

5. Discussion

5.1. Decrease in Anticipation Attempts and Accuracy During SI of Spontaneous 
Speech

Among the 22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both rounds of the experiment, only the 
data of seven students were chosen for comparative analysis. As Table 4 shows, 
anticipation accuracy rates generally decreased in the second experiment, except for 
Student E, whose rate slightly improved. Despite varying degrees of change in their 
anticipation attempt rates, six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accuracy. On 
average, the anticipation attempt rate dropped from 44.74% to 26.98% and the 
anticipation accuracy rate also followed suit by decreasing from 83.31% to 47.07%. 
Student L, who had a 100% anticipation accuracy rate in the first experiment despite a 

1) No. of anticipation attempts made out of the total 45 predicates in fractions
2) No. of accurate anticipations out of the total anticipation attempts in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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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number of attempts, made a similar number of attempts in the second experiment 
but saw accuracy fall to 71.43%. The marked reduction in both anticipation attempt and 
accuracy rates in the second experiment suggests that the participants found the second 
source text more challenging, making them more reluctant to anticipate predicates and 
often resulting in incorrect predictions. The second experiment's topic, carbon neutrality, 
was not unfamiliar to the participants. However, the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source text may have added difficulty, hindering effective anticipation.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subsection.

Another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even the accuracy rate of auxiliary verb 
predictions decreased in the second experiment. In the first experiment, although they 
did not always succeed in predicting the predicate in its entirety, the students often 
accurately predicted the time tense by predicting auxiliary (modal) verbs like will and be 
going to, even when they failed to accurately anticipate or verbalize the main verb that 
followed the predicted modal verb. However, when analyzing the performances of the 
seven students chosen for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while they still made 
attempts to anticipate modal verbs only, their predictions of modal verbs were less 
accurate. For instance, Student U, who had actively anticipated the modal verbs (seven 
times out of the total 22 anticipation attempts made) in the first experiment, reduced 
modal verb anticipation attempts to four, with only two successful predictions in the 
second experiment.

While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are needed to confirm these findings for all 
seven students, the comparison suggests that the second experiment's source text was 
more difficult, and definitely more challenging to utilize anticipation to the merit of their 
SI performance. In fact, as the second experiment was conducted as part of their final 
exam, when the researchers evaluated their overall performance and graded the output,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student’s overall performance was worse in the second 
experiment using the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as the source text. It should be 
noted that their inferior performance in the second experiment was not due to their 
increased nervousness; The second experiment served as the semester’s final exam but 
was conducted after the graduation exam which the participants dreaded the most. Their 
nervousness is presumed to have been relieved to a certain extent after comple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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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ion exam in the previous month.

5.2.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in Anticipation Attempts and 
Accuracy

There could have been numerous factors at play, but here, the researchers have 
decided to attribute the difficulty of using anticipation to the style differences between 
source texts used. Borrowing Kim’s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oral Korean style and written Korean style (2004), as illustrated in Table 1, one can 
deduce what may have been the difficulty factors that hindered the students’ effective use 
of anticipation during the second SI experimen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form of unique expression means in oral Korean 
style may have added difficulties to the students in attempting or successfully utilizing 
anticipation during the second experiment. First, the omission of certain sentence 
elements was more frequent in Minister Won’s interview answer, the source text for the 
second experiment. While it is common for Korean sentences to leave out subjects or 
objects, sentences like the following made it particularly difficult for the participants to 
anticipate the predicates, or even to follow the logical flow due to the omission of the 
subjects or nouns. 

할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더워서 일에 집중이 안된다든지, 추
워서 그 안에서 개인 난로를 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들을 보면서 강제적인 당위로 개개인에 억압을 주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As (I) saw (public officials) forced to follow (the rules) but having a 
hard time focusing on their due to work and having to use their personal heaters in 
(their offices), (I) thought (these measures) should not be forced upon individuals.]

Nouns, including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n the parentheses in the English back 
translation were not verbalized in the source speech. As a result, none of the participants 
made an attempt to anticipate the first predicate of “보면서(saw or to see),” and only 
Student A and L tried anticipating the sentence-ending predicate of “아니어야 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thought it should not be…)” by verbalizing “we need to” and “we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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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to,” but only after hearing “아니어야(should not be forced…), which is a verb 
conjugation that offers a hint that this sentence expresses one’s opinion about what ought 
to be done or what should not be done. In fact, both Students A and L’s interpretation 
outputs are equivalent to the partial anticipation of the source sentence’s final predicate, 
as their outputs leave out the actual verb of “생각했습니다(translated into (I) though
t…).” The subject never appeared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nd multiple gerunds 
preceded the main verb, hindering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anticipate 
predicates despite the sentence's length. Another case in point is illustrated in the 
sentence sequence below. 

근데 이 중에서 한 10% 이상을 건물과 도시부문에서 감당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머리에 땀나게 생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를 계획

하는 데 있어, 도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줄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

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도심항공기술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Then,) at least 10% or more (of that) should 
be done in (or shouldered by) the construction and urban (planning) sectors. So, now, 
our foreheads are full of sweats, you know… Additionally, when planning cities, the 
city itself should be able to, for example, reduce travel, or make it easier to use electric 
or self-driving cars. Also, (we are) aiming to apply things like urban air mobility 
technology in the future.]

All of the four sentences are missing the subject, and it is unclear who is the agent of 
doing what or planning what. The syntactic linearity widely applied in SI and manifested 
in the form of the thematic preservation (Chen et al. 2015: 49) is simply impossible to 
employ in such text, not to mention anticipating predicates. Indeed, none of the analyzed 
participants was a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above sentences’ predicates. Even when 
tried, the attempted anticipations were reflective of reluctant and rather safe anticipation, 
expressed only as modal verbs, as illustrated by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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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 
in Source 

Text 2

Student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동을 줄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

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사용을 용이하

게 할 것입니다. [Additionally, when 
planning cities, the city itself should be 
able to, for example, reduce travel, or 
make it easier to use electric or 
self-driving cars.]

또한 미래에 도심항공기술 같은 걸 적

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Also, (we 
are) aiming to apply things like urban 
air mobility technology in the future.]

A

o (Only the tense predicted: When we 
plan cities going forward, we will make 
them so that people will have to move 
shorter distances.)

o (Only the tense predicted: We will 
also need to design cities so that UAM 
other transportation methods can be 
use.)    

D x x

E x x

K

o (Only the modal verb predicted: We 
can als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the flow of traffic or 
introducing clean transportation.)

x

L

o (Only the tense predicted: We could 
design urban areas to require less 
movement within the city and they are 
friendly towards electric vehicles and 
autonomous vehicles.)

x

N

o (Anticipation of the tense attempted 
only: When it comes to city design, we 
are working to make sure that new cities 
minimize the transportation required 
and that they are friendly towards 
electric vehicles or autonomous 
vehicles. 

x

U

o (When it comes to city planning, we 
can make, we can make the travel route 
more efficient and we will also make it 
easier to drive.)

x

Table 5. Examples of anticipation of modal verbs only in Source Tex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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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oral Korean style speeches can use conjunctive phrases often, as pointed out 
by Kim (2004). Minister Won’s speech included numerous run-on sentences where two 
or more independent clauses run together without proper punctuation or appropriate 
conjunctions. In other words, often times, there were too many predicates to anticipate 
for the students. For example, the following sentence was orated during the experiment 
but was deliberately excluded from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is study, as it is too long 
and contains too many clauses with multiple predicates:

그렇다면 결국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교통 형

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또 미래의 첨단 교통 수단이나 건축 방식 이런 것들

을 도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성장 산업 또는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Then, by apply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we could analyze our energy usage or transportation 
means well, and by adopting cutting-edge transportation means or architecture 
methods, we could make these into our future growth engines or industries that will 
lead our growth. That is the approach we are taking.]

The sentence above is a run-on sentence with multiple clauses and is also missing the 
proper subject in the head of the sentence. Such sentence forms may have startled the 
students who were yet to master chunking of long sentences for SI, let alone anticipation. 
By contrast, while the first experiment’s source text, which is a written, formal speech, 
does include sentences with multiple predicates, even such sentences did include 
conjunctive phrases more appropriately.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

은 정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육아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

응하기 위해 의료, 돌봄, 고령친화산업 등에 힘쓰면서, 외국인력 활용, 지역소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The government, by thoroughly examining the 
existing population policy, will make revisions to develop a more effective policy that 
produce tangible results. (The government) will redesign the Korean society to become 
more conducive to childrearing and address structural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education, and housing. Also, to respond to the population aging, (the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in healthcare, caregiving, and senior-friendly industrie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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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tackling the issues of foreign labor utilization and population decline in rural 
regions.]

The sequence of sentences above appears towards the end of Prime Minister Han’s 
formal speech used in the first experiment. While these sentences also include more than 
one predicate and are missing the subject “the government” except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three quoted sentences, they seem to be more consistent in the sentence structure and 
were verbalized in a series, giving hints to the students that the subject is kept the same, 
“the government,” and the sentences capture the government’s concrete plans to address 
the population issues. Particularly, the first sentence,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인구정

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has 
the conjunctive marker of “하여,” which signifies that the first predicate of this sentence 
is the first step or the means to do something else that would come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fact, for the first and the second sentences of the aforementioned sequences, 
20 out of the 22 participants actively used the tactic of anticipating the modal verb only, 
then completing their interpretation output after hearing more cues from the source 
speech or even upon hearing the action verb or the adjective. For instance, when the 
sentence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효과적이고 체감

도 높은 정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was uttered in the source speech, 16 out of the 
total 22 participants anticipated the time-tense first by uttering “will” and then comple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edicate after hearing the action verb “검토하여 (meaning 
to review or to examine).” This pattern was repeated for the following sentence, “우리 사

회 전반을 육아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

가겠습니다.” Eleven of the 22 participants anticipated the modal verb that signifies the 
time-tense first and then added the real action verb equivalent to “redesign” after hearing 
more input or even the Korean word itself.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sequence of sentences in Source Text 2, “그래서 지

금 정말 이제 머리에 땀나게 생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줄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또는 자율주

행차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logical conjunctives between the sentences and 
between clauses are not clearly presented. Although “그리고 [meaning “also” or “and” in 
Korean]” was used as a conjunctive phrase in the head of the second sentence, it is no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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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conjunctive phrase that makes a logical sense in this sequence. Therefore, the use 
of “그리고” (and) might have confused the students even more, keeping them from 
making appropriate or effective anticipation. Overall, as suggested by Table 1, a tightly 
knit logical structure or logical conjunctions between sentences were not always present 
in the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by Minister Won, which is an example of oral 
Korean style of speech. The use of Korean native idioms like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머

리에 땀나게 생겼죠… (whose literal translation is “so now our foreheads are full of 
sweats,” meaning “now, we are in a difficult position or a predicament.”) also 
complicates the use of anticipation for SI, as it is hard to predict the exact wording or 
phrase of an idiom even if the intratextual or extratextual(situational) context is 
available.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speeches like the one used for the first experiment tend 
to be pre-written, well-structured text, sometimes with a similar style as oral Korean 
(Park 2015: 84). Although the source text 1 in this study did include proper nouns and 
numbers, factors identified to be adding lexical difficulties to interpreting (Park 2015), 
these did not keep the students from anticipating predicates that come at the end of 
sentences. In addition, as Cho (2024: 67)’s corpus analysis on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es reveals, written, formal speeches delivered by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end to use “stereotypical expressions.” The Korean government speeches tend 
to have frequently used, genre-specific phrases and expressions. Such expressions can be 
classified into mainly four categories based on their intention or effect as the following:

 
(1) Expressions to deliver the current status 
i.e., ~하고 있습니다, written in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2) Expressions to make good wishes or express expectations 
i.e., ~하기를 기대합니다, ~ 하기 바랍니다, meaning I hope… and I look forward to…
(3) Expressions used to urge or convince the audience 
i.e., ~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which are translated into modal verbs like should, 

must, and have to
(4) Expressions to convey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do something or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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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t will be…; I am confident that it will…; The government will make utmost 
efforts to do…)

The significant presence of genre-specific expressions in source text 1 seemed to have 
facilitated anticipation for the participants, especially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peech. For instance, nearly all participants accurately anticipated predicates in 
sentences that greeted the audience, introduced the topic or purpose, and thanked the host
—elements commonly found at the start of speeches. The initial greeting sentence was 
anticipated correctly by all participants. The second sentence, which introduced the 
event's topics, was anticipated by 21 out of 22 participants. Similarly, the second-to-last 
sentence, “오늘 이 자리가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

하는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pressing the speaker’s hope for 
a successful and fruitful discussion, a cliché sentence in Korean government speeches, 
was anticipated by all but one participant.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participants 
have a strong understanding of typical government speech structures and substantial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m. The concentration of anticipation attempt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ource speech 1 indicates that familiarity with the text's flow 
enhances the participants' ability to anticipate effectively. In contrast, source text 2 did 
not follow typical Korean government speech formats or use the four genre-specific 
expressions. Even if students had been somewhat familiar with the topic or speaker, they 
would have found the logical development, sentence structure, and lexical transitions 
unfamiliar, becoming reluctant to try anticipation.

6. Conclusion

As the Korean cliché saying goes, “Korean sentences need to be heard until the very 
end,” the SOV syntactic structure of Korean, asymmetrical to that of English, poses a 
distinct challenge in SI from Korean into English, requiring interpreters to anticipate the 
sentence-ending predicates. The analysis reveals that despite varying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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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ion attempts among students, all of them engaged in anticipation at least once, 
with an average of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predicates being anticipated during the 
first experi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preting students, though far from reaching 
mastery of SI, understand the necessity of anticipation during SI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employ the strategy to their merit. Most students anticipated the time-tense 
or modal verb, waiting to complement their anticipation with the actual verb upon 
hearing more context.

The study found differing levels of anticipation frequency and accuracy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I) among the participants, with more frequent attempts in 
the SI of a formal written speech. While it did not explore language directionality or 
participants' native languages, it suggests anticipation’s specificity to language and text 
genre. Practicing SI with government speech transcripts, already a widely used training 
method among interpreting students in Korea, may improves the effectiveness of 
student’s anticipation during SI as they grow familiar with the government speech style, 
typical set phrases, common expressions to explain or discuss policy directions, all 
contributing to their enhanced TP utilization for linguistic anticipation. Contrary to 
Donovan’s argument that interpreting a more loosely constructed spoken language is an 
easier interpreting situation to make anticipations, compared to densely written speeches 
(2003), this study’s results suggest that interpreting loosely constructed, colloquial 
speeches may be more challenging for interpreting students to attempt and succeed in 
anticipating the predicates that appear at the end of each sentence in Korean. Training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government speech formats as well as emphasizing exposure to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es should be prioritized in interpreter training for the sake 
of students’ readiness to diverse real-world interpreting situations. Especially, use of 
anticipation during SI of colloquial, spontaneous speeches may be strengthened by 
training how to mobilize extralinguistic cues and resources. 

This study sheds light on how students engage in anticipation during SI, hoping to 
reduce the memory and cognitive load and better prepare lexical choices. However, the 
study’s design could have been improved with more diverse genres of source texts with 
appropriate, comparable difficulty levels peer-reviewed by professional interpreters. 
Providing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could have enabled the students to bet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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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linguistic resources. In addition, this study was a product-oriented observational 
study that did not involve any follow-up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hich may, if 
possible, provide more insights into which resources each participant utilized for 
anticipation and whether each of the anticipation was based on the linguistic transitional 
probability or based on contextual or extratextual (world) knowledge. Subjective 
distinction between stalling and genuine anticipation remains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Although stalling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anticipation labelled “structural 
anticipation,” there is not much research or empirical evidence that guides the 
researchers to distinguish between stalling and anticipation. As a result, the researchers 
had to rely on rather subjective judgment to determine when, where, and how 
anticipation occurred during the SI of the two experiment materials. Another limitat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two source texts were different in style of speech, but only a 
handful of characteristics of the oral Korean language style and the written Korean 
language style were used to carry out a comparative text analysis. Although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al Korean style explained above helped the authors to discuss and 
guess why the anticipation strategy was not as effective in interpreting the second source 
text, a more thorough text analysis of the two experiment speeches is needed to discuss 
possible reasons or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anticipation more aptly.

Although the first experiment using a typical, written form of government speech 
offered an interesting finding about the students’ tendency to predict the auxiliary (modal) 
verb only and wait for more input to complete their anticipation, further research involving 
professional interpreters is needed to validate whether such a pattern can be generalizable 
among all interpreters. Since the present study only focuses on general patterns in students’ 
use of anticipation as an SI strategy, it has not analyzed which resources, be it linguistic 
cues including TP or extralinguistic cues, such as students’ preowned knowledge about the 
speaker, were utilized at each moment anticipation occurred. More in-depth research on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resources used to facilitate anticipation can have the merit of 
shedding light on how anticipation can be trained or enhanced in interpreter training. 
Nonetheless, this study can be of great use for interpreting trainers, who need empirical 
data to understand whether and when students use anticipation during SI from Korean into 
English, a pair of languages with different word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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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An excerpt of the detailed anticipation analysis sheet

(Text 1: A literary style speech at Population Future Forum)

Predicate Sentence
Student A 
(attempt)

Student A 
(accuracy)

1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인구미래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o o

2
인구미래포럼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AI, 기후 위

기, 인구문제 등을 다루면서 
o o

3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o o

4
201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

구문제를 논의해오신 (가칭)인구미래재단 이사장님

을 비롯한 주최 기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x

5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x

6
지금, 세계는 글로벌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

니다.
x

7
나라마다 심각성의 차이는 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

니다. 
x

8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

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x

9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o o

10
가속화되는 인구문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

니다.
o 

(freewheeling)
o

11
이것은 인구 위기의 요인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o o

12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원천은 ‘인재’였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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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재의 인구구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x

14
우리 정부는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

니다.
x

15
우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현장의 부족

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o (only the 
modal verb)

o

16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조선업, 2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

을 겪고 있습니다. 
o o

17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x

18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으

로 늘리고,
o x 

19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o x 

20
지방의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x

21
또한, 육아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

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x

22
이를 위해 상대 국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조

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입니다.

o (only the 
modal verb)

o

23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x

24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국가입니다.
x

25
특히,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
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x

26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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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 o

28
K-pop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 우리

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x

29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o o

30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

여, 
o (only the 
modal verb)

o

31
더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바꿔나가겠습

니다. 
x

32 우리 사회 전반을 육아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o

(freewheeling)
o

33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

니다.
o 

(freewheeling)
o

34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돌봄, 고령

친화산업 등에 힘쓰면서, 
o o

35
외국인력 활용, 지역소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

니다.
o o

36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o o

37
오늘 이 자리가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o

38 감사합니다.
o 

(freewheeling)
o

Anticipation Attempt Frequency (weighted) and 
Accuracy Rate of Attempted Anticipations

19+(0.5x4) 
= 21/38

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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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An excerpt of the detailed anticipation accuracy evaluation sheet

(Text 2: A spontaneous, colloquial speech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a YouTube channel)

Predicate Sentence
Student A 
(attempt)

Student A 
(accuracy)

1 안녕하세요. x 　

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o (free

wheeling)
o

3
이렇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유투브의 구독자분들

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o o

4
네, 저는 제주도지사로 근무할 때부터,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같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o o

5
그래서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해왔는데요.
o x

6 탄소중립은 그야말로 우리 세계적인 추세죠. o o

7
특히 지금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은 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기존 어른 기성세대보다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o x

8 왜냐, 우리들의 미래의,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x 　

9
그래서 올해도 미국의 전자제품전시회 CES 하는데 다녀

왔는데요.
o (free

wheeling)
o

10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도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전시가 많았습니다.
o x

11
정말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대세이구나, 글로벌 화두구

나, 이런 점들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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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해서

는 그냥 탁상 공론이죠.
o x

13
예를 들어서 정부는 공공 기관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여름에는 28도로 온도를 낮춰라 이렇게 해서 약

간 이걸 강제적으로 하거든요.

o (only the 
modal verb)

o (only the 
modal verb)

14
할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더워서 일에 

집중이 안된다든지, 추워서 그 안에서 개인 난로를 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x 　

15
강제적인 당위로 개개인에 억압을 주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o o 

16
자연스러운 일상의 제도로서,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이 자

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미 스며 들어와 있는 그런 진정한 

기후 대응 생활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o x

17
거기다가, 주범이자 주된 해결책이 국토분야와 교통분야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o o 

18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 철도, 항만, 인프라, 건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총 망라하는 부처입니다. 
o o

19
녹색 국토 관리 및 교통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을 설명 드

려보겠습니다.
o o

20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곳까지 오시는 동안에 집에서부터 

승용차, 지하철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쵸? 
o o

21 공간과 이동은 인간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요소고요.
o (free

wheeling)
o

22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에도 지

금 많은 전기와 난방과 에너지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o o

23
그럼 결국 건물, 또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

을 줄이고 또 에너지를 쓰더라도 탄소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써야만,
x 　

24
결국 우리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는 우리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o o

25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온도 낮춰!”, 
“그냥 걸어다녀!”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이게 현실성도 없고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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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저희 국토교통부의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o x

27 신축 건물은 그 에너지 제로로 가자는 것인데요. x 　

28 에너지 제로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제로거든요. x 　

29 에너지 플러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x 　

30
태양광을 집에다 붙인다든지 이런 거가 되겠고, 또 마이

너스는 에너지를 쓰는 게 되겠죠.
x 　

31
그럼 난방, 조명, 그 다음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 사용 이

런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x 　

32
그럼 에너지를 쓰는 양과 생산하는 양을 합쳤을 때 제로

로 맞추는 곳은 1등급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x 　

33
그 다음 에너지 적자를 보고, 적자를 좀 줄이면 5등급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x 　

34
앞으로 등급제를 공공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의무화하

게 되고 이 레벨을 점점 올려 가게 됩니다.
o x

35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제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o (only the

 modal verb)
o 

36 그런데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x 　

37
그래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단열재를 새로 보수공

사를 한다든지, 창호를 바꾼다든지, 그런 리모델링을 하

도록 국토부가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only the 
modal verb)

x

38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한 7억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o (free

wheeling)
x

39 이거를 4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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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데 이 중에서 한 10% 이상을 건물과 도시부문에서 감

당을 해야 되게 됩니다
x 　

41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머리에 땀나게 생겼죠... x 　

42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시 자체

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줄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

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o (only the 
modal verb)

x

43
또한 미래에 도심항공기술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려 합니다.
o (only the 

modal verb)
x

44
현재는 어디를 가려면 전부 차 끌고 나와 가지고 기름 써

야 되는데, 
x 　

45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주는 교통과 

도시 생활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바

꿔 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o (only the 
modal verb)

x

Anticipation Attempt Frequency (weighted) and Accuracy 
Rate of Attempted Anticipations

26.5/45 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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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기술은 전자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이며(임종헌 외 2017: 9) 감
지 및 식별, 통신, 컴퓨터 및 지능, 제어와 같은 기술을 내포한다(赵呈领 외 2015: 
4).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기반, 학습자 주도 교육 등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임종헌 외 2017: 15-16).
통역 교육 연구가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한현

희 2017: 171). 이는 기계번역에 있어서는 논문 성과나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 있어

서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 통역교육에서 정보기술 관련 

연구가 부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코퍼스 기반 통역학 연구에 있어서 해외에

서는 21세기 들어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대규모 통역 코퍼스가 구축되고 

관련 연구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된 논의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하며(최문선 2016: 123), 서양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통역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이하 CAI)의 연구나 활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

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한다(최문선 2022: 12). 
동시통역 수업의 보조도구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이주리애 외 2018), 음성

인식을 통역교육에 활용하고(이주리애 2021), 번역교육을 위한 웹 기반 학습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이주리애 외 2022) 등 꾸준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통역교육 연구자 역시 대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은 ‘AI 통역’ 혹은 ‘기계통역’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장애리 2019: 165). 중국에서의 관련 연구를 보면 서양과

의 통시적인 기술 비교를 통해 중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도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통역 연구가 서양에 비해 실증적이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고 토로하

고 있어 선진 수준에 대한 열망이 높음을 느낄 수 있다.2) 

1) 최문선(2019: 276)은 2018년 한 해에만 번역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4종(KCI 등재지 기준: 번역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통번역교육연구)에 발표된 총 153편의 연구논문 중 약 

13%(20편)가 기계번역을 다루었다고 하였으며, 전현주(2017)의 논문을 인용하여 최근 몇 년간 번역

학계의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AI, 기계번역, 번역 메모리, 신경망 번역 등을 핵심의제로 삼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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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통역교육 연구에 초점을 맞춰 정보기술의 추세에 대한 

인식, 코퍼스 기반 통역 교육 양상, 인공지능 시대 통역교육 모델, 그리고 자동평

가 및 음성인식 관련 연구 등 몇 가지 점에 대해 정보기술 활용과 관련된 중국의 

통역교육 연구양상을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중국

의 통역교육 연구현황을 이해하고, 한국 통역교육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통역교육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자동평가 및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대 

통역교육 모델’, ‘코퍼스 기반 통역 교육’ 등 키워드로 중국 논문 사이트 CNKI에
서 2010년 이후의 논문을 80편 정도 검색했다. 또한 통역교육을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국내 논문 사이트 RISS도 활용했다. 

2. 정보기술과 통역교육  

인공지능은 1970년에 신경망 소프트웨어로 시작된 뒤, 1984년 인공지능 컴퓨터

를 거쳐 2006년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孙志军 외 

2012).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저장과 계산능력을 갖춘 연산기능 단

계에서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얼굴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감지 기능 단계를 거쳐,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복잡한 정신노동도 대체할 수 있는 인지기능 단계에 이

르렀다(刘庆峰 2017). 기계번역은 규칙 기반 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에서 1980년대 말에 IBM이 통계 기계번역 연구를 시작하면서 통계 기계 

기반 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심층 학

습 연구의 큰 발전으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이 주

류를 이루어 인간 번역의 품질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다(张爱玲 외 2018).
중국에서는 ‘국가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계획(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

划纲要(2010-2020년)’, ‘국가 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国家教育 事

业发展“十三五”规划)’, ‘교육정보화 2.0 행동 계획(教育信息化2.0行动计划)’ 등 

국가에서 직접 교육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인터

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의 포괄적 활용을 장려하였다(陈菁, 吴琼 

2) 천징과 우충(陈菁, 吴琼 2019: 75)은 21세기 이전 중국의 연구는 실증연구가 전체 연구의 28%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데 비해 서양에서는 정보기술 보조 통역 교육에 대한 실증연구가 48%를 차지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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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8). 또한 2017년 7월 20일 국무원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

하고 인공지능의 ‘3단계’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2025년에 인공지능 기본 이론에

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서, 2030년에는 인공지능 이론, 기술 및 응용에 있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张爱

玲 외 2018: 88). 정보기술에 대한 중국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높음을 보여

준다.
위젠보(余剑波 2012), 천징과 우충(2019), 덩쥔타오와 중웨이허(邓军涛, 仲伟合 

2019) 등은 정보기술과 통역교육의 결합 양상이 점점 긴밀해져 간다고 보았는데, 
위젠보(2012)는 정보기술을 교육을 보조하는 단계, 교육과 통합하는 단계, 교육과 

융합하는 단계의 3단계로 보았으며, 천징과 우충(2019)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서
양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1단계는 1960년대에 시작하고 오디오 비디오 자료, 언
어 전산화 교육장비 등이 사용되었으며, 2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트리스

터대의 통역자원정보시스템(IRIS), 그라나다대의 마리우스(Marius), 유럽연합(EU)
의 통역자원(Speech Repository) 등 통역 교육자료와 연습자료가 구축되고 통역 연

습을 돕는 Interpretations와 Black Box와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며, 
Avidanet Interpreter 훈련 시스템, Lab STS 동시통역 훈련 시스템, Collaborative 
Cyber Community 통역 학습 플랫폼 등과 같은 대화형 통역교육시스템 및 통역 

교육 관리방법이 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3단계는 2010년대 이후로 정보기

술이 교육시스템에 구조적 변화를 실현시키는 단계라고 하였다. 덩쥔타오와 중웨

이허(2019)는 통합단계를 다시 맞춤개발과 합성응용 단계로 세분하여 보조단계, 
맞춤개발단계, 합성응용단계, 통합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3) 

통역교육이 정보기술과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관점은 서

양의 발전추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이를 전범으로 삼아 국가적인 

지원하에 통역교육과 정보기술이 급속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 덩쥔타오와 중웨이허(2019)는 앞의 세 단계에 대해 다시 교육환경, 교육자원,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제4단계에 대해서는 통역 기능훈련의 기능요소, 인지적·심리적 

특징, 운영 메커니즘에 따라 맞춤형 지능화된 통역훈련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지능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통역 과정의 추상 개념, 인지 

메커니즘 및 기능 요소를 이미지화하는 ‘모방화’, 교수별 학습자별 각자의 합리적인 교수·학습 경로

를 추천할 수 있는 ‘정밀화’, 음성인식기술, 가상현실 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협력적

으로 구성하는 ‘협력화’ 등 4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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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코퍼스 교육  

통역코퍼스는 2000년대 초반에는 가내수공업 수준이었으나 21세기 들어 유럽

의 EPIC과 같은 대규모 통역 코퍼스가 구축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이 발전하

면서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등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최문선 

2016: 122-123). 중국에서의 통역코퍼스 연구는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중국에 구

축된 대표적인 코퍼스는 4개인데 첫째, 2007년에 시작된 상해교통대학의 ‘한영회

의 통역 코퍼스(汉英会议口译语料库)’는 2015년 기준 총 용량이 약 1.14백만 단

어이다. 둘째, 북경외국어대학교가 2008년에 완성하여 발행한 중국 대학생 영어중

국어·중국어영어 통번역 코퍼스는 496,177어이다. 셋째, 홍콩 이공대학이 2010년
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통역 코퍼스는 사회 민생과 관련된 17편의 영어 오리지널 

강연으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와 10편의 비학술적 동시통역 비교 코퍼스로 구성되

어 있다. 넷째, 광동외국어외무역대학에서 2012년 중국 총리 양회(兩會) 기자회견

을 통해 중국어와 영어 10만여 단어를 번갈아 통역하는 코퍼스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현장통역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李洋, 王少爽 2016: 71-72). 중국에

서 통역코퍼스를 통역 교육에 적용한 것은 캠퍼스 랜 자원 구축을 기반으로 한 소

규모 통역 교육 내부 제어 코퍼스를 제안한 2009년부터 시작했다(陈振东, 李澜 

2009).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대규모 통역 코퍼스가 조성되고 이를 이용한 통역 교

육이 이루어진 셈이다. 
통역교육과 통역 코퍼스 구축의 결합은 코퍼스가 안내하는 통역 교재 또는 교육 

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통역 테스트 척도의 개발, 통역 사전 편찬 및 통역 훈

련 플랫폼의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王克非 2020: 19). 왕커페이, 쉬치루(徐琦璐 

2017) 등이 코퍼스 기반 통역교육 플랫폼 개발에 주목하였다면 덩쥔타오, 장웨이

(张威 2015) 등은 통역교육에 맞는 코퍼스 구축에 더 관심을 두었다.
왕커페이 외(王克非 외 2007)는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의 20,000자/단어의 ‘범용 

중국어 영어 코퍼스(通用汉英对应语料库)’와 코퍼스 검색도구를 기반으로 한 통

역교육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전자텍스트 또는 검색 소프트웨

어의 KWIC(Key Word in Context)만을 통해 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전적으로 교

사에 의해 통제되어 학생의 주도적 학습이 어려운 점이 한계라고 자평하였다. 상
해외국어대학의 쉬치루(2017)는 통역코퍼스, 교육계획, 학습계획, 그룹학습, 전문 

훈련, 소통, 테스트, 오프라인 학습 등으로 구성된 통역훈련시스템 ITE(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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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Environment)를 구축하여 실험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덩쥔타오(2018)는 통역코퍼스와 통역교육코퍼스의 구분을 주장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넓은 의미의 통역 자원 데이터베이스이지만 목적, 언어 데이터 선택 

기준, 표시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 목적에 있어서 통역교육코퍼스는 다양

한 실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특정 교육 설계 및 시스템 관리를 기반으로 풍부

한 내용, 최적화된 구조 및 유연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택 

기준은 통역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풍부한 선택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일반적으로 코퍼스의 주제와 장르가 다양해야 하고, 표시 방법도 주로 

언어 및 언어 쌍, 주제, 통역 형식, 언어 유형, 난이도, 용어 및 배경 정보를 포함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에도 덩쥔타오와 구위쿠이(邓军涛, 古煜奎 2017)는 통역 

교육 코퍼스를 만드는 방식을 데이터베이스 응용 방식, 코퍼스 심층 개발 방식, 커
리큘럼 관리 플랫폼 개발 방식, 인터랙티브 협업 개발 방식 및 통역 훈련 시스템 

임베딩 방식 등 5가지로 요약하였다. 일찍이 장웨이(2013: 65)도 코퍼스 교육에 대

해 코퍼스의 출현 빈도, 사용 상황, 문체 및 기타 다양한 단어, 매칭 및 구조를 포

함한 코퍼스의 기타 정보 등에 의거한 코퍼스의 검색 또는 통계 결과의 지침에 따

라 적절한 교육 자료를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방법은 코퍼스 연

구와 언어 교육 및 훈련의 효과적인 결합을 강조하며, 그 요점은 코퍼스의 원래 

정보를 가공하여 학생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가르치는 데 더 유리한 형태

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통역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툴 즉 플랫폼을 개발하여 통역 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대

규모 통역코퍼스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통역교육에 맞는 코퍼스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새로운 통역교육 모델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통역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가 줄곧 제기되

었다(刘和平, 雷中华 2017). 이에 따라 장이쥔과 저우징(张轶骏, 周晶 2021), 천쉬

안(陈璇 2021)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장이쥔과 저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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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은 인공지능,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5G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를 개선한 실감형 통역교육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교육모

델의 플랫폼은 상황 통역 콘텐츠 편집 모듈, 강의실 관리 시스템 모듈, 가상 시뮬

레이션·실제 교육 플랫폼 모듈 및 2차 평가 및 형성 평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모듈 등의 4가지 기능 모듈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상황 통역 콘텐츠 편집 모듈은 

교육 진도에 맞는 통역 현장자료 사용을 말하며, 둘째, 강의실 관리 시스템 모듈은 

학생의 통역 훈련자료를 통해 인지능력, 공감능력, 심리적 자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셋째, 가상 시뮬레이션·실제 교육 플랫폼 모듈은 학습자가 실제 회의 환경

에 가까운 현장감과 긴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2차 평가 및 형성 평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모듈은 음성 평가, 음성인식 및 의미 이해 기술을 사용하

여 학생의 통역 정확도, 유창도 및 무결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통역 훈련 자

료의 원본 및 번역문을 참조하여 학생의 훈련 효과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며, 
학생의 학습 내력을 기록하여 교사의 2차 평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역 평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천쉬안(2021)은 지능화된 통역교육 플랫폼의 5가지 기능 모듈을 제시하였다. 첫

째는 정보검색, 업로드,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있는 자원관리 모듈, 둘째는 교육 

모델 및 교육 계획 유지를 위한 교수관리 모듈, 셋째는 통역 연습 수행을 위한 리

소스 방법을 제공하는 학습자 주도학습 모듈, 넷째는 개인정보 및 개인 자원을 관

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모듈, 다섯째는 학습, 시험, 진로 등을 관리하는 학습커뮤니

티 모듈이다. 교수와 학생은 이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통역 훈련 

자료와 업계 내외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녹음실이 있어 학생

들은 자신의 학습 계획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와 소재의 훈련 자료를 선택하여 그

림자 연습, 챕터 복창, 챕터 시역, 교대 통역 및 동시통역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교사도 교과 모듈을 통해 교과 과정의 특정 교육 패턴 및 과정 설정에 따라 학생들

에게 적합한 훈련 재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통역 교수법과 멀티미디어 교육 기술을 결합하고, 교수법에 현

대 교육 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하여 혼합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대학의 통역 교수 

개혁의 주요 추세이다(陈雁 2018). 통역교육에서는 선교수 후학습의 전통적 방식

에서 선학습 후교수의 학습자 주도형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이하 FL)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러닝(Hybrid Learning, 이하 HL) 방
식을 위한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리첸(李倩 2019), 후야난과 완정팡(胡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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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万正方 2018), 왕훙린(王洪林 2019) 등은 FL 통역교육방식을, 후이쥐안과 류

자오(惠娟, 刘娇 2023)은 HL 통역교육 방식을 설계하였다.4) 이를 차례로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리첸은 전통교육방식과 대비하여 FL 통역교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통

교육에서 교수가 능동적이고 학생이 수동적이었다면 FL 교육에서는 학생이 능동

적이다. 교수는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고 단계적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 학습플랫폼에 올리고 학생은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맞

는 학습데이터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어려운 문제는 플랫폼을 통해 교

수와 토론한다. 수업 중에는 자율학습에서 발견한 과제와 문제에 대해 교수의 지

도, 학생 간의 그룹 토론 및 훈련, 교수의 요약 후 플랫폼을 통한 통역 배치, 학생

의 관심 상황 선택 및 통역 시뮬레이션, 교사의 학생 수업 이력 체크 및 실시간 

온라인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수업 후에는 교수의 수업 후 학습 감독,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교육평가를 하게 된다. 후야난과 완정팡(2018)은 상하이 사범대학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술 플랫폼을 결합한 통역교육 FL 수업모델을 제안하

였다. 수업 전, 수업 시, 수업 후 교수와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는

데 수업 전에 교수는 교육계획을 설계하고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 플랫폼에 올리고 

학생들은 이를 시청하여 선행학습을 하고, 이전 학기의 교육내용도 확인하면서 수

업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수업 중에 교수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게 도와주며, 시나리오별 실제 통역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상황별 통역역

량을 배양하게 한다. 학생은 노트와 메모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반성적 사

유를 통해 학습을 내면화한다. 아울러 학생들 간의 상호 협동을 통해 학습 커뮤니

티 및 그룹 책임감을 함양한다. 수업 후에 교수는 학기 중 학생의 학습 과정을 체

크하고, 학생들의 통역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평가를 다차원적으로 수행한다. 학
생에게는 통역사 인증의 통역 자격시험을 지원하게 하고, 현 통역사의 실무경험을 

공유하거나 통역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한다. 
왕훙린(2019)은 특히 SPOC(Small Private Online Course)를 활용한 딥 FL 번역

학습모델을 제안하였다. SPOC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규모 온라인 개인 학습 플랫폼이다. Moodle, 

4) FL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의 극복을 위해 학습자가 미리 교사가 올린 수업 자료를 동영상으로 보고 

온 후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이나 토론하는 학습법이다(Bergmann and Sams 2012). HL은 온·오
프라인 학습환경이 공존하는 복합적 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과 체험적 학습을 지

원하는 교수 방법을 말한다(Caulfie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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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다원화된 SPOC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전문 통역 

능력 배양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기술 훈련과 통역 특별 훈련을 통

해 교실 수업을 과외로 확장하고, 교실 공유 및 현장 전시를 통해 과외 자율 통역 

학습 콘텐츠를 교실 교육 활동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통역 및 실습 능력을 향상시

킨다. 딥러닝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SPOC 학습 플랫폼의 도움으로 딥 FL을 수행

한다. 이러한 딥 FL의 구현은 통역 교사의 전문화 수준과 직업적 소양이 중요하므

로 전문적인 통역 지식과 능력, 즉 통역 실무 능력, 통역 연구 능력, 통역 교육 능

력, 현대 정보 기술 및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후이쥐안과 류자오(2023)는 HL 통역교육의 방법으로 칭화(淸華) 교육 THEOL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New Class 동시통역 실습 시스템 등 두 가지 플랫폼의 혼합

을 제시하였다. 기능훈련과 주제훈련 등 두 가지 모듈에 대해 수업 전과 수업 후는 

THEOL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고 수업 중에는 New Class 동시통역 실습 

시스템을 활용한다. 수업 전에는 통역 기술과 주제 지식을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이를 내면화하며, 수업 후에는 이를 공고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HL과 FL은 인공지능 시대에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하고 

교육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 그러나 아직은 통역교육에의 적용

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6)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역교육의 사례 역시 많지 않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통번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역보조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에 국가적 지원을 받는 중국에 비해 

열악한 연구환경이라 할 수 있다.7) 

5) 홍미선 외(2022)는 HL의 목적 및 교수-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AI 교육 시스템의 구성안에 대해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 HL의 4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온·오프

라인 학습환경(메타버스 기반, 앱 기반, 면대면 기반) 등의 시스템 개념 구성도와 시스템에 필요한 

DB 구성도를 설계하였다. 이은선과 임희석(2020)은 대학의 컴퓨터 전공자를 대상으로 FL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FL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 협력학습, 동영상 시청, 교수에 의한 학습 등 4가지 

학습을 수행하고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6) 최문선(2022: 28)은 숫자 통역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통역보조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시간 통역 보조 기술을 구현하고자 한 연구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7) 최문선(2022: 15)은 연구의 기술 자문 및 개발은 에스넷 시스템 인공지능팀의 부장과 협업으로 진행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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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역교육과 자동평가  

통역능력의 평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주목하였는데 김혜림(2011)은 평가기

준 설정 방법을 고찰하였고8), 정윤청과 김아영(2022)은 그 설정에 있어서 코퍼스

의 구축에 대해서 거론하였다.9) 그러나 정보기술에 의한 자동평가 관련 연구는 보

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시험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요구로 일찍부터 기

계적인 자동평가의 방법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통역능력측정을 위해 통역교육에

도 적용되었다. 톈옌(田艳 2020), 류멍롄(刘梦莲 2021), 왕페이와 왕징진(汪斐, 王
婧锦 2021), 천징과 천푸순(陈菁, 陈谱顺 2021), 왕웨이웨이 외(王巍巍 외 2022) 
등의 최근 연구를 보면, 톈옌(2020)은 채점대상 번역문의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유

동적 자동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챗 미니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톈옌은 번

역오류 유형과 표시규칙을 확정한 코퍼스를 구축하고 컨볼류션 신경망인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채점 모델 및 오류 정정 모델도 개발하였다. 자동채점한 10,000여 

개의 문장이 있는 텍스트 50편을 선정하여 채점 및 오류정정을 하게 하고 자동평

가와 비교한 결과 자동채점은 큰 차이가 없어 고무적이었지만 오류정정에 있어서

는 자동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 때

문에 자동평가가 아직은 학습자의 자기 훈련 도구에 그칠 뿐 학습자의 진로를 결

정하는 공식적인 시험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고 하였다.
류멍롄(2021)은 자기평가의 관점에서 통역 온라인 훈련 및 평가에 주목하여 이

에 걸맞은 통역훈련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이 플랫폼에 통역 기본지식란을 설치하

여 통역평가의 목표, 기준, 방법, 평가방법 등을 배치하고 개별 기술 훈련에서는 

표준형 훈련 방식을 실시하였다. 통역 훈련에서는 먼저 평가 매개변수 가중치 할

당 공식, 평가 예제 텍스트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유명 통역 전문가의 현장 통역 동영상을 상영해 학생들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 대안적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권위 있는 롤모델 인물

의 말을 통해 통역 자기평가를 촉진하게 하였으며, 충실한 정보, 정확한 언어표현, 

8) 김혜림(2011)은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언어구사력, 내용 

및 논리 등 6개 항목을 설정하고 통번역 전문대학원 교강사의 설문을 통해 각각의 가중치를 조사하

여 제시하였다.
9) 정윤청과 김아영(2022)은 학습자의 통역능력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통역능력 기술항목 

코퍼스의 구축과 척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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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용 등이 적용된 번역 품질 평가 절차를 설

계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통역 훈련의 효과에 대한 자기반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컴퓨터 대화형 텍스트 자체 평가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자체 평가에는 

점수 평가와 텍스트 평가 두 가지를 두어 학습자가 평가 지표에 따라 백분율로 점

수를 매기거나 자신의 통역 표현에 대한 텍스트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왕페이와 왕징진(2021)은 산시성 모 사범대학 외국어학원 통역 기말시험에 참

여한 300명의 음성신호를 음성인식 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얻고 어휘주파수 코사

인 유사도, Dice 계수, Jaccard 유사도, 키워드 커버리지 등 4가지 유사도 특성과 

핵심정보 무결성, 발음유창도 등 2가지 음성 특성을 추출하되 음성 특징의 경우 

SVD를 사용하여 노이즈 감소처리 후 추출하였다. 한편 이 평가시스템의 성능은 

전문가 평가와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Dice 계수와 

핵심정보 무결성을 제외한 4가지 자동평가와 전문평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

며, 제외한 2가지 특성은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천징과 천푸순(2021)은 교육평가의 관점에서 정보기술 시대 통역평가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평가주체, 평가객체, 평가매체, 평가방법 등 4가지로 구

분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평가주체인 통역교사는 정보화 평가자료를 사용할 수 있

는 소양과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한편으로는 플랫폼 등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다

양한 평가주체로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통역능력

이라 할 수 있는 평가객체에는 정보기술 관련 지식유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통역

수행을 촉진하는 지능학습능력, 기계보조 통역과 용어관리 등의 소양, 정보기술에 

대한 정서·태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생리적 능력 등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

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로 통역능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 셋째, 
평가매체는 평가 자료, 평가 채널, 평가 환경 등 세 가지를 거론하였는데 평가 자

료는 보편화된 인터넷, 홀로그램 빅데이터, 정교화된 각종 코퍼스와 멀티미디어화, 
개인화된 전자 코퍼스를 통해 다양화·지능화되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

리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평가에 정보화 채널을 제공하여 평가 정보의 활용을 

보장하며, 평가 환경은 일체화 및 가상화된 가상현실 등의 기술로 향상될 것이라

고 하였다. 
왕웨이웨이 외(2022)는 2018년에 개발된 ‘중국 영어능력 등급척도(CSE)’의 통

역척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채점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먼저 학생이 입력한 오디오나 동영상과 통역 교사가 올린 참조 번역문을 받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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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업로드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는 자동 음성인식 모듈(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하 ASR)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 후 필요한 경우 학생 자체 오류 

수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ASR 인식 오류를 수정하게 한다. 음성인식 결과와 참조 

번역은 지능형 문장 모듈(Doc2SentAlign 모델)을 거쳐 의미 정렬 언어 블록으로 

나뉜다. 여기서 통역 평가는 통역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더 큰 블록 크기인 문장 

집합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으로 AI 평가 모델은 분할된 텍스트와 분할되지 않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단어 차원, 문장 차원 및 문서 차원의 특성을 추출한

다. 예를 들어, 의미역학도는 의미적 차원에서 단어벡터(embedding)를 기반으로 

번역문 및 원문의 의미역학적 유사성과 참조 역문과의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어휘 유사성은 번역문 및 참조 역문 어휘의 중첩과 문장 조각의 중첩

을 포함한 종속어 차원을 말하며, 번역문과 참조 역문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문장 

길이 비율은 주로 번역문과 참조 역문의 문장 길이의 차이를 측정하며, 언어 유창

도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번역문의 언어 표현의 유창함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모델을 통해 번역의 내용, 표현 및 상호 작용의 3차원 점수와 총점을 예측하

는데 각 차원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번역학과 수료시험, 전국통역대회 등의 평가기

준을 참고하여 내용 50%, 표현 30%, 상호작용 20%로 설정한다. 2021년 10월 해

당 시스템에 AI 알고리즘 모델 1.0을 적용하여 특정 대학의 MTI 전공 1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통역 평가를 수행한 결과 AI 알고리즘 모델과 인간 평가 점수 

Pearson의 상관 계수는 0.9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왕페이와 왕징진(2021)과 왕웨이웨이 외(2022)는 자동

평가와 인간평가와의 상관계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평가의 인간평가 대

체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고 평가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톈옌(2020)과 

류멍롄(2021) 등은 학습자의 통역 훈련도구로써의 자동평가 방식을 논의하였는데 

류멍롄은 자동평가가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톈옌은 자동

평가 수준이 공적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자의 훈련용 정도로 쓰

일만하다고 보았다. 즉, AI 자동채점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인간에 

비해 자동 채점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평가 부담을 덜어주고, 일관성이 높

으며, 채점데이터 축적도 학생들의 통역 능력 발달을 장기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편리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천징 등은 통역능력

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평가기준에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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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통역수행에 정보기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다.

6. 통역교육과 음성인식  

중국에서 린샤오무(林小木 2013), 주즈창(朱志强 2015), 리샤오룽과 왕멍제(李
霄垅, 王梦婕 2018) 등은 통역에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실험을 하였다. 
린샤오무(2013)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개발단계를 보여주었고, 주즈창(2015)은 

특정 분야로 세분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리샤오룽과 왕멍제

(2018)는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

을 통역교육에 활용하였다.10) 린샤오무는 통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음성인식 

정확도가 높아야 함을 밝혔고11), 주즈창은 최문선(2022)과 마찬가지로 통역사들이 

어려워하는 숫자통역에 음성인식을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음성인식 된 숫자

를 보면서 통역하면 정확도와 유창성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12). 리샤오

룽은 음성인식이 동시통역 수업의 난도를 낮춰주어 통역수업 입문이 쉬워진다고 

하였다. 리샤오룽은 통역수업 경험이 없는 학부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통역준

비를 한 경우, 통역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

룹이 통역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들어 통역연습이 수월하였으며, 특히 준비 없이 

통역에 임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높아 통역 정확도와 완성도가 상승하였고 아이

플라이텍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히 회의통역과 문화 관련 통역에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쩌우빙과 왕빈화(邹兵, 王斌华 2014)와 장웨이는 음성인식 중에 특히 ‘말 이외

의 소리 나는 대화(audible communication beyond words)’라는 부언어(副言語)에 

주목하였는데 부언어는 음질, 음폭, 음조, 음색 등을 비롯하여 정지, 주저, 자기수

10) 장애리(2019: 164)는 아이플라이텍이 중국 음성인식, 합성, 평가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

는 중국 최대의 AI음성기술업체로 현재 휴대용 통역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11) 린샤오무(2013)는 통번역 석사 재학생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음성인식 자막의 딜레이 조절, 원문

과 번역문의 노출 조절, 자막 분량의 다소 조절 등에 따라 통역 수준이 달라지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12) 주즈창은 석사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룹과 통역 내용의 배경지

식과 용어만 숙지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숫자의 난도가 올라갈수록 보조프로그램 사용

자의 정확도와 유창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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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끊김, 말의 중첩 등이다. 부언어는 통역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통역어체와 

통역 스타일 교육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코퍼스 구축에 있어서 부언어 정보의 전사

와 표시 방식이 중요시되는데 쩌우빙과 왕빈화는 중국에서 부언어의 전사와 표시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전사 및 표기에 있어 주의할 사항, 
전사 및 표기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장웨이(2015: 28)는 부언어는 통역사의 구어

체 표현에 대한 특별한 속성으로 통역사의 원본 정보 파악 수준과 통역어 산출에 

대한 통역사의 통제 수준을 반영하므로 통역사가 지닌 다양한 수준의 부언어적 특

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형성 원인을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부언어 연구는 통역사 집단차이 연구의 새로운 

분야일 뿐만 아니라 통역능력과 통역전략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으

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통역 교수방법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통역 교육에 있어서 부언어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생을 평가해야 하

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통역 내용을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는 시각화된 자

료로 보는 것이 피드백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 편집기능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통역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교수자가 정확한 피드백 및 평가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역교육을 위해서는 자동 편집기능이 구동되지 않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하며, 부언어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는 부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

하다.13) 

7. 결론  

중국의 정보기술과 통역교육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중국에서는 서양의 연구 

추세를 전범으로 삼아 통역교육의 보조 역할 정도였던 정보기술이 통합단계를 거

쳐 교육 지형을 바꾸는 융합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13) 류젠과 후카이바오(刘剑, 胡开宝 2015)는 네덜란드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Nijmegen)에서 개발한 ELAN(EUDICO Linguistic Annotator)를 소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비디

오 및 음성 자료에 대해 전사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시각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사 도구로 통역

의 휴지, 머뭇거림, 내용 보충, 발음의 연장, 발음이상 등은 물론 손짓언어에 관련해서도 주석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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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교육을 비롯하여 최근 혁신적인 교육으로 평가받는 플립러닝과 하이브리드러

닝 통역교육모델 설계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현재 중국 통역교

육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수준이 서양 수준 즉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중국은 코퍼스 구축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상해교통대, 북경외

국어대, 홍콩이공대, 광동외국어무역대학 등에서 각각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규모

의 통역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통역교육에 맞는 코퍼스로 업그레

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척에는 국

가 수준의 계획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평가 분야에 있어서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를 통한 평가를 넘

어서서 번역문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이르

렀는데 이는 이런 자동평가가 가능한 풍부한 원자료 코퍼스 및 정확한 평가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여겨진다. 이러한 수준은 음성인식 프로그램 사용

에 있어서 음성뿐 아니라 음성 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역시 전사하고 표기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에

서는 통역교사가 통역 역량이나 교육적 역량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재 중국의 통역교육에 이러한 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험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 경향을 보면 앞으로 이런 

실험들이 통역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될 것이라는 인

식이 확고해 보인다. 이들의 실험은 가설이 아니고 서양에서 검증된 전범이며 앞

으로 중국에서 달성할 목표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따르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연구자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서양이나 중국, 일본에서 구축한 대규모 

코퍼스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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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중과학 번역은 과학기술 번역(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이다(Olohan 2016: 173). 전문적인 과학기술 번역의 담화가 

혁신적이고 중요한 발명이나 발견을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대중과학 

번역은 대중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결론에 이르게 된 주요한 근거에 대

해 대중에게 알리며 과학 연구의 상당수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주의를 끄는 목적으로 작성된 장르에 대한 번역이다(Olohan 2016: 173-174). 
대중과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문용어 관리

(Rogers 2007), 지식 전파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Montgomery 2000; Fan 2006), 링
구아 프랑카로서 영어의 역할(House 2006), 은유 연구(Shuttleworth 2011), 작가-독
자 상호작용(Liao 2011) 정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외의 대중과학 번역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Olohan 2007). 국내에서 대중과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유일하게 과학 분야의 텍스트를 대상

으로 한 연구로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을 고찰한 연구

(이근희 2008)가 있을 뿐이며, 이 역시 한국기술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대중과학 번역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 흐름을 살펴볼 때 대중과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의 간극을 메우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중과학 장르는 대중과학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바로 글을 쓰는 사람은 해당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며 글을 읽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독자라는 점이다(Liao 2011: 349-350). 이러한 구조

는 저자와 독자 간 특수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해당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가 가능한 한 쉽게 전문적인 내

용을 설명하게 되는 식이다. 그렇다면 대중과학 장르의 글이 번역될 때 번역사와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 사이에도 저자-독자 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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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번역사 또한 전문가인 저자와 일반인인 번역 텍스트 독자 사이에서 상호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Liao 2011: 349). 이 과정에서 번역사는 번역 

텍스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번역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22년부터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오픈AI의 ChatGPT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계번역 분야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기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NMT) 엔진과의 차이라면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명령어 또는 지시어를 통해 기

존 번역기의 획일화된 한 가지 번역 대안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의 번역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한겨레신문 2023).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프롬프트 입력에 따

라 ChatGPT에게 대중과학 번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분명히 인식하도

록 한 뒤 번역을 수행하도록 하면 ChatGPT 역시 번역 텍스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과 유사한 전략을 취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번역･발간되는 대표적인 대중

과학 번역 잡지인 <BBC Science>의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인간과 ChatGPT가 각각 어떠한 번역 전략을 취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사적 장치나 번역 전략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

로 명시화(explicit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명시화와 관련된 논의

명시화라는 용어는 비네와 다르벨네(Vinay and Darbelnet 1995)에 의해 처음 소

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명시화는 ‘원문에 암시적으로 존재하지만 맥락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정보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번역 기법’이다

(Vinay and Darbelnet 1995: 342). 이후 블럼-컬카(Blum-Kulka 1986: 19)가 번역 과

정에서 수반되는 인지적 노력으로 인해 원천 텍스트 대비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성

이 증가한다는 요지의 명시화 가설을 제시했고, 원래 목표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대비 번역문에서 명시성의 정도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베이커(Baker 1993, 
1996)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명시성의 증가 현상을 ‘번역 보편소’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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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Baker 1993: 243).
베이커(1993)에 이어 명시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명시화

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명시화를 분석할 수 있는 세부 분류

가 없다는 점이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클라우디(Klaudy 1998)의 명시화 분류는 명시화 연구에 있어서 큰 진척을 가

지고 왔다. 클라우디(1998: 80-85)는 명시화 전략을 크게 의무적 명시화(언어의 통

사 및 의미 구조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명시화), 선택적 명시화(텍스트 

구성 전략의 차이와 언어 간 선호하는 문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명시화), 화용론

적 명시화(문화 간의 차이로 야기되는 명시화), 번역 내재적 명시화(번역 과정 자

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명시화)의 네 가지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한편 클라우디와 캐롤리(Klaudy and Károly 2005)는 번역에서의 명시화와 암시

화(implicit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작용적 대칭성(operation symmetry), 즉 L1
→L2 번역시 명시화가 이루어졌다면 L2→L1 번역 시 그만큼의 암시화가 이루어

진다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영어-헝가리어 코퍼스를 대상으로 명시

화와 암시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클라우디와 캐롤리(2005: 18)는 이 과정에서 명시

화는 추가(addition) 또는 구체화(specification)로 나타나며, 암시화는 누락

(omission) 또는 일반화(generalisation)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1998)와 클라우디와 캐롤리(2005)의 명시화 분류는 다수의 연구에 영

향을 미쳤다. 몇 가지 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페레고(Perego 2003)는 헝가리어-이
탈리아어 자막 번역을 대상으로 세귀노(Séguinot 1988)와 클라우디(1998)의 개념

을 적용하여 추가와 구체화의 두 가지 면에서 문화와 관련된 명시화, 채널과 관련

된 명시화, 감소와 관련된 명시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베스터아거(Vesterager 2017) 
또한 클라우디와 캐롤리(2005)에 따라 스페인어-덴마크어 법률 번역에서 명시화 

양상을 분석하면서 명시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며 새로운 요소의 추가(양적 

증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화(질적 증가)의 두 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난

다고 정의했다(Vesterager 2017: 110). 
상기에서 언급한 자막 번역과 법률 번역 외에도 해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번역

을 대상으로 명시화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크뤼거(Krüger 
2016)는 과학기술 번역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전문성 정도가 명시화의 양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전문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명시화의 빈도도 높

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히메네즈-크레스포(Jiménez-Crespo 2011)는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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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제이션 결과물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특수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

고 웹사이트의 번역에 있어서도 명시화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웹사이트

의 번역 역시 원래 목표언어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비해 명시화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명시화 연구의 경우, 다소 문학 분야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안미영(2018)이 채식주의자와 영역본인 The Vegetarian에서 명시화 전략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한국어-영어 12쌍을 뽑아 어휘, 의미, 화
용 층위에서 등가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고 명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들

과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한정은(2020)은 빛의 제국
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명시화 유형을 의무적 명시화와 선택적 명시화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의무적 명시화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명시화와 결속구조의 

전이가, 선택적 명시화에는 관형구가 절로 변화, 문장의 길이 조정, 능동문의 피동

문 전환, 평가어 삽입 등이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김자경(2021)은 그래픽 노블 

풀의 영역본에 나타난 명시화 현상을 체계기능언어학의 경험적, 상호적, 구성적 

메타 기능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명시화 양상의 분석 대상이 되는 장르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으리라는 여겨진다. 특히 전문가 저자와 일반인 독자라는 독

특한 관계의 구조를 이루는 대중과학 장르에서 글이 번역될 때 번역사와 독자 간

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명시화 현상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대중과

학 장르에서의 번역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중과학 번역 중 표제에 한정해서 명시화 전략을 살펴보고

자 한다. 표제는 최소한의 어휘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

을 목적으로 하므로(Baskette et al. 1986; Reah 2002) 본문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다. 표제 번역의 연구는 주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관련하

여 킴(Kim 2003: 145-166)은 표제가 본문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기능 외에도 다양

한 수사적 장치를 이용하거나 해석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번역사가 추가(addition), 
구체화(specification), 문체의 변이, 자국화(domestication) 등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술한다. 강지혜(2008) 또한 시사잡지 <뉴스위크 한국판>의 표

제에 대해 표제가 번역되기보다는 주로 새롭게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나 이를 일종

의 ‘번역’으로 간주하고 재맥락화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강지혜(2008: 7-43)에 

의하면, 표제의 번역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은 주체화, 명명, 지시의 전환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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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의 전환 및 첨가, 명시화, 화행의 전환, 직접인용의 첨가 및 전환으로 다양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을 때, 표제의 번역이 다른 부분의 번역에 비

해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점과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구
체화 형식의 명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대중과학의 표제 번역으로 한정해서 보고자 한다.

2.2. ChatGPT 번역에 대한 연구

ChatGPT가 등장한 시점이 2022년 후반임을 고려할 때, ChatGPT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해외의 

경우 펑 외(Peng et al. 2023)는 ChatGPT의 번역 성능을 구글 번역과 비교하였으

며, 주요 언어 조합이나 언어 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결과물이 구글 번역과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으나 저자원 언어(low resource languages), 특히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 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일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을 내렸다. 헨디 외(Hendy et al. 2023) 또한 ChatGPT의 품질 수준이 기존의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NMT)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 다양한 언어 조

합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펑 외(2023)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언어 조합에

서의 번역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나 저자원 언어에 대해서는 제한된 성능을 보

인다고 결론지었다. 헨디 외(2023)는 자동평가 외에 인간에 의한 수동평가를 병행

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ChatGPT의 성능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스탭과 아라비(Stap and Araabi 2023) 또한 ChatGPT의 저자원 언어를 포

함하는 언어 조합에 대한 번역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펑 외

(2023), 헨디 외(2023)와 마찬가지로 저자원 언어 조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여전

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출판된 ChatGPT 관련 연구

들은 대부분 ChatGPT가 번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ChatGPT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그 수가 많지

는 않지만 오히려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품질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곽은주 외(2023)가 

ChatGPT의 번역 품질을 살펴보았다. 곽은주 외(2023)는 ‘AI 학습용 말뭉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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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수행한 최종 결과물 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한 5개 분야의 상위 300개 

세그먼트 데이터를 수합한 총 1,500개 한국어 세그먼트에 대해 범용 MT와 

ChatGPT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MTPE 결과물을 참조 번역으로 하여 BLEU 점
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범용 MT가 ChatGPT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BLEU 점수를 보였다. 
한편 이유정(2023)은 김소월의 시를 번역하는 데 ChatGPT를 적용하여 번역 과

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유정(2023)은 ChatGPT에서 단순 누

락의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심지어 반어, 역설, 반복과 대칭 등의 시적 의

미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번역하는 것 또한 가능한 반면, 고유어 처리 능력, 표기

법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박수정과 최은실(2023) 또한 

ChatGPT를 문학 번역에 적용한 연구 사례다. 박수정과 최은실(2023)은 채만식의 

소설 치숙과 태평천하에 대한 인간 번역, 구글 번역, ChatGPT 번역 결과를 

비교하면서 Chat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물론 문

학 번역 내에서도 고도의 번역 전략을 요하는 아이러니 번역에 대해 구글 번역이

나 ChatGPT 번역이 인간 번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ChatGPT의 경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ChatGPT를 교육에 적용한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선화(2023)는 통번역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ChatGPT를 활용한 번역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학생들은 ChatGPT를 사용하여 소설 1982년생 김지영의 일부를 번역하는 과

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론 ChatGPT가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화적 요소에서 오역하는 등 문제도 다수 있었지만 프롬프트 작성 조건을 구체화

해서 제시한 결과 번역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품질평가 또는 문학 번역에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연구 흐름에 있어

서 대중과학이라는 기술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연구 범위의 다양

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과학 및 기술 전문 월간 대중과학 잡지인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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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의 2023년 1월호부터 10월호까지 10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

로 10권에 등장하는 각 영어 표제를 수집하였으며, 호별로 중복되는 표제는 한 번

만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184건의 영어 표제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인간 번역 데이터는 과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사가 184건의 영어 표제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번역사가 번역

에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표제들이 대중과학 잡지 기사의 제목이며 일반인이 주요

한 독자층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반드시 원문에 붙어서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번역해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독자의 이

해를 돕거나 독자의 관심을 끌거나 원문이 쓰인 영국과 번역문이 배포될 한국 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번역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

로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으므로 표

제 번역의 오역을 따로 지적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사실 BBC Science는 한국에서 <BBC Science>로 번역 및 출간되기 때문에 상기

에서 수집한 184건의 영어 표제에 대한 한국어 표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

만 <BBC Science>의 한국어 표제가 사람에 의한 번역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명시화 전략에 대해 번역사가 사전에 지시를 받거나 인

지 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교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ChatGPT 번역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 원문 184건의 표제에 대해 각각 

ChatGPT로 하여금 한국어 번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ChatGPT 번역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atGPT-4를 사용하였으며 2024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ChatGPT에게 번역을 명령 시 우선 번역할 내용이 대

중과학 잡지의 표제임을 분명히 인지시켰으며, 분석 시 명시화의 키워드로 활용할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 차이 해소]를 고려하도록 프롬프트로 명령하여 

ChatGPT가 연구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ChatGPT의 번역 역시 본 연구의 초점이 오역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역을 따로 수정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ChatGPT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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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인간 번역을 위한 사전 지시 사항 및 ChatGPT 번역을 위한 프롬프트에

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중과학 잡지의 표제에서 명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즉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 차이 해소로 

분류했다. 
독자 이해의 경우 대중과학 장르의 기본적인 특징이 전문가 저자와 일반인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Liao 2011: 349)이라는 데 착안하여 대중과학의 표제 번역에 있

어서 번역사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전문지식 간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전문

가가 쓴 원문을 일반인인 번역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화하여 번역하리라

는 가정 하에 명시화의 키워드로 꼽았다. 독자 이해를 위한 명시화의 경우,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또는 약어, 어려운 개념을 번역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례를 포함한다.
두 번째, 관심 끌기는 표제의 역할이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분위기

를 표현하고, 기사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독자의 관심을 본문으로 이끄는 데(강지

혜 2008: 8) 착안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명시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키워드로 추가하였다. 물론 원문에 없는 내용을 번역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명시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 한정해서 인

간 번역 시 번역 지시 사항에서 자유롭게 번역해 줄 것과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을 명시했으며, ChatGPT에게도 [관심 끌기]를 키워드로 입력하였다는 점에서 

인간과 ChatGPT 모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명시화 전략을 어느 정도 채택할 

것으로 보았다. 관심 끌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전문적인 내용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 설명이 필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원문의 내용이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차이 해소는 BBC Science가 쓰여진 영국과 번역문인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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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가 배포되는 한국 간 문화적 차이가 크므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명시

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가정에 따라 키워드로 추가하였다. 영국 문화에서는 당연하

고 흔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을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구체화해 준 사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추가하여 번역한 사례를 

포함한다. 
또한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 차이 해소의 세 가지 키워드 하에 명시화에 

관한 선행연구(Perego 2003; Klaudy and Károly 2005; Vesterager 2017 등)를 참고

하여 구체적인 명시화의 전략으로 추가와 구체화를 하위 분류로 상정하였다. 
상기의 설명을 정리하면 본고의 명시화 분석 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대중과학 잡지의 표제 번역에 있어서 명시화 분석 틀

키워드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적 차이 해소

명시화 전략
추가

구체화

추가

구체화

추가

구체화

상기의 분석 틀에 따라 184쌍의 영어 원문 제목과 한국어 인간 번역, 그리고 한

국어 ChatGPT 번역1)을 우선 대분류의 키워드에 따라 분류한 후, 각 키워드 하에

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시화 전략을 구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총 184쌍의 영어-한국어 표제를 분석한 결과,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에 나

타난 명시화의 총수는 각각 35건과 73건으로 인간 번역에 비해 ChatGPT 번역이 

2배가량 많은 수에서 명시화 전략을 채택한 경향을 보여 인간에 비해 훨씬 더 적

극적으로 명시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

키워드별 명시화 건수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인간 번역에

서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적 차이 해소]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하여 골고

1) 분량상 전체 184쌍의 번역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서 가급

적 다양한 사례를 들어 결과를 설명하였다.
2) 전체 개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분석은 따로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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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명시화 현상이 나타난 반면, ChatGPT의 경우, [관심 끌기] 키워드에서 명시화 

현상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키워드별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명시화 건수 

한편 키워드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인간 번역의 경우, 세 가지 키워드가 비교적 골고루 나

타나는 가운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명시화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ChatGPT의 경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명시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우세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의 차이를 통해 인간 번역사는 표제의 번역 

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을 가장 우선시하는 반면, ChatGPT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목적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2. 백분율로 나타낸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명시화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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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소절에서는 키워드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번역과 ChatGPT 간 명

시화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독자 이해

전문가인 저자와 일반인인 번역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번역사

가 개입하는 독자 이해를 위한 명시화와 관련해서 우선 추가와 구체화의 건수는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이 각각 아래 <그림 3>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3. 독자 이해 관련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구체적인 명시화 건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명시화 전략을 사용한 표제의 수에 있어서 

ChatGPT가 인간 번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해와 관련

된 절대적인 명시화 건수가 비슷하다는 점은 ChatGPT에 비해 인간 번역이 독자의 

이해를 위해 명시화 전략을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인

간 번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전략을 주로 사용한 반면, ChatGPT는 

인간 번역에 비해 추가 전략과 구체화 전략의 사용 차이가 크지 않았고, 독특하게 

추가와 구체화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간 번역에서 구체화를 통한 명시화 전략은 아래 <예 1>, <예 2>와 같은 경우

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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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ST] IBS MAY BE CAUSED BY BODY’S INABILITY TO COPE WITH GRAVITY

[Human-TT] 과민성대장증후군, 신체가 중력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어

<예 2>
[ST] WHAT IS GUTTATION?

[Human-TT] 잎맥의 끝에 물이 맺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상기의 <예 1>을 보면 원문의 ‘IBS’는 일반인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

운 약자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번역사는 이 약자를 풀어서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번역하여 일반인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예 2>의 경우, ‘GUTTATION(일액현상)’
이라는 전문용어에 대해 번역사가 그 뜻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잎맥의 끝

에 물이 맺히는 현상’으로 번역하였다. 인간 번역에서 구체화는 이와 같이 약어로 

표시된 용어(예를 들어, JWST, ESA, HRT 등)를 풀어서 번역하거나 일반인이 이

해하기 어려울 법한 전문용어(예를 들어, Day Zero)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ChatGPT에서 또한 인간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표현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의 명시화 전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예 3>이 여기

에 해당한다. 

<예 3>
[ST] HOVERBIKES ARE HERE

[ChatGPT-TT]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이제 현실에

<예 3>에서 ‘HOVERBIKE’라는 표현이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ChatGPT가 이를 ‘호버바이크’가 아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로 풀어서 상세하게 

번역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번역과 같은 구체화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 한편 ChatGPT 번역

에서는 구체화 전략을 사용 시 추가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

났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 <예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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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ST] WHAT IS GUTTATION?

[ChatGPT-TT] 이슬맺힘 현상, 자연의 숨은 눈물이란?

상기의 <예 4>를 보면 ‘GUTTATION’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이 단

어를 ‘이슬맺힘 현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에 더해 원문에는 없는 정

보인 ‘자연의 숨은 눈물이란’이라는 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추가하는 경향이 구체화와 함께 빈번하게 일

어난 점이 인간 번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또한 인간 번역과 달리 약어로 

표시된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한 경우는 ChatGPT에서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

었다.
한편 추가의 경우, 인간 번역은 대개 아래와 같은 <예 5>, <예 6>의 경우가 일

반적이었다.

<예 5>
[ST] JAMES WEBB'S FIRST YEAR IN SPACE

[Human-T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우주에서의 1년

<예 6>
[ST] HUBBLE SPOTS BLACK HOLE TWISTING A STAR INTO A DOUGHNUT 
SHAPE, THEN CHOWING DOWN ON IT

[Human-TT] 허블 우주 망원경, 별을 도넛 모양으로 휘게 만들고 이를 집어 삼키는 블

랙홀을 발견하다

‘JAMES WEBB’이나 ‘HUBBLE’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

가 ‘망원경’이라는 사실을 일반인인 독자가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번

역사가 추가 전략을 통해서 각각 ‘웹 우주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래 <예 7>과 같은 추가 전략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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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
[ST] THE ENDURANCE HAS BEEN SITTING AT THE BOTTOM OF THE 
WEDDELL SEA FOR 107 YEARS

[Human-TT] 107년 동안 남극 대륙의 웨델 해 해저에서 잠자던 영국 새클턴 탐험대

의 인듀어런스 호

‘인듀어런스 호’가 일반인인 독자가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배경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긴 번역사가 간략하게나마 ‘인듀어런스 호’와 관련된 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Large Hardon 
Collider’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입자 가속 충돌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로, ‘thylacine’을 ‘태즈메이니아 섬에 서식했던 늑대인 사일라신’으로 번역

하는 등의 사례에서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인간 번역에서의 추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이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독자의 이해가 어렵거나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 것과 같이 

ChatGPT에서의 추가 역시 제목에 사용된 표현이 그 자체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

다고 생각될 때 표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 8>
[ST] WHY SCHRÖDINGER’S CAT IS STILL THE MOST CONTROVERSIAL 
THOUGHT EXPERIMENT IN SCIENCE

[ChatGPT-TT] 물리학의 미스터리,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여전히 수수께끼를 남긴다

<예 9>
[ST] THE THREAT OF DAY ZERO

[ChatGPT-TT] 점점 다가오는 물의 날, ‘제로 데이’의 위협

<예 8>과 <예 9>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구와 절이 추가된 사례다. 
<예 8>에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기 위해 고

안된 사고 실험3)에 대해 ‘물리학의 미스터리’라는 구를 덧붙였다. 한편 <예 9>에

3) https://news.koreadaily.com/2023/12/08/society/opinion/20231208125948232.html(2024.4.2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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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시의 수도꼭지가 모두 메마를 정도로 물이 완전히 바닥나 하루 물 사용량

이 0에 가까운 상태4)인 ‘데이 제로’를 설명하기 위해 ‘점점 다가오는 물의 날’이라

는 절을 추가하였다. 

4.2. 관심 끌기

기사 표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 모두 추가와 구체화를 통한 명시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관심 끌기

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인간 번역의 경우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명시화 전략

을 구사할 때 대부분 구체화를 선택한 반면 ChatGPT의 경우 추가 또는 추가와 구

체화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빈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고, 둘째, 
ChatGPT 번역의 명시화 중 대부분이 이 관심 끌기 분류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아래 <그림 4>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4. 관심 끌기 관련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구체적인 명시화 건수

특히 관심 끌기의 분류에서 인간 번역의 추가는 그 숫자가 적을뿐더러 짧은 구 

정도의 소극적인 추가가 전부였으며, 이러한 양상이 전체 명시화 중 단 두 건으로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다.

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0313.html(2024.4.2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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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ST] THE HIDDEN ROOMS OF TUTANKHAMUN’S TOMB

[Human-TT] 투탕카멘 무덤의 숨겨진 방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 11>
[ST] SOMETHING WRONG WITH GRAVITY

[Human-TT] 당신이 알고 있던 중력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상기의 <예 10>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서술어구를 추가하여 독자의 궁금증

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예 11>은 ‘당신이 알고 있던’이라는 ‘중
력’을 꾸며주는 수식어구를 추가하여 독자를 글에 좀 더 가까이 데리고 오는 방식

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인간 번역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추가의 예

가 이 두 가지 외에 더 없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추가가 자유롭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전 지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명시화 전략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ChatGPT 번역에서는 관심 끌기의 분류 하에 추가 전략을 사용하여 

명시화를 한 사례가 전체 명시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전략

(<그림 4> 참조)으로 매우 흔하게 눈에 띄었으며, 추가하는 내용 또한 간단한 단어

에서부터 구, 심지어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예 12>
[ST] LAUGHING GAS: IS IT HARMFUL, AND WHY DO POLITICIANS WANT 
TO BAN IT?

[ChatGPT-TT] 웃음가스: 그 위험성과 금지를 요구하는 정치가들의 속내

<예 13>
[ST] OUR WISHLIST

[ChatGPT-TT] 바람 속에 쓴 희망의 목록

<예 14>
[ST] Q&A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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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TT] Q&A 스페셜: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기의 <예 12>는 ‘속내’라는 명사를, <예 13>은 ‘바람 속에 쓴’이라는 형용사

구를, <예 14>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한 사례다. 
특히 ChatGPT 번역에서는 <예 14>와 같이 원문에는 없는 부제를 추가하여 독자

의 관심을 끄는 전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으며, 이러한 부제는 명사구에서 문

장까지 그 형태와 길이 또한 다양하였다. 추가되는 부제의 위치는 주로 표제의 제

일 앞, 또는 제일 뒤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ChatGPT의 대범한 추가 전략은 독자로 하여금 표제를 읽고 해

당 기사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예 15>
[ST] WHAT’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COOK THE 
CHRISTMAS TURKEY?

[ChatGPT-TT] 절약 요리의 정석: 경제적인 크리스마스 칠면조 레시피

<예 15>의 경우 실제 기사는 칠면조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뿐, 칠면조 요리가 ‘절약 요리의 정석’ 또는 ‘절약 요리의 대

표’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ChatGPT 번역만 보면 독자는 

칠면조 요리가 마치 ‘절약 요리의 정석’인 듯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화의 경우 인간 번역에서는 추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독자를 글로 끌어

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아래 예와 같이 원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원문의 문장 형태를 바꾸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

하거나 독자를 글에 좀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꾀하였다.

<예 16>
[ST] WE NOW KNOW MORE ABOUT THE DAY THE DINOSAURS DIED

[Human-TT] 공룡이 멸종한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기의 <예 16>이 대표적인 예로, 원문의 ‘WE NOW KNOW MORE’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평서문이었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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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외에도 평서문을 청유문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사례

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ChatGPT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취한 구체화는 충실하게 표현

에 집중되어 있다. 

<예 17>
[ST] THE MALE PILL IS GETTING CLOSER

[ChatGPT-TT] 남성용 피임약, 출시 일보 직전

<예 18>
[ST] ARE WE DONE WITH NFTS?

[ChatGPT-TT] NFT 열풍, 흐릿해지는 끝자락?

<예 17>과 <예 18>에서 보여지듯이 ChatGPT는 표제에서 자주 쓰일 법한 ‘출시 

일보 직전’ 또는 ‘열풍’과 같이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으로 원문을 구체

화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구체화 전략을 사용한 사례의 대부분이 <예 

17>이나 <예 18>과 같이 표현에 국한되어 있을 뿐 인간 번역과 같이 문장의 형태

를 변형하는 등 고차원의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ChatGPT의 경우 관심

을 끌기 위한 추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화 역시 그 수위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 많은 경우 표제와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 19>
[ST] Magic mushrooms

[ChatGPT-TT] 버섯이 마법처럼 들려주는 이야기

 

상기 <예 19>에서 원문의 ‘Magic’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마법과 같

은’ 정도의 뜻이다. 따라서 표제는 ‘마법과 같은 버섯’, ‘마법과 같이 신기한 버섯’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반해 ChatGPT 번역은 이를 ‘버섯이 마법처럼 들려주는 이

야기’로 구체화하여 기사의 내용이 신기한 버섯을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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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버섯이 무언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4.3. 문화적 차이 해소

원문인 BBC Science가 쓰여진 영국과 한국어 번역문이 발행될 한국 간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 모두 명시화 전략을 사용하였으

나 전체 명시화 전략이 사용된 개수 대비 백분율 비중으로 보았을 때 인간 번역이 

ChatGPT에 비해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시화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한편 인간 번역과 ChatGPT 모두 대체

로 구체화를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양상을 

아래 <그림 5>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5. 문화적 차이 해소 관련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구체적인 명시화 건수

인간 번역에서 추가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해소한 경우는 아래 <예 20>의 단 

한 건으로 영국 독자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나 한국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개

념에 대해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는 방식이었다. 

<예 20>
[ST] MINIATURE T-1000-STYLE ROBOT CAN SHIFT BETWEEN LIQUID 
AND SOLID STATES

[Human-TT]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로 변화 가능한 터미네이터 T-1000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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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예 20>에서는 ‘T-1000’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등장인물임을 알리기 

위해 ‘터미네이터의’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 전략은 원천 텍스트의 문화와 

목표 텍스트의 문화 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인간 번역에서 구체화는 주로 BBC Science가 발행된 영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화적인 표현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바꾸어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 21>
[ST] SOCIAL ANXIETY: HOW TO DEFEAT THE DREAD OF PARTY 
SEASON

[Human-TT] 사회적 불안: 무대공포증을 이겨내는 방법

<예 21>의 ‘PARTY SEASON’은 파티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은 한국 독자들에

게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사는 이를 ‘무대공포증’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독

자들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례로 구체화하였다. 
ChatGPT 번역은 소수의 사례에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표현들을 구체화를 통해 명시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예 22>
[ST] PUPS IN SCRUBS: DOGS COULD MAKE CHILDREN’S HOSPITALS 
BETTER FOR EVERYONE

[ChatGPT-TT] 치유를 돕는 귀여운 파트너, 강아지 의사의 특별한 효과

<예 23>
[ST] CAT GOT YOUR TONGUE?

[ChatGPT-TT] 말을 잃었다면? 말이 없어지는 순간

<예 22>의 경우 ‘PUPS IN SCRUBS(수술복을 입은 강아지들)’이라는 표현이 한

국어 독자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생소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치유를 돕는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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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 번역하였으며, <예 23>의 경우 ‘CAT GOT YOUR TONGUE?(왜 말을 

못해?)’와 같이 숙어적인 표현을 한국어 문화권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

미만 살려서 ‘말을 잃었다면? 말이 없어지는 순간’으로 구체화하여 번역하였다. 
<예 22>를 인간 번역은 ‘수술복을 입은 강아지’, <예 23>을 ‘혀는 어디다 빼뒀어?’
로 번역했음을 고려해 본다면 ChatGPT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번역은 훨씬 더 원

문의 표현에서 멀어져서 그 의미만 살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대중과학 잡지 BBC Science의 2023년 1월호에서 10월호 10권
을 중심으로 표제를 수집하여 총 184건의 영어 표제를 대상으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에서 명시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

석하여 보았다. 동일한 번역 지시 사항 하에 인간 번역사에 의한 인간 번역을 수집

하고, 한편으로 ChatGPT 번역을 수집하여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 간 명시화 

전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적 차이 해소의 세 가지 키워

드를 중심으로 각 키워드 하에 명시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추가와 구체화를 기준

으로 삼아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에서 나타나는 명시화 현상의 종류를 파악 

및 분석하였다. 
우선 명시화 현상이 나타난 표제의 수는 인간 번역이 35건, ChatGPT 번역이 73

건으로 전체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인간 번역 대비 ChatGPT 번역의 명시화 번역

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한 조건 하에서 번역 시 인간에 비해 ChatGPT가 훨

씬 더 적극적으로 명시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키워드별 분포에서도 인간 번역과 ChatGPT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인간 

번역의 경우, 독자 이해 > 관심 끌기 > 문화적 차이 해소의 순으로 명시화 전략을 

펼친 반면, ChatGPT의 경우 관심 끌기가 절반 이상의 월등한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독자 이해 > 문화적 차이 해소 순으로 명시화 전략을 보였다. 
독자 이해와 관련해서 인간 번역의 추가를 통한 명시화는 단어 하나로 그 단어

가 나타내는 바를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망원경’과 같은 단어를 추가하여 

해당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으며, 독자에게 배경지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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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여겨지는 어휘에 대해 번역사의 판단 하에 일정 분량의 배경지식이 추가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개념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추가는 ChatGPT에

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명시화로 배경지식의 추가에 있어서 인간 번역사는 

ChatGPT에 비해 좀 더 과감한 경향을 보였다. ChatGPT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독

자에게 생소할 법한 표현에 대해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구체화의 경우, 인
간 번역은 전문용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약어를 풀어서 표현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ChatGPT의 경우 전문용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경우는 

볼 수 있었지만, 약어를 풀어서 설명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ChatGPT에서는 인간 번역과 달리 추가와 구체화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인간 번역과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관심 끌기와 관련해서 인간 번역은 추가의 경우 단 2건에 불과했으며, 2건 모두 

독자를 기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명시화 전략을 취했다. 한편 

ChatGPT는 전체 명시화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관심 끌기에서 상당히 대

범한 전략을 펼쳐 추가에서 명사, 구, 심지어 문장까지 추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로 표제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추가되는 내용을 부제 형식으로 붙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대범한 추가 전략은 때로 독자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ChatGPT의 명시화 전략이 관심 끌기에는 효과적일지 모

르나 정확성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구체화도 마찬가지로 

인간 번역은 독자를 글로 끌어들이려는 분명한 목적하에 원문을 구체화하는 동시

에 문장 구조를 변형하는 고차원적인 시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ChatGPT는 온

전히 표현에 치중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화에서 역

시 기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시사할 수 있는 표제가 만들어짐으로써 독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을 여러 차례 만들어 내었다. 특히 관심 끌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ChatGPT의 추가와 구체화에서 두드러진 이러한 문제는 펑 외(2023)에서 

언급한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 해소와 관련해서 추가는 인간 번역에서만 단 한 건 나

타나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추가 전략은 매우 드물게 활용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인간 번역은 영국의 실정에 맞는 표현을 중립적인 표현 또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구체화를 시도하는 경향을 보

였다. ChatGPT 역시 주로 구체화 전략을 활용하여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였는데, 
인간 번역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ChatGPT가 인간 번역에 비해 문화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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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화하여 의미만 드러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중과학 장르의 표제 번역에 있어서 인간 번역에 비해 ChatGPT가 

훨씬 적극적으로 명시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hatGPT의 경우 

인간 번역과 달리 독자의 관심을 끄는 목적으로 표현에 치중한 명시화 전략을 상

당히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론 독자의 관심을 효율적으로 끌 수

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여 오히려 기사의 내용을 

호도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ChatGPT를 번역에 사용할 때 그럴듯한 표현에 현혹되기보다

는 번역 결과물이 원문에서 지나치게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의 단독 분석으로 진행한 연구이기에 

주관적일 수 있고, 또한 일반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한편 더 다양한 표본을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겠으며,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다른 기계번역 엔진들과의 비교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명

시화 전략 이외에 다른 번역 전략에서 나타나는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양

상 차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우리라 여겨진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명시화 연구에 있어서 그 대상을 대중과학 

장르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hatGPT의 

번역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기

점으로 대중과학의 번역에 대한 연구 및 ChatGPT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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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한중 번역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선택 연구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공수(Su Kong)
이화여자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출발점은 문두인 테마이다. 테

마는 절 안에서 문두로서 강조의 기능을 하고 후행 부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텍스트적 기능을 갖는다. 절 밖에서는 선행절의 재수용을 통해 텍스트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문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듯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이 텍스트적 

기능을 가지며 저자의 의도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실제 번역 현장에서는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테마를 단순히 절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써 부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생성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들

이 종종 발견된다. 설령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출발어

와 도착어의 테마 관련 언어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도착어 언어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하거나 출발어 텍스트의 의도를 간과하는 선택할 수 있다. 특

히 한국어와 중국어처럼 통사적 규범과 언어적 관습 등에 유사성과 상이성을 공존

하는 언어쌍인 경우 선택의 미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한중 번역에서 테마와 테

마 전개방식 선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특징에 대한 연구와 번역된 중국어 텍스트의 

테마 선택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분포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텍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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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유형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 테마 변이 양상과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테마 선택의 특징 및 시사점은 무

엇인가?

2. 연구 방법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분석 기준 설정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특징 및 한중 번역 시 테마 및 테

마 전개방식 선택의 특징을 찾기 위해 우선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조작적 정의,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유형,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설정 기준, 테마 번

역을 고찰했다. 

조작적 정의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테마 이론을 토대로 테마를 문두성을 필

수적으로 가지며 문맥에 텍스트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체계기능언어학

의 문두성 중심 테마 이론을 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 언어인 한국어와 중국어

가 각각 SVO, SOV 언어여서 해당 이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두성

이 구정보성이나 대하여성을 테마의 필수 특성으로 간주하는 다른 주장에 비해 객

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에도 적합하다. 

테마의 유형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테마 이론을 적용하여 테마를 메타적 기

능에 따라 화제적 테마, 텍스트적 테마, 대인적 테마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일차적 

테마 유형이며 더 세부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성분에 따라 화제적 테마는 

참여자 테마, 상황요소 테마, 동작 자체 테마로, 텍스트적 테마는 시간, 첨가, 원인, 

반의 의미관계로, 대인적 테마는 양상 부가어, 감탄사, 호격어로 구분하였다. 

테마 전개방식은 단스(Danes: 黄国文 1988)의 이론을 토대로 하되 체계기능언

어학의 테마 이론의 분석 단위 등 선행연구를 접목하여 정의했다. 테마 전개방식

은 후행절의 테마나 레마가 선행절의 재수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속형, 단독

선형, 교차형, 레마집중형, 혼합형, 간극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수용을 위한 응

결 장치는 동어반복, 바꿔쓰기, 대명사, 생략, 명시, 일부-전체, 부분-부분, 파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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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설정 기준은 테마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하되 선행연

구 및 예비분석을 통해 보완하였다. 한국어의 화제적 테마는 ‘은/는’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은/는’이 없을 때는 참여자나 상황요소 중 앞에 위치한 성분이 

화제적 테마가 되지만 ‘은/는’이 있을 때는 ‘은/는’이 대조를 통한 강조가 아

닌 화제 도입 등 역할을 할 경우 참여자와 상황요소가 복합테마를 구성하여 화제

적 테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테마 설정은 조사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달리 중국어의 화제적 테마는 주로 의미와 기능 등을 통해 설정된다. 상황요소 테

마는 문두에 있는 시간, 장소 등 과정을 위해 환경적 맥락을 제공하는 요소이며 

참여자 테마는 보통 문두에 나오는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데 주어가 소형문인 경우 

테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설정 기준이 있지만 가장 핵심

적인 판단 요소는 역시 테마의 조작적 정의, 즉 문두성과 텍스트적 기능이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설정 기준으로 적용이 어려울 때 테마의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테마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전개방식의 판단 기준은 테마보다 간단하다. 재수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단 재수용이 두 번 이상이 나타날 

때는 테마의 재수용을 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2.2. 분석

2.2.1. 분석대상 선택

본 연구는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채택했다.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특징과 번역 

양상 관찰의 타당성 및 텍스트의 접근성 때문이다. 소설은 법률 텍스트 등 형식이 

거의 고정된 텍스트와 달리 다양한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테마

와 테마 전개방식의 분포 특징을 관찰하려는 본 연구에 필요한 특징이다. 또한 소

설에서 저자는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을 통해 의도를 전달하며 다양한 문체를 나타

내는데, 이 때문에 번역 시 테마의 보존과 변이에 대한 선택이 어렵다. 따라서 번

역 소설 고찰을 통해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 선택의 양상을 분석하면 번역 실무 및 

번역 연구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어 소설

의 중국어 번역서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어 번역 소설 출판이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으면 분석 텍스트의 확보가 용이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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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중 소설 번역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소설

을 본 연구의 분석 장르로 택했다. 

2.2.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계량적 연구와 텍스트 분석을 활용했다.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분

포 특징을 확인하고 번역 텍스트(TT)를 원문(ST)･비번역 텍스트(NT)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이 필요

하고, 테마 선택 양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선정된 한국어 텍스트(ST)와 비번역 

중국어 텍스트(NT)의 유형별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수를 확인하여 분포 특징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선정된 한국어 텍스트의 번역 텍스트

(TT)에 나타난 유형별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수를 분산 분석 등 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ST･NT와 비교해 TT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테마 및 테마 전

개방식 유형을 확인했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TT와 ST를 

비교하여 변이 양상과 원인을 분석했다. 네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세 번째 연

구문제의 분석을 통해 테마 변이 특징을 정리한 후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와 접

목하여 테마 선택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3. 분석 결과

3.1.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분포특징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 분포 특징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테마 분포에서는 화제적 테마, 텍

스트적 테마, 대인적 테마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테마 전개방식 분포에서

는 지속형이 가장 높았다. 차이점은 관형절, 부사절 등 절로 실현되는 테마가 중국

어보다 한국어에 더 많았고 인접하는 절의 재수용이 없는 간극형 테마 전개방식도 

한국어에 더 많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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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중 번역 텍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의 유형

중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테마 및 테마 전개

방식 항목은 텍스트적 테마, 대인적 테마, 상황요소 테마, 관형절 참여자 테마 등 

테마 유형과 지속형 테마 전개방식이다. 또한 텍스트적 테마에서 테마가 반의, 원

인, 첨가 관계 부가어로 실현된 경우, 대인적 테마에서 테마가 양상부가어로 실현

된 경우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테마 전개방식에서는 테마 전개를 이루기 

위한 생략 응결 장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3.3. 한중 번역에서의 테마 변이 양상과 원인

 
한중 번역에서 나타난 테마 변이 양상과 원인은 의무적 변이와 선택적 변이로 

나눠 정리할 수 있다. 의무적 변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통사적 차이로 인해 발생

한 것이다. 선택적 변이는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보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양상으로 규범화, 단순화, 명시화 등의 번역 양상이 있다. 규범화로는 출발

어보다 도착어에 적합한 테마나 테마 전개방식이 선택된 양상, 무표적 어순이 선

호된 양상이 대부분이다. 단순화에는 절로 실현된 테마가 명사 등 보다 단순한 형

식의 테마로 번역된 양상 등이 포함된다. 명시화는 주로 절 사이의 응결성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 가독성 실현을 위한 번역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

다. 이외에도 테마나 테마 전개방식의 변이로 인해 인접하는 절의 재수용이 사라

졌거나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 관찰되

었다. 

3.4. 한중 번역에서의 테마 선택 특징 및 시사점

 
한중 번역에서 나타난 테마 선택 특징은 크게 단순화, 규범화, 명시화, 도착어 

지향화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테마 선택 시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과 원문 저자 

의도의 전달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고, 절 안과 절 밖의 테마 역할을 모두 중요시해

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첫째, 원문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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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식별하고 유창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

고, 둘째, 테마 변이로 인해 응집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관점에서 계량적･정성적 연구를 통해 한국

어와 중국어의 테마 및 테마 전개방식 분포 특징, 한중 번역에서 나타난 테마의 

선택 양상 및 원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선택을 위한 시사

점을 제공했다. 이는 테마의 측면에서 한중 번역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고, 한중 실무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한 가지 장르만 

다룬다는 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항목만 분석한다는 점, 다양한 작가와 번역자

의 텍스트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측면에서 한중 번역을 연구한 시도로서 테마

와 테마 전개방식의 각 유형을 설정하고 번역 특징과 변이 원인을 고찰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들이 한중 번역에서 나타나

는 테마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중 번역 실무에서 테마 번역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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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설 제목의 번역 연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번역전략 분석  

   성미경(Mikyung Sung)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목은 “텍스트에서 사회적 담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요소”(Hoek 1981: 291)이
고 번역 제목은 “출발 문화와 수용문화의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이는 특별한 공

간”(Risterucci-Roudnicky 2008)인 만큼, 국내에서 110년간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

목(4,232개)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번역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

해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번역 영향 요인

번역전략에는 언어적 요소 이외에도 번역 전통, 이데올로기, 문화의 친숙도 등 

다양한 텍스트 외적 요소들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후남 2012: 
154-15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사회문화적 요소, 즉 번역의 직접성, 번역

정책, 문학의 위상,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탐색했고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역된 텍스트에서는 명시화, 생략, 첨가 방식이 더 빈번히 나타나고 텍스트 길

이도 길어질 수 있어(Ringmar 2012: 142) 번역의 직접성, 즉 중역 여부를 고찰 대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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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책의 경우, Toury(1995: 58)에 의하면 번역가가 따르게 되는 환경 규범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출판･번역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조재룡 2011: 234-235)을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문학의 위상이 번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된 문학사조에 

의해 타 문학이 자의적으로 개작(rewrite)되기도 하고(Lefevere 1992a: 2-39) 낮은 

위상을 점한 비서구권의 문학이 서구권에서 번역될 때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이 적용되기도 한다(Venuti 1995: 2-5).

번역주체는 원문의 스토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할 수 있고(Baker 2007: 
158) 원어를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Poizat-Xie 외 2017: 383-384).

2.2.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

통시적 고찰을 위해 분석 대상 기간(1906~2015년)을 총 세 개의 시대로 나누었

다. 일역본을 토대로 번역이 이루어진 ‘중역 시대(1906~1955년)’, 프랑스어 전공자

가 번역주체로 등장한 ‘원문 번역 시대 1(1956~1995년, 이하 ‘원문 1’)’, 베른협약 

체결 이후의 시기를 ‘원문 번역 시대 2(1996~2015년, 이하 ‘원문 2’)’로 구분하였다.
제목에 적용된 번역방식은 전략과 기법으로 이분하여, 전략에서는 거시적 차원

의 번역 방향성(ST 지향적, TT 지향적)을, 기법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변이(첨가, 
생략, 대체 등)를 살폈다.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중역 시대(137개)와 ‘원문 1’ 시대(2,404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번역의 직

접성과 번역전략/기법 간 연관성을 밝혔다.
번역정책(베른협약)과 번역 간 상관관계는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1,691

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탐색했다.
국내 번역문학에서 프랑스 문학이 점한 비중을 먼저 파악한 후 프랑스 문학의 

비중 추이와 번역기법의 활용 추이를 시대별로 대조하였다.
번역주체의 경우, 20년 이상 번역 활동을 해온 번역가 2명과 문학 전문 출판사

에서 10년 넘게 프랑스 문학을 비롯한 해외 문학 편집을 담당해온 편집자 1명을 

섭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서 제목 결정 과정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Genette 1987: 77; Sofronidou 2019: 117)도 번역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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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3. 분석 결과

번역된 전체 제목들을 분석한 결과, 어느 시대나 원어를 따르는 보존 전략(ST 
지향적)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번역기법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결과이다.

3.1. 번역의 직접성

번역의 직접성은 중역 시대와 ‘원문 1’ 시대 간 번역 양상 차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역 시대에는 일역본의 영향으로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TT 
지향적)이 ‘원문 1’ 시대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변형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랐다. 즉, 중역 시대에는 원제와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였으나 ‘원문 1’ 시대에는 

원제의 일부만을 다르게 번역하려 했다. 
또한, 원작의 주제목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역 시대에는 원제

를 번역서에서 주제목으로 삼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부제 형식으로 처리한 반면, 
‘원문 1’ 시대에는 원작의 주제목은 번역서에서도 주제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두 

시대 모두 원작의 부제는 번역하지 않았다.

3.2. 번역정책(베른협약)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 간에도 양상 차이가 존재했다. 재번역 시, ‘원문 

1’ 시대에는 기존 제목이 원어를 따랐든 따르지 않았든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원문 2’ 시대에는 잘 알려진 기존의 제목조차도 원어에 더 충실한 제목

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원작의 부제까지도 모두 번역했다. 
그리고 저자 인지도가 낮은 작품이나 출판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에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의 활용이 늘었던 ‘원문 1’ 시대와 달리, ‘원문 2’ 시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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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들에 좌우됨 없이 언제나 원문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

3.3. 문학의 위상

 
국내에서 프랑스 문학의 위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높은 위상을 누렸던 

중역 시대와는 다르게 ‘원문 1’ 시대 이후에는 국내 정치 상황, 세계화 등으로 프

랑스 문학의 비중이 점차 줄었고 ‘원문 2’ 시대에 가서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까지 낮아져 주변적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프랑스 문학의 위상 추이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번역기법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시기에만 상관관계를 드러내 프랑스 

문학의 위상이 번역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3.4. 번역주체

 
인터뷰 결과, 번역주체는 순수 문학의 경우 원문 존중을 최우선시했다. 그러나 

원서의 제목이 저자의 의도나 작품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원어를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문학의 위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언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특정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가 잘 아는 영어로 쓰인 작

품의 제목에서는 타 언어보다 음차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4. 결론

모든 시대에 걸쳐 원문에 충실한 번역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소설과 같

은 순수 문학작품에서는 원어를 따르려는 번역주체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대별로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번역기법이 달랐던 것은 번역

의 직접성과 번역정책(베른협약)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10년간 국내에서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목을 전수조사하여 사회문

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번역 제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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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번역전략과 번역기법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소수의 번역주체를 인터뷰를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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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

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교

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

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

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

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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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

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

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

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

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승

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

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

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

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

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

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

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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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에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제10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

장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

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

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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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

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

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관련 증거 자료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

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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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

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

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

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

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

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20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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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

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23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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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bylaws is the regulation of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and their research ethics, whose objectives are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to prevent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and to implement the tasks of 
identifying, determining and enforcing compliance issues in accordance to Article 
14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bylaws shall apply to all wh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the Institute's research activities. 

Article 3 (Definitions)
1.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hereinafter “misconduct”) refers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the like in regards to the proposal and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s code of ethics classifies acts that violate research ethics but do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s inappropriate acts in academic research and 
distinguishes such acts from the classification of misconduct. However, the 
Committee shall classify all acts of dishonesty as misconduct, setting out the 
following definitions.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data or research findings 

that do not exist.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and the like or arbitrarily changing or deleting 
data to distort the research contents or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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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copying others’ papers, patents, ideas and 
other intellectual creation or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without proper 
consent or citation. 

④ “Unfair authorship” refers to the act of either not listing an individual wh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for no justifiable 
reason, or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the 
work for reason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or deference. 

⑤ The act of proposing to or pressuring another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shall also be considered misconduct.

⑥ Misconduct also refers to any and all acts of serious deviation from the 
generally accepted extents of the academic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⑦ Misconduct also refers to the act of urging, pressuring or threatening someone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2.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papers has a financial stake or is 
involved in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ertain paper.

3.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first notifies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 of the fact that an act of misconduct has come to his 
or her knowledge or who provides evidence of someone's misconduct.

4.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suspicions of misconduct that had either been reported or come to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s knowledge, or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have come under investigation because their potential involvement in an act 
of misconduct was un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investigation. The 
term does not refer to th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5.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an 
official investigation needs to be launched on particular allegations of misconduct. 

6.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are true or not. 

7. “Decision” refers to the procedure of conclu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notifying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Article 4 (IRB approval)  In the case where research i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and therefore, 
an approval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is required, the contributor shall obtain 
approval for research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nd faithfully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an approved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 editor may request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or IR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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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ecessary. 

Article 5 (Conflict of interest)  If the contributor has any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ertain financial benefits, with regard to the topic of a paper, they shall specify this on 
the title page and notify the editorial board of such matters in a written statement.

Article 6 (Participa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f the co-author(s) of a research paper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minor (under the age of 19), or a family member (e.g., 
any of relatives within the fourth-degree relationship, such as spouse or offspring),” 
the principal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disclo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author(s) and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has 
joined the research as a co-author. Any violation of this rule by the contributor shall 
be considered misconduct and be subjected to deliberation. In addition, if the 
explanation for this reason is not stated clear or reasonable, the editorial board may 
refuse to accept the paper in question. Additionally, when misconduct aroused from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co-author is confirmed, such 
misconduct shall be informed to affiliated institutions (e.g., college entrance-related 
institutions or research-related institutes) wher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research. Disclosure of misconduct is based on prior 
consent obtaine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specified in “Disclosure Form of Research Participation Pla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Pre-release Form of Co-authoring a Publication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provided by the Institute.

Article 7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e Committee shall conduct research ethics edu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uch as an academic conference, email, or an online 
forum.

     
Article 8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cademic integrity 
policies

2. Matters relating to the decision to launch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investigation findings

3.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Matters relating to approval of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5.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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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under investigation
6. Matters relating to processing the results of academic integrity validation and the 

follow-up measures
7. Other matters a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Section 2.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Organization, etc.)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editorial board from among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ard and researchers and who are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Article 10 (Members and chairperson)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can also serve as the 
chairperson and appoint more than three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appoint more than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Institute. 
However, interested parties to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cannot be included. The 
terms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rticle 11 (Exclusion, recusal, and eva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1.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applicable, the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member or a chair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the year.
①Anyone who is in a relative relationship defined by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②Anyone who has been in a teacher-pupil relationship or co-authored research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③Anyone who might comprom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informant of the list of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before the mai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nd accept the informant's petition for recusal of a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f their petition is fil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excus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ed if the informant is unable to be contacted unde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informant. In this case, such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fin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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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as a conflicting interest in the 
research under investigation, they shall request for evasion voluntarily.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In cases when necessary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investigation or validation, the Committee can appoint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Article 13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Committe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 meetings. 
2.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one-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a resolut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two-thirds of 
those attending. 

3. When the agenda under review is acknowledged by the chairperson to be a minor 
matter, it can be reviewed in writing. 

4. When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to be needed, a related party can be 
summoned for opinion. 

Section 3. Validation of Academic Integrity

Article 14 (Receipt of report) Reports of misconduct shall only be received when using one's real 
name and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Article 15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Committee shall for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members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2.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but th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3.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30 days of launching an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②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③The decision to whether launch a main investig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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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elevant evidence material 
⑤ Confirmation of wheth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icle 16 (Main investigation)
1. Should the Committee decide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a ma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it shall form a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approving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2.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at least four professional expert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at least two outside members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3.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90 days of launching its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except in 

cases of anonymous reports)
②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③The role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the allegations are true
④Evidence material and list of witnesses
⑤Objections or arguments either by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such objections or arguments

⑥List of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Should the need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ise, the investigation period can be 

exten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5. Specific guidelines needed for individual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mmittee 
approval. 

6. Records related to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 stored for five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rticle 17 (Measures following investigation findings) 
1.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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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2.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does 
not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take measur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3. The Committee can recommen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a member of the Institute who, as an informant, had made a 
report against the truth, disregarding facts that went against his or her statement 
or testimony, whether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The specific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s mentioned in clauses 1 and 3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n author who is found to be violating research ethics 
shall not submit their papers to this journal for five years an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as a reviewe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 informant of 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nvestigation findings in writing. 

Article 19 (Re-investigation) Should eithe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r the informant appeal 
the Committee's decision, he or she can request a re-investigation by presenting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Committee 30 days within having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Chapter 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ticle 20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Both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be guaranteed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statement, objection and 
argument and be informed of the related process in advance. 

Article 21 (Attendance and request for evidence)
1. According to what is needed in the investigation, the informant,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witnesses and the like may be requested to attend a meeting to give 
a testimony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accede to such a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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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ring investigation,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data, substantial measures 
could be taken such as restricting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from entering 
the research lab or seizing and keeping relevant research data. 

Article 22 (Confidentiality)
1. The Committe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expos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ensu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s protected until 
the investigation findings are concluded. 

2.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reports, investigat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as 
well as actions proposed are to be confidential. However, when a considerable 
ne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rises, such as a request from a government 
entity, the matter could be disclosed after a Committee resolution.

3. All committee members and persons wh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committee member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voting and executing tasks and the duty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remain in effect even after the individual is no longer in the 
posi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the informant) The Committee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acts of retaliation against the informant and when such an act of retaliation 
occurs, shall inform the chairperson of such fact and recommend the chairpers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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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

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

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심사 규정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

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

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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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

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

사자는 배제한다.
2.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

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

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두 명의 심사

위원 모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게재 가: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60점 이상~70점 미만, 게재 불가: 60점 미만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

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편

집위원회에 정해진 시한까지 재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한다. 정해진 기일까

지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
정이 나올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단, 투고자 전체의 심

사 결과와 게재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게
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

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

행한다.

제5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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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

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

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

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

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

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제6조(북리뷰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북리뷰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제3장 발행 규정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

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역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

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

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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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논문집명, 발행년도 및 발행권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

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4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

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
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

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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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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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rticle 1 (Name and composition)
1.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the Editorial Board (hereinafter 

“Board”) is organized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journals and books; to chart the course of the academic journal that is periodically 
publish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in addition to submitting and reviewing papers for the journal and; to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shing of selected articles. The Board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both from within and out of the university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among the members. 

2.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In order t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Board, a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to take and 
keep minutes of the Board. 

Article 2 (Function) 
1.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for article submission and review.
2. The chairperson shall request the selection of reviewers for papers submitted. The 

Board shall refer to the review results and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publish the paper. The Board shall meet periodically but members can submit a 
written letter to count as attendance. Resolution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from over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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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Bylaws for Publication Review

Article 3 (Submission of paper)
1. Submission of papers is possible until the last day that was announc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upon arrival of the submitted paper, confirm the 
receipt of the paper and send confirmation to the submitter.

2. Papers that do not adhere to rules regarding submission or composition shall not be 
accepted.

3. Pledge of Compliance for Research Ethics (obtained through the online system if 
the paper is submitted online), Consent to the Use of Copyrighted Content, and the 
dissertation plagiarism checker report shall be submitted upon paper submission. A 
similarity of 15 percent or below is acceptable.

4.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research as a co-author, such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by indicating in a prescribed form. 

Article 4 (Procedures)
1. The reviewers are selected primarily from Board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with outstanding academic records in the relevant field of stud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for which pap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ool of reviewers. 

2. Mutual evasion in kinship as reviewers
Once the paper is submitted, the contributor may suggest a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with a reasonable excuse. If any of the reviewers selected by the Board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presented by the contributor, 
the Board shall exclude them in the selection of reviewers. In the case where none of 
the reviewers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those who are 
selected by the Board are appointed as reviewers.

3. Each paper submitted shall be given to at least two undisclosed reviewers to be 
evaluated. Only when two or more reviewers decide to accept the paper, either 
unconditionally or upon condition of revision, shall the paper be published based 
upon the final decision by the Board. The rating scale is as follows:
Publish: 90 points or higher; Publish after revision (minor revision): 70 to less than 
90 points; Re-review after revision (major revision): 60 to less than 70 points; 
Reject publication: less than 60 points

4. The paper rated as “publish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after revising the 
paper by taking into account reviewers’ comments along with a revis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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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The paper rated as “re-review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to the 
Editorial Board with a revised manuscript and written responses to reviewers’ 
comments by a deadline set by the Editorial Board, and the contributor shall 
put forth a request for re-review. If the result of the re-review is “re-review 
after revision” again, the paper will be treated as unpublishable. It should be 
noted that re-review may not be offe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of all contributors and the submission to publication ratio. In this case, the 
contributor may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taking account of all comments by the reviewers. The paper rated 
as “reject publication” may be re-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revision.

5.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the papers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filling out an 
evaluation form included in the request form for review. He or she shall describe in 
detail the grounds for his or her evaluation.

6.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uthors immediately by the 
Institute under its name.

7. In the case where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evaluation results, the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eal” and public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Board.

8. Abstracts in English shall be published only when the editors appointed by the 
Institute have reviewed them.

Article 5 (Criteria for evaluation)
1. Submitted papers shall be evaluated in a fair and strict manner with the following 

criteria. 
①Originality: The contents and subject of the paper must be new and original, not 

having been published elsewhere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②Logic: The composition and flow of the paper must be logical and clear. 
③Appropriacy: The paper must contain creative and new critique, analysis and 

proposal regarding the field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e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meth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bmission 
rules.  

④Academic contribution: The paper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guiding and 
developing the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n abstract in English submitted to the journal is largely evaluated based on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tent quality, and format quality.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on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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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formity to grammatical rules, idiomatic 
English usage, adoption of appropriate English academic terms, and coherence 
and cohesion of the English text 

②Content quality: Appropriateness of the paper title in English, whether the 
abstract describes the gist of the paper in a compressed manner without 
omission, and whether research findings are precisely stated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research 

③ Format quality: Conformity to a specific format specified by the journal 
including English font, text size, and spacing, the number of keywords and 
format conformity, and conformity to a word limit for the abstract in English 

Article 6 (Book Review and PhD Thesis Abstract)
1.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I research results and encouraging research 

efforts by young researchers, book reviews and PhD thesis abstract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official review process. 

Section 3. Publication Rules

Article 7 (Name) These provisions are the publication rules for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rticle 8 (Purpose) These provisions determin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stitute's journal, ｢
T&I Review｣and regulate related tasks. 

Article 9 (Publication date) ｢T&I Review｣is published once annually on 30 Jun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need. 

Article 10 (Publisher)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I Review｣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Article 11 (Copyrights) Submitted papers shall not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published or not. Copyrights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shared by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Copyrights includ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right 
of transmission. Therefore, should anyone intend to republish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he or she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in advance. 



214  

Article 12 (Format) The format of the journal is as follows. 
1. On the front cover of the journal, the title should be stated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issue number, publishing entity and its logo, the date and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and the ISSN should also be marked. 

2. The journal must contain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words, academic papers, 
guidelines for papers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eer Review, 
submission rules, academic research ethic rules) and the list of editors. 

3. At the end of each published paper, the date of contribution,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mended version after no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ate of 
acceptance should be stated. 

Section 4 Other Provis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1.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any issues that occurred 

while writing the paper lies with the author. The evaluation is to be done 
anonymously so any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uthor should not be revealed. 

2.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reviewer needs to put forth a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being reviewed along with the evidence for such 
judgment, as well as point out any errors or issues and suggest points of 
improvements. When needed, the reviewer can consult other experts for advice. 
The Board and the reviewer acknowledges the author's copyrights on the paper and 
cannot use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in 
advance. Also, when evaluating a paper, the reviewer shall not make any personal 
attacks on the author or use insulting expression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March 20, 2017)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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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Revised on June 20, 2019)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0, 2019.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Addendum (Revised on October 25, 2022)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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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 기고문은 논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논문길이는 A4 용지 15 매 내외로 하되 25 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영문초록은 약 150 단어 내외로 영어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

국어(또는 논문 작성 언어)로 각각 5 개 표기한다.
5. 글자모양: 한글은 휴먼명조, 단 영문 및 불문텍스트는 Times New Roman, 중국어텍

스트는 SimSun, 일본어텍스트는 MS Mincho로 한다.
6. 문자모양: 본문과 초록은 양쪽 맞춤으로, 논문 제목과 최상위 단락의 제목은 가운데 

정 렬하며, 초록 상단 저자명과 소속은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7. 줄 간격 및 여백: 줄 간격은 ‘T&I Review 논문작성서식’에 따라 설정한다. 마침표나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운다. 용지 여백은 폭 153, 길이 225, 위 20, 아래 15, 왼쪽 18, 오
른쪽 18, 머리말 0, 꼬리말 13으로 설정한다. 

8.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 시작은 10pt 들여쓰기 한다.
9.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단락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단락으로 나눈

다. 상하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논문 제목 = 14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 아래 두 줄 띄운다.
최상위 제목 = 12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위 단락과 두 줄 띄우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예, 1., 2. )
두 번째 제목 = 11.5pt bold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아래 위 각 한 줄씩 띄운다. (예, 
1.1., 1.2.)
세 번째 제목 = 10.5pt bold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위 단락과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

우기 없이 본문을 시작한다. (예, 1.1.1., 1.1.2.)
본문 = 10pt

10. 초록 = 영문으로 작성하며, Times New Roman 10pt 이탤릭체로 줄간격 150 양쪽 맞

춤 정렬하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11.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주고, 영문으로 된 인용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백을 둔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글씨크기는 9pt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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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와 그림은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제목을 단다. 본문에서 반드시 표와 그

림을 지칭해야 한다. 표는 표 1.의 형태로 표 위에 위치시키고, 그림은 그림 1.의 형

태로 그림 아래에 위치시키며 본문 내에 관련 단락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표와 그

림 아래 한 줄 띄운다.
13. 각주는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8pt, 줄간격 130, 내어쓰기 11pt 로 한다. 
14. 국문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본문 중에 인용되는 경우: 처음 등장 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

를 병기하며, 두 번째 등장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1) 쥘(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이다. 이와 함께 쥘(1994)은 동시통역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를 언급하였다.
예 2) 2019 년에 발표된 왕샹링(王湘玲)과 양옌샤(杨艳霞)의 중국의 기계번역 연

구에 따르면......임을 알 수 있다......선행연구는 왕샹링과 양옌샤가 2019 년
에 발표한 2 편의 논문으로......

예 3) 와타나베(渡辺 2018)는......라고 주장하였다. 와타나베가 조사한 바에 따르

면......
(2) 직접 인용 아닌 경우(괄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원어로 표기하고 3명 이상 복수 저

자 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1) 자동통역은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Jia et al. 2019; Saina 2021).
예 2) 이미 다수의 번역학 및 기계번역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袁

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에 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지로서......
15.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되 미출판물과 개

인서신 등은 제외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논문의 경우 국내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

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논문명은 홑낫표, 학술지명과 도서명은 겹낫표로 표시하

고 논문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서지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한다.  영어 참고문헌은 영

문 원고 참고문헌 작성방식을 따른다. 
16.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필요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 Review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초판 발

행 및 전자 출판을 본 학술지에 허가한다.
17. 이전에 출판된 원고나 다른 학술지 심사 중인 원고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출판물의 수정본일 경우 세부사항을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218  

18. 모든 투고는 상호심사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자의 코멘트와 수정에 관

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송달하여 마감기한까지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19.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직위, 영문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

록, 영문 키워드, 한글 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메일 연락처와 약력 및 연구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재

한다.
21.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교신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이메일(erits@ewha.ac.kr)

로 한다.
22. 투고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3.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 편당 대학(원)생은 10 만원, 강사는 15 만원, 그 외

의 투고자(독립연구자 등 일반인 포함)는 2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공동논문

의 경우에는 제 1 저자의 신분에 기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 만원을 추가 납

부한다.
24. 논문집(pdf)에 인쇄된 상태로 30 면 이상인 경우부터 1 면당 1 만원의 추가 게재료

가 청구된다. 40 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

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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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작성 양식

<본문 내 인용>

1. 서술식 인용

① 단독저자의 경우:
김혜영(2012)은......
이은용(2014)은......
구체적 내용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를 표기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을 인용하는 경우:
첫 인용 시: 쥘(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
동일문헌에 대한 두 번째 인용부터: 쥘(1994)은......

② 저자 2명의 경우: 한국 저자명은 ‘와/과’로, 영어 저자명은 ‘and’로 연결한다. 중국, 
일본 저자명은 쉼표로 연결한다.
이범수와 김민영(2006: 23)에 따르면 

그랜과 도즈(Gran and Dodds 1989)는
니촨빈과 류즈(倪传斌, 刘治 2005)는

③ 저자 3명 이상: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외’ 혹은 ‘et al.’로 표시한다.
김문형 외(2013)에 따르면

브라운 외(Braun et al. 2013)는
자오윈룽 외(赵云龙 외 2017)는

④ 문구의 인용: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준다. 짧은 인용

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법과 언어가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커버(Cover 1986: 1601)
는 이렇게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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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terpretation takes place in a field of pain and death ... Legal interpretive acts 
signal and occasion the imposition of violence upon others. A judge articulates her 
understanding of a text, and as a result, somebody loses his freedom, his roperty, his 
children, even his life.

2. 소괄호 인용

① 소괄호 인용의 경우, 저자명 뒤에 쉼표를 쓰지 않는다. 외국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

하고 3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정혜승 2018: 139)
(Schäffner 2004: 105)
(박정희와 김민 2007: 97)
(Denton and Hahn 1986)
(王彬, 欧阳铨 2002)
(김문형 외 2013)
(Curran et al. 2007) 
(赵云龙 외 2017)

② 2편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한국과 

외국 저자명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 한국 저자명부터 나열한다. 
(이창수 2000; 김순미 2002; 김순영 2005)
(Denton and Hahn 1986; Dorsey 2008)
(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
(송연석 2021: 70; Ahrens et al. 2021)

③ 기관 저자: 괄호 안에는 약칭을 쓴다. 동일 연도 출판물은 알파벳 소문자로 구분한다. 
(CCHI 2020)
(CIOL n.d.(a))
(CIOL n.d.(b))

④ 번역서: 원저자명만 표기하고 번역서 역자 표기는 생략한다.
(Reiss and Vermeer 1984: 113)

⑤ 재인용: 가급적 원래 출처를 기재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재인용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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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선 2017: 61에서 재인용)
(Denton and Hahn 1986에서 재인용)

⑥ 저자미상: 제목을 표기한다.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1999)

⑦ 동영상, 영화 등: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감독명을 표기한다. 
(JTBC 2017)
(Langton et al. 2006) 

<참고문헌 목록>
 
1.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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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재출판은 발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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